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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당신이 사는 세계는 가짜다
















만들어진 세계

영화 <트루먼 쇼truman show>는 태어날 때부터 24시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 트루먼truman(짐 캐리)의 삶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는데, 정작 그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모든 환경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연출되고 조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와 아내까지도 잘 훈련된 배우들이었다. 단지 트루먼 혼자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구 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본인만 모르는 진실(그의 삶이 연출되었고 조작되었다는 진실)이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진실을 들려 주지 않았다. 마치 삶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그런 것인 마냥 주인공의 삶을 방치해 두고 있었다. 트루먼은 종종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감지했지만 의문을 해소할 길을 찾을 수는 없었다.  

스토리가 전개됨에 따라 주인공의 답답함과 스트레스는 점점 극에 달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숨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 못했을 뿐 아니라, 모두가 자신을 제 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취급했기 때문이었다. 분명 뭔가 감춰져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모든 진실들을 알아 내기에 역부족이었다. 그의 마음은 시들어 가는 나무처럼, 자신을 겨우 지탱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저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할 거야.'라는 느낌을 받았을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당신 삶은 비교적 괜찮았을 수도 있다. 저런 일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당신의 현실은 저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아니, 아직까지는 괜찮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싶다. 당신의 삶은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 당신의 삶이 영화 속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확신하는가? 정말 그런가?

물론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실존 인물들이다. 영화 속 배우들처럼 아내인척, 친구인척 연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전문 배우들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당신을 계속해서 속이려 들지도 않는다.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다. 설령 몰래 카메라 놀이를 할 순 있겠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몰래 카메라는 그것이 잠시일 때,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행해질 때 가장 재미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류의 영화를 보고도 모종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2시간 내내 답답한 스토리가 반복된다 한들, 영화가 끝나면 그 느낌은 곧 사라진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 모두가 모르는 감춰진 진실이 하나 있다면 어떨까? 이번에는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당신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 모두가 삶에 대한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겠는가? 자신이 무엇을 연기하는지도 모르면서 평생 같은 연기를 반복하고 있는 무대 위 연기자와 같다면 어떻겠는가? 그러나 당신은 이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님에도 자신도 모르게 특정한 길을 향해서만 걷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라. 당신의 전 인생이 어디로 흘러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어두운 밤길 속 나그네와 같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당신의 기분은 어떻겠는가? 그러나 만약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당신은 죽는 날까지도 이 사실을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당신에게는 다소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의식consciousness' 또는 '앎의 본성'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라면 위의 이야기들이 그리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의 삶이 '결코 끝나지 않는 깊고 강렬한 꿈'이라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의 선택 없이는 깊은 꿈에서 결코 깨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는 당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건, 없건 상관이 없다. 당신이 의식의 본성에 대해 관심이 있건, 없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었던 진실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을 뿐. 

이러한 가정은 영화 <트루먼 쇼> 속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만약 자신의 삶이 하나의 거대한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당신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 목적성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는지 생각해 보라.  

아쉽게도 (어쩌면 다행이게도) 이것은 하나의 가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당신의 삶은 하나의 꾸며진 이야기이자 잘 짜여진 연극 대본과 같다. 당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 무의식 깊숙이 숨겨져 있어 이를 알아 차리지 못할 뿐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조작되어 있고, 프로그램되어 있다. 당신은 종종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 나오지도 않는 말을 하고, 마치 녹음된 음성파일을 재생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수 천 년 전부터 의식의 대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해 온 바이자, 양자정보이론quantum information theory과 같은 첨단 물리학 이론들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말이다. 당신은 지금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자각의 문턱에 서 있다. 
혹자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불만을 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껏 몸부림치며 살아온 내 삶이 한낱 영화 속 이야기와 같다는 말인가?', '내 삶이 교묘하게 꾸며진 거라고?', '도대체 근거가 뭐야?'  

당신의 항변은 아마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대학도 내가 선택했고, 직장도 내가 선택했고, 결혼 배우자도 내가 선택했는데 내 삶이 프로그램 되었다는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의문이 들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현재의 관점에서 하나의 사실일 것이다. 분명 충분히 숙고할 기회 또한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 천 년 전, 지구상에 생존했던 사람들 중 당신의 진지한 물음에 대한 단서를 남긴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플라톤Plato이다.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
동굴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수인 사람들이 동굴 벽 쪽을 향해 팔과 다리, 얼굴이 묶인 채로 의자에 앉아 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단 한 번도 동굴 밖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 뒤에는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고, 모닥불과 그들 사이에는 좌우로 움직이는 배우들이 있다. 그들은 배우들을 직접 보지는 못하며 오직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상상력을 극대화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해 보자. 날 때부터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 오직 한 쪽 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말이다. 다른 어떠한 가능성도 주어져 있지 않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러한 설정을 강요했으나, 그것을 통제하는 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직감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의구심조차 가질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잠시 동굴 밖에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상상해 보자. 그는 단 한 번도 동굴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다. 그러나 언제나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단 한 번도 다른 곳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도,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동굴 속으로 그가 들어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당신을 강제로 동굴 밖으로 끌고 나간다.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당신은 처음으로 태양빛을 쬔다. 난생 처음 산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콧잔등을 간질거리는 산들바람을 느낀다. 그러다 당신이 있는 곳이 이전의 동굴 안과는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윽고 당신을 동굴 밖으로 이끈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다. 당신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런 그로부터 동굴 속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말을 듣게 된다. 마음 속에서부터 왠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 답답함은 당신이 알지 못했던 세계와 동굴 속 삶 모두에 대한 것이었다. 

'도대체, 왜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일까.' 

아마도 당신은 '삶이란 원래부터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며, 반대로 꽤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뭐하러 굳이 영화 이야기, 동굴 비유를 들먹여 가며 내 삶을 되돌아 봐야 한단 말인가. 곤히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무슨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만약 당신이 현재 삶이 정말 괜찮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죽는 날까지 현재의 삶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된다면 굳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다. 여기서 멈춰도 좋다.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당신의 삶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거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경제적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과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며 체념하고 있다면 부디 책을 덮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만약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고, 돈을 비롯한 인간관계와 결혼생활, 인생 전체에 대해 명료함을 되찾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이루며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을 끝까지 읽어 보라. 이 책은 이제까지 자기개발서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당신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영화 <트루먼 쇼>와 플라톤의 동굴 비유는 당신의 삶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당신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왜곡되어 있을 수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당신의 삶을 되돌아 보면, 과거에는 100% 진실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산타클로스에 대한 믿음이 그렇고, 결혼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그렇다. 40~50년 전에는 남녀가 키스만 해도 결혼해야 한다는 믿음이 존재했고 이 때문에 실제로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진실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은 하나의 사회적 관념이자 문화적 잣대일 뿐이며 더 이상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 가고 있다. 하나의 사회적 환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나은 진실을 향해 발을 내딛는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지식들을 포함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하나의 환상illusions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 나라는 환상, 외부에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환상, 외부와 독립된 '나'가 있다는 환상 등 근본적인 오류가 당신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이 깨닫고 있건 그렇지 못하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닌 '만들어진 세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단지 인식하지 못했을 뿐 당신의 삶은 커다란 세트장 속에 갇힌 착각 속 삶에 다름 아니다. 2010년 화제작인 영화 <인셉션inception> 또한 당신의 삶이 있는 그대로의 삶이 아닌 '만들어진 삶',  '기억에 기초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당신의 삶은 어쩌면 'Made by Ego'라는 상표를 달고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ego는 진실이 아닌 그 나머지 모든 신념들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일까? 당신이 왜 만들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평생 동안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누가 내 삶에 이런 식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그러한 의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영화 <트루먼 쇼>보다 더 리얼하고, <인셉션>보다 더 충격적인 당신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겠다. 내가 20년 가까이 전 생애을 바쳐 발견하게 된 것들을 말이다.

때가 되었다.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 














운명을 믿는 사람들

"깨어서는 꿈을, 꿈에서는 깨어나길 그리워한다."
-남회익, <금강경金剛經>


당신은 운명運命을 믿는가? 이에 대한 당신의 실제 믿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만약 당신이 운명을 믿지 않는다면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면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적인 사건들과 운명의 장난으로 여기며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 원한다면 아래 그래프에 직접 표시를 해 보기 바란다.

(그래프 삽입)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극단을 취하는 대신, 어느 정도 타협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이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수도 있다. 인생을 그냥 그러려니 하면 살아왔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각이 다소 충격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실제로 이 점의 위치와 같은 궤도를 그려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이 위에 그려진 단순한 선이 아니다. 점이 찍힌 위치는 실제로 당신이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 사건들을 이해하고 반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신념이다. 아마도 당신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삶을 살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하루 아침에 길거리 빈민자 신세가 된 사람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몇 있었는데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내면에 자리잡은 뿌리 깊은 신념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다. 이 말은 '운명'이라는 뜻과 비슷하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 중 하루 아침에 빈민자 신세가 되어 가족과 뿔뿔이 흩어지게 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유흥업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내면에는 이 방법 '밖에는 없다'라는 믿음 아닌 믿음, 신념 아닌 신념이 있었다. 다소 소극적인 방식이기는 해도,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사람의 내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이럴 수 밖에 없어.'라는 신념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진다. 자연재해가 그렇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그렇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신념을 따른다. 우리의 삶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분명 그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당신이 운명에 관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당신 자신의 믿음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운명이 있다고 믿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100% 확신하든, 또는 그 절충안을 택하든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맹목적인 믿음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운명의 근거를 분명히 말하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신념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샌가 갖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특정한 신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신념이 형성된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영화 해당 스냅샵 추가?)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면서 동시에 인지하지. 그러나 이 과정을 인식하지 못해"                                                                                                 - 영화 <인셉션inception>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면서 동시에 (실제로는 거의 동시에) 인지한다. 여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함정이 숨어 있다. 창조하는 것과 인지하는 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깊은 주의력,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 둘을 하나로 여기게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창조와 인지가 동일시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외부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창조한 세상을 보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이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이는 영사기의 원리와 같다. 영사기는 그 안에 담긴 테잎의 내용을 스크린에 보여 준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독과 배우들에 의해 편집된 내용들을 보여 준다. 모든 내용은 테잎 속에 들어 있다. 관객들 또한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스크린은 테잎에 담긴 내용만을 보여 준다. 스크린 스스로 내용물을 보여 주지는 못한다. 스크린은 하나의 배경이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테잎은 내용물에 해당한다. 당신이 어떤 테잎을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스크린은 테잎에 담긴 내용만을 비춰 준다.  

우리의 눈도 같은 작용을 한다. 눈은 렌즈와 같아서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며,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해석을 하는 것은 마음 속 테잎이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어떤 이야기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테잎이 눈이라는 렌즈(빔 프로젝터)를 통해 이 거대한 세상(스크린)에 투영되는 것이다.

당신이 운명을 믿고 있다면 그 운명이 우주라는 스크린에 투영되며, 당신은 그 작품의 관객이 된다. 영화의 관객은 당신뿐이다. 그래서 오직 당신만이 그 영화를 보며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치명적 바이러스들 때문에 당신은 그 사실을 알아 차리지 못한다. 당신을 지배하는 운명은 이런 식으로 창조되고 유지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극장에 앉아 있는 관객은 영상이 보여주는 내용이 스크린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사기 속 테잎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데 있다. 그는 자신이 스크린 속 영화의 주인공이 아닌 관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도중에 영화에 깊이 빠져 자신과 주인공을 동일시하게 되더라도 말이다. 이런 종류의 착각은 그러나 영화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영사기가 더 이상 테잎의 내용물을 투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영화가 끝난 후 언제나 영화의 배경이 되는 스크린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테잎의 내용과 스크린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제목이 붙은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당신의 마음 속 테잎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당신의 눈을 통해 상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영화의 제목은 '나'이다. 영화의 스크린에는 언제나 '나'와 관련된 것들이 상영된다. 평생 동안 똑같은 내용의 영화를 본다는 것은 무척 지루한 일이지만, 아뭏든 당신은 그 영화를 평생 관람하고 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영화의 일부가 아니라, 그 영화를 지켜 보는 자임을 깨닫게 된다. 비교적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종류의 앎은 당신이 스스로 창조한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이제 작지만 쉽게 멈출 수 없는 앎의 진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더 깊은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마음 속 테잎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리고 그 마음 속 테잎들은 어떻게 내 마음 속에 자리잡게 된 것일까?' 







선입견 : 먼저 본 것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한다

"상식이란, 18세까지 습득한 편견의 집합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도심에 사는 현대인들은 거의 예외없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 물론 자판을 다룰 줄도 알 것이다. 그 중 몇가지 유용한 단축키들은 나중에 위해 외워두기도 한다. 그들 중에는 'Ctrl+C(복사하기)'와 'Ctrl+V(붙여넣기)'가 있다. 이 단축키는 저장해 두고 싶은 내용,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원문을 그대로 두고 어느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옮기는데 사용된다.

영화 <인셉션inception>의 제목은 '생각의 시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코브(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거대 재벌의 상속자 피셔(킬리안 머피)의 마음 속에 기존에 없던 생각을 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하나의 생각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붙여넣기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표적(영화 속 표현 중 하나로, 인셉션의 대상을 뜻함)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은 표적의 꿈 속에서 진행된다. 

이는 실제로 의식의 원리 중 하나이다. 당신이 자각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신념, 운명, 에고로 당신의 마음 속에 저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수준의 자각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다.  

운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념들은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 속에 심겨진다. 그래서 당신은 자기 자신의 믿음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의문을 가지지 않게 된다. 당신은 수 많은 신념들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게 된다.    

그러나 비록 가끔이기는 하지만, 당신에게도 스치듯이 지나가는 자각의 순간이 찾아온다. 자각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지만, 그 때마다 당신의 존재를 뒤흔들기에는 충분하다. '왜 하필 이런 신념들을 가지고 사는 거지?', '도대체 이 생각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종류의 질문들은 어떤 사람들은 평생 던져 보지 않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점을 한 번 생각해 보라. 당신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현재의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비교적 자명하다. 때문에 당신이 관심을 집중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돌아봐야 할 것은 태어날 때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수 백, 수 천 가지의 신념들이 도대체 언제, 왜 당신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것이 명백한 진실들이기 때문인가? 당신이 좋아해서였을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당신은 많고, 많은 신념들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것을 왜 믿게 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당신이 만약 어떤 연예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을 들려준 사람이 평소 당신이 신뢰하던 사람이라고 하자. 당신은 여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신의 실질적인 반응은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나타난다.  "A모 연예인이 00였데. 세상에, 그 말이 믿겨지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 경우 당신의 반응은 아직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다시 말해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조각들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와 같은 과정을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당신의 의식적인 인식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들이 아니다. 우리는 근거가 분명치 않은 어떤 가정들을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좀 더 낫다고 판단하기때문에 편의상 믿어 버리기도 한다. 출처가 명확치 않은 어떤 소문들을 마치 진실인냥 받아들이곤 하는 것이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몇 가지 신념들이 얽히고 설키면 때로는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자연스럽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도 자신에 대한 신념들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나는 부끄럼이 많아서 안 돼.', '나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에게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는 것 똑같은데 굳이 앞에 나설 필요는 없잖아?'

바로 이러한 신념들이 매 순간 당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 신념들은 때로 당신의 생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무엇을 믿을지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삶은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질 것이고, 당신은 주어진 환경을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가진 수 많은 신념들은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대부분 아주 어릴 때 무의식 중에 형성된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믿음들은 언어를 배우기 이전pre-verbal, 생각하는 능력을 갖기 이전에pre-cognitive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심겨 진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이 창조되는 방식이다.

신념들은 검토되지 않은 채 순진한 갓난 아이의 텅 빈 의식(아직 아무런 기억과 신념이 없다는 의미)에 마음을 창조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신념이건 관계없이, 먼저 들어온 정보들은 갓난 아이의 마음 속 기초가 된다. 최초에는 들어온 순서대로 입력되고 저장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갓난 아이는 입력된 대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한 마디로 요약해 주는 단어가 있다. 당신은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선입견이라는 단어는 매우매우 중대한 진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을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먼저 들어온 것이 나의 견해가 된다.'가 된다. 이는 마치 들어간 순서대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좌석배정이 되지 않은 극장과 같다. 먼저 들어온 것이 좋든, 나쁘든 그 과정을 인식하고 있던 그렇지 않던 결과는 마찬가지다. 처음 입력된 정보들이 당신의 신념이 된다. 이 과정에는 예외가 없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신념들을 최초로 접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에게는 이러한 선입견 대신, 다른 선입견이 있었을 것이다.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종종 하나의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 하나의 나무가 된다. 이윽고 나무는 열매를 맺고, 당신은 그 열매를 따 먹는다. 선입견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무한한 가능성 자체로 대하는 대신 이미 결정된 하나의 관점으로, 제한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운명을 창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실과 관계없는 이러저러한 신념들을 갖는 것이다. 검토되지 않은 신념들을 가지고 살게 되면 당신의 삶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해진다. 그 결과 당신은 운명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 이는 마치 커다란 세트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은 정작 세트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트루먼truman의 인생과 같다. 날 때부터 당신의 삶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하나의 열쇠가 이미 주어져 있다. 그것은 바로 '자각'이라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인간의 언어본능과 같이 이미 잠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영화 속 주인공을 따라 해 보기만 하면 된다. 하늘에서 무대조명이 떨어진 날 트루먼은 별 거 아니라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 이전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을 느끼고 있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알아차린 것이다.

눈 앞에서 바다에 빠져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불현듯 나타나고, TV쇼를 지켜보던 시청자 중 한 여성으로부터 경고 메시지(그의 삶은 진짜가 아니라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된다.)를 받게 된다. 의구심의 조각들은 점차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되어 간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완벽하게 디자인된 그러나 실제로는 결점 투성이인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삶이 진짜가 아니며 그 삶은 세트장 속 삶이었다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앎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트루먼은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던 두려움의 바다(인공 세트장 속 바다)로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 앞은 제작진이 완벽히 통제하는 성난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트루먼은 굴하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진실을 향해 묵묵히 나아갈 뿐이다. 그는 실제로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러나 그는 바다의 끝에서 세트장의 벽과 마주친다. 거기에는 세트장 바깥으로 향하는 문과 계단이 있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세트장 벽 앞에 서서 그는 자신의 인생과 마주 대한다. 세트장을 지켜 보고 있던 달(영화 속 스튜디오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이었다.) 속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건넨다. 

"나는 너의 인생을 아주 잘 알지. 세상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이야. 내가 너를 위해 이 완벽한 세계를 창조했단 말이야. 이 곳을 나가지 않는게 더 행복한 삶이야.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

트루먼은 잠시 고민하는 듯 보인다. 난생 처음 접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윽고 세트장의 문이 열리고, 트루먼은 진짜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거기서 그의 삶은 영원히 뒤바뀌게 된다. 

신념 속에 갇힌 사람은 어릴 때 강제로 쇠사슬에 발목을 묶인 서커스 코끼리와 같다. 쇠사슬은 서커스 코끼리로서의 운명을 암시하는 상징물이다. 당신의 삶에는 이미 수 많은 신념들이 있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고통은 가중된다. 코끼리는 성인이 되었지만 발목에 묶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 보니 당신 혼자만이 아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자신의 발목에 묶인 사슬을 끊지 못하는 코끼리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당신의 삶에는 이 쇠사슬과 같은 거대한 신념이 하나 있다. 이 신념은 인식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길이 없다. 힘이 빠진다.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마치 마취 주사를 맞은 환자처럼 온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그 신념은 이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신념이라는 이름의 환각제

"회복력이 가장 강한 기생충은 뭘까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촌충일까요?
'생각'입니다. 
회복력과 전염력이 강하죠
한 번 생각이 뇌에 고착되면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형태를 갖춘 생각은 딱 달라 붙어서 머리 속에 남죠."
                                                                                         -영화 <인셉션inception>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들에게는 신념을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하나의 규칙이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만한 대접을 받는다. 굳센 의지, 강한 믿음, 세상을 향한 낙관적인 태도, 이런 신념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명예롭고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눈에는 신념없이 사는 사람들은 몸에서 모든 뼈들이 빠져 나간 사람과도 같다. 아무런 뼈대도 없어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대접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신념의 마력에 빠진 사람들은 신념의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세련되고, 그 효력이 검증된(?) 신념들을 배양하느라 여념이 없다. 당신이 좋은 신념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는 더 쉬워진다.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 중 일부는 당신을 꼭대기에 올려 놓을 수도 있다. 자기개발 전문가 지그 지글러zig ziglar의 말대로 "정상에서 만납시다see you at the top."가 당신의 표어가 된다. 정말 그럴 듯 하지 않은가. 이와 세상을 살려면 멋지게, 뽀대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신념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뭔가 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당신은 신념의 전시장인 자기개발 코너로 가, 당신의 성공을 뒷받침해 줄 멋진 아이템이 없는지를 살핀다. 신념에게는 묘한 마력이 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화려한 불빛을 보고도 달려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살 가치도 없다. 신념의 세계는 번쩍이는 네온 사인으로 치장되어 있다.     

그러나 당신이 오르고 있는 사다리는 모든 사람이 오르기에는 너무도 취약하다. 그 구조물은 금새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다. 때로는 너무너무 아슬해서 사다리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까지도 안절부절 못할 지경이 된다. '힘들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다.' 많은 생각들이 당신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신념은 사실 지속력이 강한 환각제일 뿐이다. 혹자는 신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좋은 신념이 있고, 나쁜 신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념은 모두 같은 차원에 존재한다. 신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오류이기 때문이다. 좋은 신념과 나쁜 신념이라는 것은 없다. 

신념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당신 삶을 제한할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방해한다. 신념의 정의가 그러한 진실을 잘 드러내 준다. 아래의 내용은 두산백과사전에서 발췌했다. ‘어떤 사상이나 명제, 소문 등을 적절한 것으로서, 또는 진실한 것으로 승인하고 인정하는 심적 태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 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이상의 맥락에서 알 수 있듯이 신념은 진실, 원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개인적인 선호도, 개인적인 경향성을 의미할 뿐이다. 신념에는 종종 속담俗談이 포함된다. 속담은 특정 집단 내에서 사용되던 표현이 후대로 전승된 것을 말하는데, 사전에서는 속담이 '공동체의 의식 구조를 반영'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믿고 있는 대부분의 속담은 당시 사람들의 의식수준을 의미하며, 현재 당신의 의식 상태를 말해 주기도 한다. 속담뿐 이 아니다. 때로는 종교적 교리 또한 신념에 해당된다. <인셉션inception>에 나오는 '림보limbo'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림보는 카톨릭 교리에 등장하는 신학적 개념이다. 갓 태어난 아기가 종교적 회개없이 사망하거나 살해당했을 때 그가 가는 곳은 천국도, 지옥도 그 중간지대인 연옥도 아닌 림보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8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 교리(신념)은 최근 바티칸 산하 국제신학위원회(ITC)가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은 유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결국 폐기되기에 이른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국제신학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해 '유아 림보limbo' 교리를 폐기했다.) 그러나 그러한 폐기의 근거조차 또 다른 신념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럴 때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낫다. 

일상적인 신념에서 종교적 신념에 이르기까지 신념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도 크다. 아래에는 이와 같은 신념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다. 

-이왕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하는거 아냐?
-인생 한 번 뿐이야. 이왕 살려면 멋지게 살자. 구차하게 살지 말고.
-사람대접 받으면 돈이 많아야지. 아무렴. 돈없으면 뭘해도 안 되는 거야.
-시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가능한 많은 시도를 할수록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인생이라는거, 살아봤지만 별거 없던데 뭐. 그러니까 힘들게 살지 말고 하고 싶은대로 하며 살아.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신념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몇 가지 신념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이 생각은 또 다른 형태의 신념일 뿐이다. '사람은 모름지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신념은 모든 신념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신념이 궁극적으로 에고일 뿐임을 망각하게 한다. 신념에 대한 진실은 이것이다. 신념이 늘어날수록 당신은 더 깊은 꿈 속으로 빠져 든다는 것.  

가끔은 진실을 추구하는데 평생을 바쳐온 과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기도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주장들과 종교적 신념들은 왠만해서는 그 본성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온갖 선의의 의도들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양자 역학은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목소리는 그것은 실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신은 주사위 놀음을 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은 바로 천재 물리학자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인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확률적 특징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것은 과학적 사실, 진실때문이 아니었다. 세상에 대한 그의 결정론적 세계관(신념)때문이었다. 물론 과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은 이러한 신념들 덕분에 발전할 수 있다. 여러 가정과 신념들이 맞부딪히고, 섞이는 가운데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 사례는 매우 많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의 초점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점은 신념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검증되지 않은 채 자라나고 있다는데 있다. 자라난 신념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를 당신의 자녀들이 따 먹는다. 무의식은 되풀이 된다. 아인슈타인이 만약 이러한 주장 뒤에 자신의 말이 하나의 신념일 뿐 아직 증명되지는 않은 것이라는 점을 매번 분명하게 밝혔다면 사람들은 그 뒤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의 유행어처럼 떼어내어 사용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의도가 전제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가정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말이다. 아마도 몇몇 사람들은 별 대수롭지 않은 것에 시비를 건다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 심긴 생각은 너무도 강력해서 좀처럼 그 뿌리가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신념은 그것이 작든, 크든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른바 '신념에 대한 신념'이다. 이러한 종류의 신념은 꿈속의 꿈, 아니 꿈속의 꿈속의 꿈속의 꿈에 심겨진 작은 씨앗이다. 이 씨앗은 오랜 동안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 싹을 틔워 왔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되어, 일상에서 그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사람 사는데는 신념이 정말 중요해. 좋은 신념을 가져야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거든.
-행복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해.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때때로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
-인생 새옹지마잖아.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한 번 오고, 또 좋은 일이 올 거야. 원래 그런거 아냐?
-사람이 서로 오가는게 있어야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 해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성공하려면 대가지불이 있어야 해. 주도적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절대로 큰 성취를 이룰 수 없는 법이야.

위에 적힌 신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같은 신념들은 단 한 번도 그것이 진실임이 입증된 적이 없다. (단지 당신 자신의 관점에서만, 그리고 이러한 신념들을 굳게 믿는 집단 내에서만 옳게 보일 뿐이다.) 그러나 소위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 성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없이 되는 일 보셨습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성공하고 싶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잃는 것이 있어야 얻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이 말은 아주 그럴 듯 하게 들리지만 여기에는 수 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당신은 매번 그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신념의 울타리는 매우 견고해서 왠만해서는 그 울타리 밖의 삶을 내다볼 수 조차 없다. 하지만 신념이 강한 사람들조차 답할 수 없는 많은 삶의 영역들이 있다. 간혹 몇몇 전문가들은 그것조차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라거나, 당신에게는 여전히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답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조차 삶의 가장 근본적인 현실들 앞에서는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다.  

분명 당신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어제 당첨된 로또 1등 복권이 당신의 삶을 정말로 풍요롭게 해 줄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지를 말이다. 가까스로 체결된 비즈니스 계약이 당신 가족을 평화롭게 할지, 오히려 더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더 큰 갈등을 일으킬지 알지 못한다. 그뿐 아니다. 당신은 매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조차 완벽히 아는 것이 없다. 부부간 갈등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꽉 막힌 교통체증의 원인이 무엇때문인지, 왜 뭘해도 기쁘지 않은지를 말이다. 

신념의 끝은 대게 또 다른 신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은 그 신념들을 해체시키기 시작한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인가?", "그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나는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는가?" 아디야샨티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 한마디 의문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이 이 의문을 깊숙이 들여다볼 때, 이 의문은 실제로 여러분의 세계를 파괴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자아관념을 파괴할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작용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 이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이 가정과 신념과 견해에 근거한 것일 뿐임을 알게 된다.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에게 진실이라 교육되고 길들여져서 스스로 믿어 버리게 된 것들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꿰뚫고 그 실상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개체의식은 계속 꿈속에 갇혀 있을 것이다."
-아디야샨티,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둘 중 하나밖에는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을 지탱해 왔던 대부분의 믿음들이 하나같이 신념들 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껏 꿈을 꾸며 살아온 것이다. 진짜 세계는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말이다. 무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반면 온갖 신념들의 허황된 자기고집을 내려놓고, 더 높은 차원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만끽할 수도 있다. 어찌됐건 이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꿈 밖의 세상은 당신이 알고, 경험해 왔던 것들의 총합 그 이상이다. 










세가지 커다란 거짓말 : 행복, 꿈, 성공

"행복의 열쇠는 꿈을 갖는 것이고, 성공의 열쇠는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경기도 외곽의 한 레스토랑에 씌인 문구                          



국내에도 많은 마니아 팬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드라마 <라이투미Lie to me>. 이 드라마의 에피소드 중에는 정신질환으로 병동에 갇힌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온다. 딸을 만나고 싶어도 계속되는 정신질환 때문에 그럴 수 없어 고통을 겪는 아버지와 딸을 본 거짓말 전문가 라이트먼 박사는 그 사건에 뛰어든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본인(라이트먼 박사)마저도 환각상태에 빠지고 만다. 결국 자신의 차로 지나가던 행인을 치게 되고, 라이트먼 또한 정신병동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사건의 실마리는 입원생활을 하면서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원인은 그가 먹은 머핀에 있었다. 그 머핀은 병동의 환자에게도 매주 배달되고 있었다. 범인은 그의 친누이였다. 상속 문제로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가 좋아하는 머핀에 매번 환각제를 섞어 놓았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매주 같은 머핀을 먹고 있었다. 머핀 속에 환각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는 매주 환각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언제부터인가 환자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유사 이래 행복이나 성공 같은 개념들은 인간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행복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면 성공한 것이며 성공한 사람은 더 나은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인류의 주된 신념이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자기개발이론들과 성공학 이론들은 이와 같은 개념을 기초로 수 백, 수 천 가지의 자기개발 방법론과 전략들을 개발했다. 00법칙, 00형 인간, 00하면 성공한다. 등등 지금도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사실상 전혀 새롭지 않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 묻겠다. 그들 중 당신의 의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도구들이 몇이나 되었는가. 

자기개발 이론들, 성공학 이론들, 시크릿 이론들이 당신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날 지식의 풍토와도 관계가 깊다. 대형 서점에 진열된 책들은 찾기 쉽게, 살펴 보기 쉽게 분류되어 있어 마치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근본적 앎knowing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모든 학문은 근본 하나에서 왔다.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 진화심리학, 행동주의심리학, 통합심리학 등 여러 종류의 학문들은 결국 심리학이라는 하나의 가지에서 왔다. 그리고 심리학 자체는 인간 존재로부터 나왔다. 그것은 온갖 종류의 경영이론, 자기개발이론도 마찬가지다. 종종 비즈니스와 의식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으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 둘이 관련이 없을 수 있느냐고 되묻고 싶다.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우주는 인간이 나누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다. 

자기개발 이론, 과학, 의식의 본성 이 모든 것이 통합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침묵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17년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 실제 현실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목도했다. 그리고 상당수의 자기개발 강사들이 처한 현실(당시의 나를 포함해 실제로는 그들 자신도 자신들이 주장하는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행복의 전도사라 불리던 분이 얼마 전 자살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 되돌아 보게 되었다. 
-성공한 사람들 이를 테면 톱 스타들이나 대기업 임원들의 연이은 부패 소식과 자살 소식은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자기개발 강사들, 저자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대로 살지 못해 고통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당 수 원인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자연법칙이나 근본원리에 기반하지 않아서이다. 

어떤 책이 백만부 이상 팔렸다고 해서 그 책이 당신의 삶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책의 판매 부수는 책 자체의 좋고 나쁨의 문제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과 대중들의 분별력과도 관계가 있다. 때로는 어떤 책이 화두가 되느냐는 출판사의 사재기 행태와 언론 플레이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인간 존재human being를 대상으로 그렇게 쉽게 성공을 얘기하고, 행복과 성취를 얘기하는 것이 전혀 옳다고 보지 않는다. 이제까지 반복된 패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독자들의 수준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수준 높은 독자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기존 자기개발서들의 주장에 싫증을 느끼는 사람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바로 전 주에 어떤 회사원을 만났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마다 나는 자기개발서를 닥치는대로 읽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잠시 뿐. 자기개발서를 읽는 것은 결국 마약을 복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더군요. 약발이 떨어지면 또 다른 책을 찾게 되죠. 이제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도 싫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려고 성공학 서적들을 읽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근본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당신의 삶은 거대한 쳇바퀴를 도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나라 사람들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지만 나는 나의 성장기를 비롯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전쟁터'와 같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 사람들은 언제나 긴장되어 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편히 대화도 잘 나누지 못한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서로를 향한 시선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내가 만난 외국인들과 해외 거주 한국인들, 외교 관련 업무 종사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때로 너무 무섭고, 공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택시와 버스 기사들의 운전 스타일은 그들에게 공포감을 준다고도 했다. 우리는 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걸까.

관찰하고, 통찰하는 것에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나는 현재 자기개발이론의 주장들 대부분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때로는 전혀 도움이 되기 않기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들, 특히 선입견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할 뿐 아니라 그외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당신의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때로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야만 함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당신이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를 세울 수 있다. 

어렵고 딱딱한 내용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처럼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때문에 가능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은 저자로서 나의 책임이자 의무다. 변화의 근본원리들은 분명 일상의 마음이 닿기에는 다소 먼 거리에 있다. 멀게만 느껴지는 원리들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전달하느냐는 쉽지 않은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만 당신의 마음 깊은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좀 더 깊은 탐구를 원하는 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나의 17년간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행복, 꿈, 성공이라는 개념이 인류의 거대한 환상이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아주 강한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이들 3가지 키워드는 삶의 목적과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후로는 이 단어들을 기억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당신은 더 이상 이런저런 조건들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행복하고, 지난 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즐겁다라는 느낌 또한 사라질 것이다. 반대로, 당신에게 더 좋은 구두가 없어서 불행하거나 우울한 일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다.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개발이론들이 기대고 있는 기초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기억에 의해 지탱되어 온 앎의 기준 대부분도 유실될 것이다. 어쩌면 당신만의 옳고, 그름의 잣대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니다. 당신이 기대하던 꿈의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 윌버ken wilber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징적 지도들(저자 주 : 인간 문명의 기초가 되는 여러 지식들) 그 자체에는 특별히 해롭거나 현혹시키는 것은 없다. 사실 그것들은 매우 실용적인 가치가 있고 문명사회에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슈뢰딩거가 지적한 바 있듯, 지도가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잊자마자 문제는 발생한다. 현실의 상징을 현실과 혼동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실재란 기껏해야 고물 복사기에 불과한 그림자 상징을 초월하거나 '넘어서서' 존재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인간은 무미건조한 추상의 세계 안에서 길을 잃고 오로지 아무 것도 아닌 것의 상징에 대한, 상징에 대한 상징만을 생각한다. 그리고 결코 실재에 접근하지 못한다.
-켄 윌버, <의식의 스펙트럼>

이것은 매우 단순한 진리다. '행복', '꿈', '성공'이라는 개념은 당신이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 다시 말해, 있는 그대로의 현존現存으로부터 당신을 벗어나게 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이들 개념은 철저히 왜곡되어 있다. 행복은 당신을 '지금now, 여기here'가 아닌 어떤 조건들에 당신을 귀속시킴으로써 당신을 현실과 분리시킨다. 그 결과, '이런 조건이 있어서 행복하고, 저런 조건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당신이 아이를 가져서 행복하다는 점은 매우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다. 당신은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지만 아이로 인해 불행할 수 있다. 아이가 다칠 때, 아이가 당신보다 먼저 죽을 때, 아이가 당신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분명 당신의 삶은 조건화되어 있다. 어떤 조건이 있음으로 행복하고, 어떤 조건이 없음으로 불행한 당신의 삶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다. 

꿈이나 성공이라는 개념 또한 근본적인 맥락에서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동산 부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가 있어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나 얘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 전 재산을 잃게 되면 당신은 망연자실할 것이고, 어쩌면 죽음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모든 것을 잃는다면 당신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더 깊은 의미에 주목해 보라. 당신이 고통을 겪는 것은 진정 무엇 때문인가. 일어난 일 때문인가 아니면 이에 대한 해석(기존의 신념들)때문인가. 

당신이 느끼는 행복의 강도는 앞으로 당신이 느낄 불행의 강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것은 진실이다. 즉 행복과 불행은 원천적으로 같은 것이다. 양쪽 다 '조건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의 배우자로 인해 너무나 큰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혹 모를 사고로 그를 잃게 될 때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사별한 사람들, 남겨진 자들의 고통은 생각보다 너무나 크다. 홈스-레이 스트레스 지수는 배우자의 사망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라고 말한다. 당신이 누군가를 얻었을 때의 행복감이 크면 클수록 당신의 상실감은 더욱 커진다.  

이는 동양사상의 음양陰陽이론에 아주 잘 드러나 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무극無極에서 태극太極이 나오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온다." 이 중 인간 삶에서 관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음양의 세계인데, 남녀관계가 그러하고, N극과 S극, 열과 냉이 그러하다. 이러한 구조는 인간 삶에도 하나의 원리로서 그대로 반영되는데 행복과 불행 또한 이에 해당한다. 톨레tolle는 이렇게 말한다. "나쁜 것 없이는 좋은 것이 없고, 낮은 곳 없이는 높은 곳이 없다."

음과 양은 반드시 하나의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음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양이 존재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해 보자. 만약 당신이 지금 큰 불행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이후에 큰 행복을 맛보게 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신이 불행을 느끼는 동시에 행복이 반대편에 존재한다. 당신이 행복을 느끼는 동시에 불행 또한 반대편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보성相補性은 우주를 지탱하는 근본원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 또는 불행이라는 개념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구조의 지배를 받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멋진 생각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의 얇은 막입니다. 그 막은 부정적인 생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위장해 놓은 것일 뿐이죠."
-양자물리학 다큐, What the Bleep Do We Know?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행복과 불행을 넘어서는 더 큰 개념이 존재한다. 이 원리는 동양에서는 상한론傷寒論이나 주역周易으로부터, 서양에서는 양자론quantum theory이라는 첨단 학문에서 찾을 수 있다. 물리학자들은 진공이 단지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매우 역동적인 세계라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진공 속에서 '+'와 '-'입자들은 동시에 생겨났다가, 동시에 사라진다. '+' 입자가 3개이면, '-'입자 역시 3개가 된다. 경이로운 우주는 스스로 근본원리에 자신을 맡기며 에너지가 보존되고, 작용과 반작용이 상쇄되며, 동시에 생겨났다가 동시에 사라지게 한다. 주역이 말하는 바도 이와 같다. 음양 위에는 태극이라는 드러나지 않은 경계가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양과 음'을 경험하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미 '행복과 불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단계인 무극(무극을 넘어서는 개념을 얘기하는 학자도 있으나 핵심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무극의 개념까지만 다루도록 하겠다.)은 이러한 구분을 넘어서 존재하는 세계이다. 인간의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라 말할 수도 있다.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행복과 불행이라는 개념 또한 인식하지 못하므로, 당신이 무엇을 경험하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얼마 전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 조지 베일런트george vaillant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행복이라는 개념을 좇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희소식과 같았을 것이다. 과연 누가 72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행복의 본질을 밝혀 낼 수 있단 말인가. 연구기간 뿐 아니라, 연구를 진행한 학자의 명성 또한 신뢰감을 주기에는 충분하다. 하버드대 교수라면 일반 독자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는 분명 행복의 조건을 밝혀 냈다. 어쩌면 다른 연구자에 의해 또 다른 행복의 조건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행복이 조건을 밝혀냄과 동시에 불행의 조건 또한 드러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 점이 서구지성의 한계이기도 하다. 생각의 지도the geography of thought를 쓴 리처드 니스벳richard nisbett은 이같은 서구인의 사고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당신이 주목해야 할 것은 '행복'이라는 개념의 본성이다. 행복에 관해 아무리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해도, 당신이 '행복'이라는 개념의 출처를 추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행복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힐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학자였지만 오늘날의 대중들도 흔히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무게가 다른 두 개의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가 먼저 땅에 닿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증명하는 실험을 실제로 행했던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실제 실험의 결과는 그와 명백히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똑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 바로 근대과학의 아버지 갈릴레이가 직접 실험을 통해 이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당신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갈릴레이의 실험 사이에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이 실험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막강한 권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실험을 할 줄 몰라서였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 간단한 과학적 사실이 2,000년 동안이나 묻힐 수 있었던 것일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개념이 원래부터 주어져 있던 자연법칙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을 실제로 확인해 보지는 않는다. '행복'이라는 개념이 올바른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말이다. 아주 간단한 실험 다시 말해, 음陰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편에 양陽이 있다는 원리를 '행복'이라는 개념에 적용해 보지 않는다. 음과 양에 차별이 없듯이, 행복과 불행은 결국 같은 것임을 전혀 생각지 못한다. 이를 집단무지, 또는 집단최면이 아닌 다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행복은 환상에 근거한 개념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자명하다. 더 근본적인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래된 착각일 뿐이다. 아무리 오래된 역사적 유물이라 해도 관계없다. 이러한 오류는 역사상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은 흔히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말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한다.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고, 꿈을 크게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왠만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실행만이 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모든 사람이 실행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알고 있고, 답이라고 확신하는 것들(즉 신념들)만을 말할 뿐이다. 
그것은 단 한 번도 명확한 법칙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 현대 사회의 주요 통계들은 꿈, 행복, 성공이라는 개념에 근거한 수치들에 대해 말할 뿐, 그러한 착각을 벗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예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꿈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꿈과 일치하는 세계만을 보게 된다. 꿈은 더 강력해진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와 처음 본 세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

이 실험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 중의 하나다. 그리고 이 실험의 내용은 대부분의 심리학 교재에 실려 있다. 이 실험은 과학관 및 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다. 실험의 역사에 있어 '슈퍼스타'와도 같다. 그러나 전 세계 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실험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오류'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이 실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the invisible gorilla'이다.  

실험의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듯, 이 실험에는 분명 반직관적인 요소가 있다. '어떻게 그 커다란 고릴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실험의 내용은 이렇다. 약 1분 가량의 동영상을 촬영한다. 그 영상 속에는 위, 아래 흰 옷을 입은 사람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한다. 서로 농구공을 하나씩 가지고 한정된 공간에서 같은 색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패스를 한다. 서로 엉켜 있는 사람들 사이로 두 개의 공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 설계자는 실험 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횟수를 정확하게 셀 것을 요구한다.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이 점을 명심하고 있다. 실험이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횟수를 센다. 그리고 나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혹시 말하고 싶은 것은 없는지를 묻는다. 참가자들은 다소 당황해 한다. 그들은 열심히 횟수를 세는데 집중했을 뿐 달리 놀라운 점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답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릴라가 있었다. 영상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고릴라의 탈을 쓴 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정가운데까지 걸어와 멈춰 서서 앞을 보고는 가슴을 두드리며 우는 소리를 내는 시늉을 한다. 그리고는 들어온 반대편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간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러한 장면이 명백히 눈 앞에서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량의 사람들이 이 커다란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데 있다.

참가자들은 소름이 돋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가 그 정도로 못 알아차릴 만큼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혹시 모종의 속임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가?' '서로 다른 2개의 영상을 준비해 놓고, 절반에게는 고릴라가 있는 영상을 보여 주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고릴라를 보았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는 동영상을 보여 준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분명 같은 영상이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고릴라가 있었다!

우리의 인지능력에 대해 많은 것을 암시하는 이 충격적인 실험은 이내 전 세계 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고, 이윽고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실험의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나 두고두고 실험의 교훈을 음미하는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어도 보지는 못한다.'라는 놀라운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 '바라보고 있어도 보지 못한다.', 당신의 눈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당신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실험에는 '무주의 맹시inattentional blindness'는 학술어가 붙어 있다.  

'무주의 맹시'는 예외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일상적인 현상에 가깝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은 아마도 무주의 맹시를 뜻하는 말일 것이다. 우리는 바로 눈 앞에 자신이 찾는 것을 두고도, 시선이 스치듯이 그 곳을 바라 보거나 심지어는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조차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 당신은 급히 나가야 하는데 차 키를 찾지 못해 허둥대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택시 안에 우산을 두고 내린 적도 있을 것이다. 바로 당신의 발 앞에 두었는데도 말이다. 

이 실험을 통해 당신의 시야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은 예외라기 보다는 일상적인 경험에 가깝다는 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영자들은 산적한 위험이 눈 앞에 나타나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운전자들은 바로 눈 앞에서 사람이 지나가도 범퍼로 사람을 들이받는다. 당신 옆의 누군가가 말을 건넸음에도 당신은 이를 듣지 못한다. 눈 앞에 해답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책을 읽어도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은 책 속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저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식으로 내용을 받아들인다. '무주의 맹시'는 인생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잠시 다른 주제로 눈을 돌려 보자. 

원시 문명 사회를 다룬 <아포칼립토apocalypto>라는 영화가 있다. 멜 깁슨이 제작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이 영화는 문명의 충돌, 표준의 확장,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중 있는 메시지들을 전달한다. (멜 깁슨 감독의 도발적인 발언들과 평소의 세계관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여기서는 인식의 문제만을 다룰 것이다.)

이 영화의 마지막 씬은 자신들을 침략한 부족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원주민 '표범 발(영화 주인공의 이름)'의 도망 장면이 나온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전력을 다해 질주하던 도망자는 해안가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는 왠일인지 추격자들이 바로 턱밑까지 쫓아 왔는데도 움직이질 않는다. 뒤따르던 추격자들도 도망자를 죽여야 하는데 이내 바다 저편을 응시하다가 뭐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해안가에는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긴 물체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 뒤에는 더 커다란 물체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다. 그들이 본 것은 범선과 보트, 그리고 고성능 무기를 지닌 서양인들이었다. 그러나 이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이는 '무주의 맹시'와는 조금 다르다. 무주의 맹시는 '바라보고 있어도'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그들은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잠시 후 '표범 발'의 마음 속에 어떤 인식이 일어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왠지 도망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도 아주 멀리, 그들의 시야가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말이다. 이런 인식은 그로 하여금 가족들을 되찾아 (이번에는 다른 적들로부터) 다시 도망치게 만들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 전혀 알지 못하는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것은 '마음이 일으키는 오류'와 '개개의 정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무주의 맹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일상적인 습관에 반하기 때문이다. 자전거가 잘 다니지 않는 곳에서의 사고율은 자전거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삼는 특정 도시에 비해 사고율이 10배나 높다. 자전거가 많지 않은 도시에서는 차량 운전자들이 자전거 탄 사람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상치 않기 때문이다.

영화 <아포칼립토apocalypto>와 같은 상황은 이와는 좀 다르다. 우리가 중요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쉽사리 선택을 내리지 못한다. 의구심이 생긴다 한들 어쩔 수 없다.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모종의 직관을 따라야 한다. 때로는 그냥 단순히 임의의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아무런 정보도 없기에 처음 읽은 책, 처음 들은 뉴스,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로부터 받은 영향은 훗날 당신이 겪는 '무주의 맹시'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신에게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은 가능성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의 경향성에 쉽게 물들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아무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쪽(기대하는 것만을 보려는 상황)'으로 쉽게 넘어간다. 그 과정을 인식하기란 매우 어렵다. 
당신은 종종 자신이 직접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확실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 '백문이불여일견'이듯, 직접 본 것은 들은 것보다 언제나 더 확실하다. 그러나 때로는 바로 앞에서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있다. 어쩌면 당신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여전히 꿈 속에 있다.






























답은 단순한 곳에 있다

"보다 적은 수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할 경우 많은 수의 논리를 세우지 말라."
-중세 수도사 오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변화와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보았는가? 그 변화는 본질적이고 영구적인가? 아니면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가? 

내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는 방법들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대답했다. 시도하면 할수록,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실패감만 맛본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의 비율은 언제나 낮고, 이미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각자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주말에 노는 것이 창의력을 이끌어 내는데 좋다고 하며, 어떤 이는 주말에 오히려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국내 유명 작가 두 분이 주말에 대해 이와 같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을 접하는가는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가 되어 버린 듯 하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짬짬이 시간을 내어 틈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욕심을 내려 놓고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다 보면 성공하게 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방법을 따를지는 그가 어떤 책을 읽었느냐에 달려 있다. 책을 낸 사람들은 언제나 나보다 전문가일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듯 보인다.

각기 다른, 너무도 다른 수 많은 자기개발 이론들을 접하고 있노라면 때로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다. 이는 단지 많은 정도가 아니다. 알려진 심리치료기법만도 1,000여가지에 이르고 자기개발이론들도 수백 가지에 이른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과연 이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일생을 사는 동안 너무 늦기 전에 찾을 수는 있을까?

현대 사회의 모든 자기개발 이론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든지, '저번엔 실망하셨죠? 이번만큼은 당신의 성공을 보장합니다.'라는 그럴 듯한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곳, 저 곳 안 두드려 본 문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만이 최고라 주장하는 (증명할 방법도 딱히 없는) 이론들을 대할 때마다 오히려 기운이 빠진다. 

더 간단한 방법들
제임스 프로차스카라는 심리학자는 다른 두 명의 학자들과의 20여년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변화모델'이라는 놀라운 발견을 해 냈다. 그들은 천 여 가지에 달하는 심리치료기법들, 자기개발기법들이 왜 하나같이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는 사람은 언제나 적은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블랙박스를 연구하듯, 그들은 수 없이 많은 이론들을 통합하고 정렬시키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인고의 세월을 견딘 그들이 마침내 발견해 낸 '변화모델'은 너무도 단순하기 그지 없다. 심지어 초등학생이라도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여기에 그들 여정의 결과물이 있다. '변화에는 단계가 있다.' 

변화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지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처한 단계에 맞춰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우리는 다만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알고, 그 단계에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 백 가지의 변화 이론들은 전체 지도 중 특정 단계 어딘가에 해당된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단계를 하는 포함하는 챔피언 이론은 없으며 각각의 이론과 도구는 특정한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은 변화의 과정이 종료라는 마지막 단계를 포함 총 6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관심-심사숙고-준비-실행-유지-종료가 그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변화를 할 때 이 6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변화모델의 핵심 개념이다. 중간에 건너뛰는 단계는 없다. 아주 가끔 벌어지는 기적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면 누구나 이 단계를 거쳐야만 효과적으로 변화에 성공할 수 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변화는 하나의 과정이지 단일한 사건이 아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우리가 소위 성공이라고 여기는 '실행'단계는 처음이 아닌 4번째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 전에는 무관심, 심사숙고, 준비라는 단계가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실행=변화' 또는 '실행=성공'이라 여기지만 실행 후에는 '유지'라는 단계가 존재한다. 

안타깝게도 국내외 자기개발 서적들의 90%이상이 4번째 단계인 실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씌여 졌다. 100을 기준으로 볼 때 실행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80%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전략이나, 더 좋은 시간관리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실행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충분한 시간'이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실행만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변화에 저항하게 되고 뒤로 더 후퇴하게 되기도 한다. 

변화모델은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서 제시한 고슴도치컨셉과 같이 매우 간결하고 명료하다. (고슴도치컨셉은 '세계최고', '열정', '경제엔진'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들이 오직 이 3가지에만 집중한다고 말한다. 그의 책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경영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변화에서 전략이나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단계를 아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최고의 전략이나 최선의 이론들을 무색케 할 정도로 단순하고 힘이 있다. 사람들은 실제로 각기 다른 상황, 다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는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당연한 것이지 않겠는가. 

이들은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해서 도무지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들을 연구하고, 스스로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얻어낸 결과가 너무도 단순하기만 해 오히려 김이 빠진다. 사람들은 뛰어난 해결책이란 뭔가 복잡하고 신기하고,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들을 좀 더 살펴보면 단순함이야말로 복잡한 자기개발 이론들과 전략들을 넘어서는 놀라운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브렌던 레일리Brendan Reilly는 쿡카운티병원Cook County Hospital의 의과대학장으로 부임하면서 통계분석에 능한 물리학자들을 수배해 진단과정의 향상을 도모했다. 이 물리학자들이 알아낸 것은 매개변수 4개짜리 진단 알고리즘(심전도+협심증+폐액+수축기혈압 < 100)이 가장 정확한 진단을 뽑아준다는 것이었다. 의료진은 4가지 요소밖에 없는 단순한 진단 알고리즘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질문을 더 추가하고 싶어 했다. 예컨대, 이런 질문이다. "가슴통증은 얼마 동안 겪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얼마인가?" 학장은 어느 쪽이 좋을지 몰라, 2가지 방법의 정확도를 실제로 비교해보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단순한 진단 알고리즘이 광범위한 내용의 통상적인 진단설문보다 훨씬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대했던 의사들은 진단을 내릴 때 좀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즉 감정적 필요에 의해) 더 많은 자료를 얻고 싶어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확신을 높이려는 그들의 욕망은 진단 결정의 정확도를 떨어뜨렸다. 과도한 정보는 쓸모없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해롭기까지 하다!"
-찰스 펠러린, <나사, 그들만의 방식How NASA Builds Teams>

인간행동변화에 있어 탁월한 업적을 이룬 칩 히스와 댄 히스 또한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개념으로 핵심을 전달한다. 그들은 단 3가지 개념만으로 인간행동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기수에게 방향을 제시하라. 코끼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라. 지도를 구체화하라." 오직 이 3가지 개념만으로 일반 사람들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그리고 이 3가지 개념을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 명제를 제시했다. 
"매일 조금씩 발전을 이루면 결국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단기간에 커다란 발전을 이뤄내려고 하지 마라. 매일 하나씩 이룰 수 있는 작은 발전을 찾으라. 그것이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룬 변화는 지속성을 가진다."
-칩 히스, <스위치Switch>

의식 연구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리는 켄 윌버의 견해 또한 같은 맥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책 <의식의 스펙트럼>은 위의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 준다. 수 많은 심리이론들, 의식에 대한 개념들이 서로 반대되고 부딪히기 보다는 각기 다른 층에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전체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변화든, 의식현상이든 무지개와 같은 스펙트럼 속에 모든 것이 담겨질 수 있다면, 수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나 머레이 겔만murray gellman과 같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들도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은 아름답고 단순할수록 더 좋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새로운 이론을 연구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데 단순한 설명이 좋은 것이라는 주장은 어찌 보면 말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직 증명도 채 되지 않은 이론을 단지 단순하다는 이유만으로 맞다고 확신하는 것은 무모해 보인다. 그러나 경이로운 우주는 우리에게 수학적 체계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 동시에 단순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답을 제공한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공식 E=MC2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단순하고, 또 아름다운가. 나 또한 수 많은 자기개발 이론들과 의식에 관한 이론들을 연구하면서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 (거의 언제나) 더 진실에 가깝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훨씬 간단명료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나는 이를 일컬어 종종 'complex, not complicated but simple' 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그것은 혼란스러운 것은 아니며, 더 깊은 곳에는 단순한 원리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감정자유기법(EFT, Emotion Freedom Technique)의 창시자 게리 크레이그Gary Craig는 이렇게 말한다. "현대 질병의 최소 80% 이상이 감정으로부터 생겨난다. 언젠가는 의사들 또한 이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들과 맞닿아 있고, 다양한 현상들의 배후에는 생각보다 단순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 많은 이론과 기법들이 아니다. 단지 아름답고 정교하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선명한 원리들이 필요할 뿐이다. 













Chapter 2
현대과학은 어떻게 말하는가
















양자정보이론이 말하는 정보와 실재

"양자 물리학의 세계관은 확고히 정착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겨우 그것을 숙고하기 시작했다."
                                                                                                 - 안톤 차일링거



의식의 본성에 대해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험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의식 그 자체와 인간이 지식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인 과학이 그것이다. 나는 그동안 직접적인 앎, 또는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과학적 사고조차 갖추지 못해 저지르는 실수들을 봐 왔다. 또한 과학자나 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함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지식에 갇히는 것을 보아 왔다. 그들이 범하는 실수들 중에는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사례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처음 접하는 정보들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내맡기는 경향성을 보인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접한 정보들 대부분이 그대로 선입견이 되고, 당신의 의견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 안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운명의 씨앗이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몇 가지 학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려 한다.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생소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알아 두면 두고두고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이다. 만약 당신이 이제부터 소개할 내용들에 익숙해진다면 자개기발 이론들은 물론이고 시크릿, 호오포노포노, 리얼리티 트랜서핑 등에서 얘기하는 여러 개념들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학문은, 바로 양자정보이론quantum information theory이라는 학문이다. 양자정보이론은 20세기 초반에 과학의 역사를 뒤바꾼 양자 물리학을 그 기반으로 하는데, 정보가 과학과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잘 보여 준다. 

우리는 세상을 인지할 때 '오감five senses'이라는 채널을 거친다.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귀를 듣거나,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겨나, 만져 보는 등의 방법으로 세상을 경험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다고 말할 때는 언제나 이 오감이라는 채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다섯가지 감각을 전제하지 않고는 세상을 경험하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는 운동으로 진동하는 에너지 장이다. 견고하고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감각기관이 그것들이 진동하는 주파수를 그런 식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에크하르트 톨레, <NOW>
저자이자 헬스 리서치 전문가인 마이클 카훈카michael kahunka는 자신의 웹사이트(kahunka.com)에 이를 아주 잘 표현해 놓았다. 보다 생생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 그대로 옮겨 보았다. 

Your five senses are highly specialized sensors that translate the vibratory world into the congealed physical world as you know it. Your eyes translate vibration into the world you see. Your ears translate vibration into that which you hear. Your nose into what you smell and so on.

우리의 오감은 온갖 종류의 에너지 진동을 물질 세계 속 실제 경험으로 바꾸는 매우 전문화된 기관이다. 눈, 코, 귀 등은 그에 상응하는 빛, 향, 소리의 진동을 당신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재해석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해석작용 없이는 당신은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오감을 통해 우리가 접하는 것들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보이다.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 말할 때 당신이 인식한 모든 것은 대상에 대한 정보이다. 색깔이 어떻고, 형태가 어떻고, 그 속성이 어떤지를 얘기할 때 실제로는 당신이 접한 시각정보, 청각정보, 후각정보 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혹 다른 방법이 존재할까? 종종 오감 외에 직감(또는 직관)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직감 또한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얻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당신이 "왠지 그렇게 느껴져. 잘은 모르겠지만 일종의 직감 같은 거야."라고 말할 때의 직감은 어디서 오는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정보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느낌을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인간이 자신의 몸을 포함해 이 세계를 인식하고 말할 때 그것이 언제나 100% 정보에 대한 것이라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물리적인 세계에도 풍부한 정보가 있다. 정보는 우주를 이루는 근본 요소인 듯하다. 우리 인간은 감각을 통해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막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에서부터,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불 주위에 모인 동굴거주자들의 잡담에서부터 위성을 통해 전송되는 이메일 메시지까지, 정보를 향한 욕구는 식욕이나 성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과학의 새로운 언어, 정보> 한스 크리스천 폰 베이어

실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책을 읽든, 공연을 보든, 음악을 듣거나, 수영장에 갈 때도 우리는 정보를 접한다. 정보는 지역 뉴스에도 있고,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도 있다. 그것은 당신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도 있고, 우리의 유전자 지도 속에도 들어 있다. 또한 새로운 분야를 탐험하는 과학자의 이론과 당신의 꿈 속 이야기 속에도 있다. 우리의 '오감five senses'으로 접하는 것들 중 정보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경험했다거나, 이해했다고 말할 때는 언제나 정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호오포노포노 시리즈에서도 '우주는 모두 정보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무의식에는 이미 방대한 양의 기억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령, 의식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1이라고 한다면 그 때 우리들을 움직이고 있는 무의식 속의 기억은 백만이 있습니다. 1초 사이에 백만의 기억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의 기억은 이 세상이 창조된 창세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억이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기억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셈이지요... 기억에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기억의 데이터(정보)일 뿐입니다. 기억 속에는 멋진 일도, 좋지 않았던 일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억에 의해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백만의 데이터(정보)이건만, 우리는 그 백만 중에서 1밖에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행동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도,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실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레아카라 휴렌, <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양자정보이론이 주목하는 것은 양자 세계(1,000분의 1mm 이하의 세계)에서 정보가 갖는 중요성이다. 언뜻 보면 양자 세계라는 매우 작은 세계에서의 정보의 의미가 인간 존재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숙고해 보면 오랫동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과학의 진실, 보다 근원적인 세계의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지금부터 다루는 이야기는 기존 물리학자들뿐 아니라, 의식의 본성을 연구하던 사람들에게도 매우 흥미롭고 도발적인 발견과 관련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휠러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존 아치볼드 휠러John Archibald Wheeler는 저명한 학자이자, 미국이론물리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젊은 시절 현대 물리학의 거장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와 함께 상대성이론, 양자 물리학 등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의 개발에도 참여한 석학이다. 오늘날 대중들도 즐겨 사용하는 '블랙홀blackhol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기도 하다. 어려운 물리학 개념을 '블랙홀'과 같은 시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능력이 탁월해 '시인을 위한 물리학자'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는 물리학계의 거장이었다. 물리학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아인슈타인만큼이나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2002년 매우 특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다. 그 학회는 자신의 90세 생일을 기념해 열린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  당연히 그 자리에는 휠러의 명성에 걸맞는 노벨상 수상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축전을 보낼 정도였다. 그런데 학회의 명칭이 너무도 남달랐다. 아니 충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 학회의 명칭은 '과학과 궁극적인 실재science and ultimate reality'였다. 이는 기존 물리학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너무도 도발적인 주제였다. '과학과 궁극적인 실재'라니. '실재reality'는 철학자나 종교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던가. '실재reality'라는 개념은 분명 터무니없어 보였다. 정밀한 분석과 냉철한 지성을 토대로 하는 과학이 언제부터 종교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단 말인가. 그러나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이는 이 학회의 목적은 단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는데 있지 않았다. 만약 이 주제를 무의식 중에 엉겹결에 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분명 혁명적인 (그와 동시에 이 시대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학과 철학은 물론이고, 어쩌면 과학과 종교의 통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놀랍고, 놀라운 주제였다. 이는 분명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었다. 

그 동안 과학은 종종 의식의 대가들이 우주 그 자체라 여기는 '의식consciousness'과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과학은 합리성을 추구하고, 의식은 경험을 추구한다. 이는 이 둘의 태생적인 숙명이었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 '과학과 의식'을 한 번에 다룬다는 것은 시도 자체는 가능할지 몰라도,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달려드는 것과도 다를 바 없었다. 이제까지 의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증명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과대포장 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엄밀한 과학의 현장에서 그것도 석학 중의 석학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공식적인 발언으로 비중 있게 다뤄진 적은 결코 없었다. 아니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치 않다. 모든 근본적인 변화는 결국 '골을 넣는 선수'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턱에 도달한 것이 틀림없다. 상대성혁명과 양자혁명은 분명 고전 물리학의 기초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켄 윌버는 이를 일컬어 "세계 지식역사에서 이와 필적할 만한 대변동은 없었다."라고 술회했다. 그것은 분명 강진 중의 강진이었다. 큰 지진이 일어나, 인류 역사상 가장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관찰대상'과 '관찰대상으로부터 분리된 관찰자'라는 절대불변(?)의 이분법을 무너뜨렸다.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과학 그 자체로부터 소외감을 느꼈고, 과학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특유의 자부심을 잃어버린듯 보였다. 이 혁명의 여진餘震은 분명 현재까지도 사람들의 인식구조를 뒤흔들고 있다. 그런데 휠러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것 같다.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휠러가 참석한 이 행사는 존 탬플턴 재단John Templeton Foundation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후원을 받았다. 그들은 이 행사를 통해 종교와 과학의 소통이 촉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휠러는 어쩌면 생에 마지막이 될 이 심포지엄에서 분명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전히 많은 학자들의 논란거리인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이 질문들은 '정말로 큰 질문들Really Big Questions(RBQs)'이라 불린다. 

'비트bit에서 존재being로?' 
'존재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왜 양자인가?' 
'동참하는 우주?'
'의미는 무엇인가?' 

아마 당신이 처음 보기에도 매우 거대한 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충격이 너무 크면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는 법. 위에서 제기하는 질문들은 당분간 방대하고 심오한 학문적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비트bit에서 존재being로?'라는 질문은 물리학의 개념인 '비트bit'와 신묘막측한 경이의 대상인 '존재being'를 서로 연계시킨다. 이 질문은 상관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두 세계 즉, 양자 세계와 인간 존재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 다뤄지는 주요 개념들은 '존재의 탄생' 및 '양자quantum'의 개념,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우주', '이 모든 것들 속에 존재하는 근본 의미'를 다룬다.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을 뿐 아니라, 우리 또한 그 강을 건너도록 압박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독자들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중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잠시 <시크릿Secret>으로 눈을 돌려 보자. 

이 책은 국내에서만 100만부가 넘게 팔리며 단기간에 초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시크릿Secret>의 신화에는 분명 사람들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았던 '비밀 중의 비밀'이라는 말을 듣고도 귀가 솔깃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여기에 마케팅의 승리라 불러도 좋을 뛰어난 영화가 더해져 사람들의 기대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시크릿>의 폭발적인 판매량과 더불어 그 동안 묻혀 있던 관련 서적들의 판매가 줄을 이었고, 마니아들은 관련 서적들을 몽땅 구입해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알고자 했다. 물론 시크릿 마니아들이라면, 그들을 종종 화나게 만드는 <No 시크릿>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것이다. 

<No 시크릿>은 <시크릿>의 허구성을 고발한 책이다. 과학적인 측면에서부터, 역사적, 종교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시크릿>이 '지니genie의 요술램프'가 아님을 주장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양자물리학에 대한 언급도 들어 있다.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와 관찰대상의 관계가 거시 세계인 일상생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골자였다. 분명 저자가 지적한 해당 부분은 그 자체로는 옳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최신작 '왓칭watching'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양자정보이론quantum information theory은 <시크릿>에서 언급한 양자론quantum theory, 양자물리학quantum physics보다 '정보information'라는 개념을 더 심도 깊게 다룬다.

'정보information'라는 개념은 '관찰자'와 '관찰대상'의 관계를 뛰어 넘는다. 그것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자물리학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정보'는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바로 그 개념이자, 물리학의 거장 휠러가 다루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왜 '정보'의 본질에 집중해야 할까? 

아인슈타인이 '광전자 효과'에 대한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시 세계는 단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물의 흐름과 같이 연속적이지 않고, 야구공 하나 하나처럼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절적으로 나뉘어 있는 덩어리를 '양자quantum'이라 한다. 그렇다면, 인간 존재(巨視世界)를 구성하는 작은 물질들(微視世界)이 양자, 즉 덩어리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온 것이기도 하다. 

자연은 왜 물처럼 부드럽고 연속적이지 않고 모래처럼 불연속적이고 분절적인 조각들로 양자화되어 있을까? 대답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세계가 실제로 어떠한지 전혀 모르며, 심지어 어떠한지를 묻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계에 관한 앎이 정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가 본성적으로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도 양자화되어 보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대답은 더할 나위 없이 단순하고 심오하다.  
-<과학의 새로운 언어, 정보>, 한스 크리스천 폰 베이어

위의 내용은 '우리가 100%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선가禪家의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대면하게 한다. 당신이 가진 모든 기억들은 '정보'를 그 재료로 하며, 여기에는 당신의 '추억거리', '주식시세', '전공지식', '취업정보'를 비롯,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삶의 모든 경험의 입자들이 녹아있다. 정보는 인간 본성을 관통하는 개념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 경험에 우선하는 '선험적a priori'인 특성을 지닌다. 정보는 모든 경험, 이해, 통찰, 분석 그리고 깨달음을 가능케 하는 본질 중 본질인 것이다. 한스 크리스천 폰 베이어는 이 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정보는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정신과 물질의 연결점'이다. 그것은 압축이 가능한 희한한 재료이다. 원자나 DNA 분자, 혹은 책이나 피아노처럼, 정보는 만질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리고 감각이 관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그것은 우리의 뇌 속에 자리를 잡는다. 이는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는 물질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실재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을 매개한다. 정보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 모형에 통합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실재로부터 정보에 대한 이해에 이르는 길을 한 걸음 내딛은 셈일 것이다. 우리는 데모크리토스의 주문에서 빠져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때 물리학은 참된 의미에서 정보의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과학의 새로운 언어, 정보>, 한스 크리스천 폰 베이어

일상의 정보가 미시세계와 우리를 연결짓는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더 나아가, 정보는 '존재의 대사슬great chain of being'을 푸는 열쇠이기도 하다. 윌버는 아래와 같은 다이어그램을 통해 인간세계의 본질을 드러내 보였다. 

(켄 윌버의 '존재의 대사슬' 다이어그램 삽입)

그의 말에 따르면, 이들 간의 관계는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각각의 차원은 이전 차원을 포함한다. 생물학은 물리학을 포함하며, 심리학은 생물학과 물리학을 포함한다. 그리고 신학은 심리학과 생물학, 그리고 물리학을 포함하며 신비주의는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리학만을 연구한다고 해서 생물의 본질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생물학의 내용에 통달한다 해서 심리학이나, 신학의 내용을 다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상위 차원은 하위 차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하위 차원은 상위 차원을 담아낼 수 없다. 모든 차원들을 다 합한다 해도, 마지막 차원인 '신비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신비주의는 '모든 것을 오직 경험을 통해 알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비밀스러운 종교나 현실세계를 부정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러나 여기에 휠러가 말한 '정보'의 개념을 더해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의 몸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의 의해 만들어 졌다. 하나의 세포가 여러 번의 분열을 통해 50조 개의 세포가 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교한 몸으로 만들어진다. 어떻게 작은 세포 하나가 이렇게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고도의 컴퓨터로 진화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의 답 역시 '정보'라는 개념에 있다. 유전자 정보는 세포의 증식과 복잡한 변이를 매개한다. 세포가 분열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해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부여하고, 뼈와 살, 뇌세포와 근육 등을 형성시킨다. 정보는 부모를 닮은 아이의 모습 속에도 들어 있고, 종종 불치병으로 인식되는 유전병에도 들어 있다. 바로 이 정보가 양자 물리학의 비밀의 푸는 열쇠가 되어 가고 있다.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하나인 안톤 차일링거는 그동안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합의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는 여러 해석들에 대한 통합을 시도한다. 그가 1996년에 발표한 <영자역학의 해석과 철학적인 토대에 관하여on the interpretation and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quantum mechanics>는 양자역학에서 그 동안 코펜하겐 해석, 다중세계 해석, 서울해석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 온 이유는 그 이론들이 기대만큼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뒤이어 1999년에 발표된 <양자역학의 근본원리a foundation principle for quantum mechanics>라는 논문에서 안톤 차일링거는 양자세계와 정보의 관계가 인간이 우주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지식들의 근본적 진리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정보이며, 정보 외에는 알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보 밖에 없다라고 말했으며, 후에 한스 크리스천 폰 베이어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정보는 곧 실재다.'

이 말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 만약 정보가 실재라면, 즉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정보뿐이라면 과학은 결국 정보의 학문이다. 당연히 다른 모든 학문들도 결국 정보를 다루는 학문이다. 모든 학문은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같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정보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교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명상훈련을 하거나, 종교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순수의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이 훈련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신神을 만나고자 한다면 교리를 잘 알아야 하고, 교리는 결국 일련의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가 실재라면 인간이 경험하고 논의하는 그 어떤 것도 이 맥락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실재의 뿌리에는 정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소 충격적인 다음 결론에도 이르게 된다.  

'정보가 곧 운명이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곧 당신의 운명이다.

"당신이 내뱉은 편견 한 마디가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시안 베일록, 시카고 대학 교수 



제한된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자. 그는 그 곳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며, 정확한 지도가 없어 자신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100% 확신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근처에 오기는 했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네비게이션이나 전화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길을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시간이 다급해질수록 해당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당신은 누군가가 제공해 주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예외없이 알려준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신이 가진 정보는 당신의 미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 설사 그 정보가 옳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신은 그 정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 어떨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책을 보고, 조언을 구하고, 자료를 검색한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충분한 명료함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 경험들을 참조할 것이다. 경험들과 지식들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고, 가진 정보만으로 삶을 살 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정보들에 좌우된다. 

정보가 곧 당신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 

차로 잘 알지 못하는 곳을 여행하려면 네비게이션이 알려 주는 방향에 의존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해 무지할 수록 네비게이션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 혹 잘못된 방향을 알려 주더라도, 더 멀리 돌아가는 길을 알려 주더라도 당신은 그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어느 정도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어떤 때는 목적지가 고속도로 위에 있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위성과의 통신오류로 정확한 장소를 찾아 주지 못하기도 한다. 그 때는 물어 물어 찾아 가야 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을 경우 수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서 낭비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네비게이션이 물론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때때로 매우 큰 오작동을 일으키키도 한다. 그래서 네비게이션 안내시 첫 화면에서 "이 지도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  

어느 상황에서건 우리가 가진 정보는 우리의 결정을 좌우한다. 어떤 사람에 대한 첫 인상에서부터, 부동산 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미 가진 정보들(앞에서 말한 선입견을 포함)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정보들에 둘러 싸여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 왔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이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자. 만약 단순히 길을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 백, 수 천 번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실제 인생이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직업을 위해, 거주지를 위해, 결혼을 위해 인생에서 중대한 의사결정들을 내린다. 그리고 그 중 어떤 것들은 당신의 인생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중히 살펴 본다면 당신은 삶의 어느 영역에서건 정보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의사결정의 배후에는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결정하든 결국에는 정보의 양과 질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느냐는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 부동산 계약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결혼 또한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혼의 배우자가 달라진다. 인간 존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달라진다. 

길을 찾는 문제는 사실 단순한 상황에 속한다. 당신이 인생에 대해 갖는 견해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것이다. 결혼이나 돈을 주제로 생각해 보면 금새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부자는 탐욕스럽다', '부자가 되면 친구들과 멀어진다', '돈을 많이 벌려면 남들 모르게 나쁜 짓을 할 수 밖에 없어', '가난하면 무시를 당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로또 당첨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야', '후배들과 식사를 하면 비용이 많더라도 선배가 내야지' 등등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생각들은 하나일 때보다 둘이, 둘일 때보다는 셋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경우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당신의 머릿 속은 복잡해지고 마음이 어지로워진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생각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다.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이미 너무도 복잡한 상태여서 새로운 생각이 주입되도 그러한 사실을 좀체로 알아 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 생각들 하나, 하나는 당신의 삶에 중대하고도 때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 정보의 강력한 힘을 아주 잘 보여 주는 사례가 있다. 

염기서열을 밝히던 나는 태아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 여러 유전자 중 어느 한 유전자의 바로 '위쪽' 지점에서 C대신 G가 놓인 사실을 발견한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태아 프로그램이 성인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까닭은 바로 이 글자 하나의 변이에 있었다. 나는 짜릿하면서도 동시에 몹시 지쳐 버렸다. 인간 DNA 암호에서 바뀐 글자 하나를 찾는 데 무려 18개월이 걸리다니!...

또 다른 예로, FOXP2라 불리는 유전자가 언어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에 이 유전자를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3대째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는 어느 영구 가정의 사연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었다. 이 가족은 문법에 맞춰 단어를 변화시키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이해하거나, 구강과 안면과 후두 근육을 움직여 특정한 소리를 분명하게 발음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꼈다. 유전자 추적 결과, 놀랍게도 이 가족은 7번 염색체의 FOXP2 유전자에서 DNA 암호 딱 한 글자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전자 하나에 생긴 아주 작은 결함이, 눈에 띄는 다른 이상 없이, 이런 심각한 언어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
-프랜시스 콜린스, <신의 언어> 

나머지 모든 것이 정상이라도 단 하나, 오직 단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배치된다.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절대 사소한 것은 없다. 단 하나의 의미 있는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당신이 가진 수십 가지의 생각들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인생은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물론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썼다.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본 원리들 또한 존재한다. 당신은 지금 할 일은 이 책이 다루려는 내용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성실히 읽어 나가는 것이다. (실질적인 방법들은 책의 후반부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다.)










생체정보반사학이 이끄는 존재 혁명

"인체의 전기적 성질은 고대 의학과 현대 의학의 굳건한 기초이다."
-도슨 처치, <당신의 유전자 속에 있는 지니the genie in your genes> 



인간 존재가 디지털적으로 반응한다는 말의 의미
약 50여년 전, 호기심 많은 몇몇 과학자들은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일정한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대상에 따라 신체의 근육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발견에 의하면 특정 음식은 당신의 근육을 강해지게도 할 수 있고, 약해지게도 할 수 있다. 특정 소리, 특정 생각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 또한 몸의 근육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러한 작용을 인간의 근육 반응이라는 눈에 보이는 작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데 있다.   

존 다이아몬드John Diamond나 조지 굿하트George Good Heart같은 박사는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이를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들이 구축한 학문은 각각 응용근 신경학applied kinesiology, 행동역학behavioral kinesiology으로 불리우는데, 공통적으로 포함된 운동역학kinesiology라는 단어는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 현재 운동역학kinesiology이라는 학문은 신체의 작용기제를 밝히는데 활용되고 있는데, 대학에서 운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면 해부학, 생리학 등과 더불어 함께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운동역학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나뉜다. 하나는 뼈와 근육 등 운동에 관계하는 메커니즘을 밝혀 이를 개인의 건강과 운동선수들의 성적 향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육의 반응을 정보라는 개념과 연결지어 인간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는 대학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운동역학'으로 불리우며, 후자는 '정보'라는 개념을 더해 '생체정보반사학生體情報反射學'이라 부른다. 인간 신체生體와 정보情報적으로 긴밀하게 소통反射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뜻이다. 

생체정보반사학이라는 용어는 위에서 언급한 응용근 신경학Applied Kinesiology이나 행동역학Behavioral Kinesiology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들 보다 좀 더 진보적인 형태의 흐름을 일컬어 Specialized Kinesiology라 칭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 책에서 '생체정보반사학'이라는 표현과 'Specialized Kinesiology'라는 맥락을 함께 쓰도록 할 것이다.

독자들은 특별히 '정보information'와 '반사reflex'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자정보이론quantum information theory'을 다룬 곳에서도 말한 바 있듯, 정보는 인간 존재를 이해하고, 우주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다. 정보가 곧 실재이며, 한 개인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양자혁명(인류의 지성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 여겨질 정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근본적 충격을 가했다.)이후 가장 큰  혁명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인간 게놈 지도를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생체정보반사학이라는 학문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수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정보'를 주고 받는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의 정보는 우리 몸 내부의 정보들과 상호교환을 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특정 색깔, 특정 방향, 특정 물질은 당신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근육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한다. 이 때 우리의 근육이 주변 환경과 정보에 대해 특정한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반사'라 한다. (당신은 아마도 '스폰지'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종류의 근반응 검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몸은 빨/주/노/초/파/남/보라는 색에 반응한다. 당신의 눈 앞에 7가지 색깔의 색종이를 각각 하나씩 보여주며 근육을 검사해 보면 특정 색깔에서 당신의 근육이 반응을 나타낸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가, 특정 색깔이 보여질 때만 근육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진다. (전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의 반응으로서 유의미한 의미를 지닌다.) 이 뿐 아니다. 당신은 몸은 동東,서西, 남南,북北의 각 방향에 대해서도, 각각의 음식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반응한다. 모든 정보는 디지털 정보로 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은 각각의 모든 정보들에 대해 단절적 변화 즉 예yes, 아니오no 반응을 나타낸다. 

당신의 몸은 하나의 컴퓨터와 같아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컴퓨터가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듯, 생체컴퓨터bio-computer가 꺼져 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인체가 하나의 생체컴퓨터와 같아서 컴퓨터 전원을 켜고, 끌 때와 마찬가지로 On/Off 된다는 사실은 경이롭기 그지 없다.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 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눈 앞에서 이런 현상을 목격한다면 어떻겠는가. 내가 목격해 온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은 '실로 놀랍다'는 반응 그 자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속임수 아냐?', '믿을 수 없다.', '너무 신기하다.' 등등 놀라움에 수반되는 감탄사를 내뱉는다. 그리고 당황스러워한다.  

이는 단지 당신의 근육이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멋대로 반응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경이로운 점은, 인간의 근육이 컴퓨터 기계어 명령어와 같이 1과 0, 다시 말해 켜짐과 꺼짐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에 있다. 어느 누구의 팔로 테스트를 하던 결과는 언제나 같다. 당신의 몸에 내장된 버튼을 손등으로 터치하면 팔은 버팀을 유지한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터치하면 팔은 마치 갓난 아이의 팔처럼 여지없이 떨어진다. 음양陰陽의 원리가 당신의 눈 앞에서 재현된다. 손바닥과 손등은 서로 음陰, 양陽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음陰과 양陽의 세계(존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인체의 근육 반응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난다. 

(이미지 삽입. The Genie in your Genes 122p)
Electrical Polarity of Human Body 

I don't Know와 디지털의 관계
이러한 결과는 인간 존재가 정보에 대해 디지털digital적으로 반응한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 준다.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 존재에 대해 갖가지 아날로그analog적인 접근법을 사용해 왔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흐름을 의미하지만 디지털은 단절적 변화, 순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 접근법들은 으례 관찰과 분별을 기초로 인간 존재를 여러 가지 분류법으로 구분하고, 심리학적, 병리학적으로 나눠 놓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의 의학은 한의학이든 양방이든 대증요법이라는 방식을 취한다. 어떤 증상에는 A라는 처방전을, 이 부위의 통증에는 B라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심리치료나 약물치료 등에만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선생이 학생을 대할 때, 친구가 친구를 대할 때, 인생의 멘토가 제자를 대할 때도 사용된다. 

물론 이 방식이 효과가 있을 때가 있다. 충분한 지식과 경험치, 이들을 기초로 한 노하우, 연륜이라는 것은 분명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경영적인 조언이나 멘토링, 가르침의 영역은 앞으로도 사회 주요 영역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매우 자명한 사실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속 마음을 완전히 들여다 볼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경험치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의 친구, 자녀가 처한 상황을 100퍼센트 이해할 수는 없다. 

기존의 접근법은 일종의 "I Know." 접근법이다. 당신이 인간의 몸에 대해, 인간 존재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할수록 당신은 전문가가 된다. 학위가 늘어날수록, 경험치가 쌓여갈수록 당신은 고도의 전문가가 된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다. 생체정보반사학이 말하는 주된 개념은 "I don't Know"이다. (이는 현대코칭modern coaching의 전제와 정확히 같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더라도 한 개인의 모든 상황에 대해 100% 자세히 알 수는 없다. EFTemotional freedom techinique의 창시자 게리 크레이그가 지적한 바 있듯, 근육의 문제는 단지 근육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때로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EFT는 Kinesiology의 축소판 버전이다. 일반인들이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적 접근법의 핵심은 철저한 "I dont' Know"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몸(몸으로서의 의식)에 직접 질문을 던진다는데 있다. 이 방식은 단지 무지한 사람들, 엉터리 전문가들의 어쩔 수 없이 택하는 방식이 아니다. 실제로는 가장 조화롭고, 지혜로운 방식이다.

"주위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라. 주위를 둘러볼 때 당신이 보는 것은 엄청난 양의 정보이다. 당신이 의식하는 것은 분해되지 않은 색과 모양의 덩어리라 할지라도, 그 상은 여러 방식을 통해 자료의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 가지 방식은 그 상을 디지털 카메라로 보는 것이다. 디지털 카메라는 상을 0과 1로 번역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자연은 이미 인간의 눈에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실현했다. 인간의 눈은 시각적인 자극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양하게 세분화된 전기적인 충격으로 변환한다. 그 전기적인 충격은 디지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은 눈에 도달할 때까지 개별적인 광자들에 의해 운반된다. 그 운반과정 역시 또 하나의 디지털 코드화이다. 전기적인 신호와 화학적인 신호를 교환하는 세포들의 거대한 연결망인 뇌도 알고 보면 대부분 꺼짐-켜짐 신호의 형태로, 즉 0과 1로 코드화된 정보를 처리하는 강력한 장치이다. 문장을 코드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상 언어로 문장을 쓰고, 그것을 모스부호로 또는 모스부호의 컴퓨터 시대 버전인 ASCll로 - 점과 선, 0과 1로-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한스 크리스천 폰 베이어, <과학의 새로운 언어, 정보>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원리를 잘 익히고 활용하면, 당신은 소통부재상태였던 당신의 몸과 자유자재로 소통할 수 있다. 인간의 몸(특히 각 근육들)이 각각의 정보에 대해 켜짐, 꺼짐과 같이 디지털digital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당신의 환경, 먹는 음식, 악세서리 등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 정보들을 반영구적으로 저장한 vial(생체정보를 담은 유리캡슐)을 활용해 당신의 마음 상태, 욕구, 감정 등을 확인하고 이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어렵게 먼 길을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미지. vail box)

위의 이미지 속에 있는 각각의 유리캡슐들은 각각 특정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영역에 대해 알고 싶은지를 택하면 우리는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우선 '생체컴퓨터bio-computer의 전원이 커져 있는지 확인한 뒤, 특정 영역의 바이얼을 검사해 당신에게 해당되는 특정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특정 신념(또는 에고)을 알고 싶다면 관련 바이얼을 검사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얼 중에는 '나는 더욱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문장이 새겨진 캡슐이 있다. 이 바이얼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렇다. '나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면 안 돼',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더욱 더 높은 이상과 가치를 추구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야.',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아직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더 영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해.' 


처음 이 바이얼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게 잘못된 건가요?' 등 이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대화를 좀 더 나누다 보면(이를 아날로그analog 코칭이라 한다. 현장에서는 두 가지 접근법 모두가 사용되는데 두 접근법을 통합해 디지로그digilog 코칭으로 부를 수 있다.) 피검사자들은 여지없이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뿌리 깊은 신념이 유리캡슐vial에 적혀 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아차리게 된다.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특정 신념 때문에 그 자신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를 갇히게 만들었는지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신념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특정 신념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물들였는지, 얼마나 자신을 제한해 왔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의 반응을 보이던 사람이 결국에는 '디지털적' 반응이 의미하는 바, 다시 말해 '몸으로서의 의식'에 직접 질문을 던져 근반응muscle response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 단순한 O, X 퀴즈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어떤 사람의 경우 '나는 친절한 존재다.'라는 바이얼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일상적인 친절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다. 근반응 검사를 통해 확인된 수 백 가지의 유리캡슐 중 디지털적으로 확인된 단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친절은 '저 사람은 참 친절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따뜻한 인간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친절함이라는 신념과 에고로 인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존재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함은 어느 누구에게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건 친절해야만 한다.'라는 신념이 몸에 배인 사람은 사사건건 친절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면의 울림을 따르지 못하고, 외부의 요청에 곧이 곧대로 반응한다. 친절함 때문에 분명한 의사표현을 해야 할 때, '저는 괜찮으니 여러분 원하시는대로 하세요. 전 결정에 따를께요.'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실제로 괜찮지 않다. 

더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 보자. 수 년간 임상을 해 오는 가운데 알게 된 어쩌면 당연하면서도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나는 종종 돈에 관련된 이슈로 코칭대화를 요청하는 사람과 만난다. 대화를 나누던 중 잠시 근반응 검사를 활용한 테스트를 해 보면 참으로 흥미롭게도 몇몇 바이얼vial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본다. 이러한 검사법이 1:1로 이루어지기 대문에 반응은 매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자주 나타나는 반응이 있었다. 임상을 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확인된 바이얼은 다음과 같았다. 

(해당 부분 이미지 삽입)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 존재이다.", "나는 가난한 존재이다."

만약 당신에게서 이러한 바이얼이 나왔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당신의 실제 마음은 풍요롭게 되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단지 외부적인 압력이나 문화적 경향성에 의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 뿐이다. 정말 그럴까? 바이얼이 확인된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내가 던지는 이런 저런 질문을 받고, 사실 본인은 많은 돈을 원하지 않으며 여건이 된다면 하던 일을 접고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거나, 정말 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정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 이상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혹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맞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게 실제로 제가 믿고 있는 바예요." 생체정보반사학specialized kinesiology을 활용하면 단지 반대되는 신념이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날로그와 디지털적 접근의 극명한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위의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돈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 존재이다.", "나는 가난한 존재이다."와 같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디지털 접근의 핵심은 매번, 매순간 마다 "나는 모른다."의 태도에 있다.  

여러 종류의 신념, 감정,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수 년, 수 십 년을 살아 온 사람의 마음은 마치 오랫 동안 담배를 피워 온 사람의 폐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다. 겉으로는 언제나 괜찮은 척 하지만, 과도하게 체면을 지키려 하고,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과시하기 때문에 마음은 병들어 간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에 익숙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게임에 길들여져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삶을 살아가곤 한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어 그 스트레스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얼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조차 잘 인식하지 못한다. 

변화의 핵심, 자각
생체정보반사학Specialized Kinesiology의 측면에서나 현대코칭의 관점에서, 또는 의식의 정통한 구조에서 '깊은 인식', '자각'은 인간변화의 근본 원소이다. 자신에게 특정 종류의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관점에 사로잡힌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관점은 대부분의 경우 '진실'과는 무관하다. 본질상 그 어떤 관점도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 그래서 '자각한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의미와 같다. 

영화 <투모로우tomorrow>에는 자신에게 큰 재난이 닥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는 불과 수 km 앞에서 엄청난 기세로 돌진해 오는 쓰나미를 보지 못한다. 그녀는 다른 손님이 택시 안에 두고 가방과 여권을 되찾는데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 대형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녀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 

맞은편에는 안전한 대비처를 찾은 한 남성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택시로 돌아가는 여성을 본다. 거대한 파도가 바로 코 앞까지 닥쳐 왔지만 그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듯 보인다. 다급해진 남성은 위험을 무릎쓰고 달려 나간다. 

자각과 무자각의 차이는 근본적이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다시 말해,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생生과 사死를 결정짓는다. 이는 또한 풍요와 가난, 평화와 고통을 결정짓는다. 만약 당신이 진정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몇 가지 주된 관점, 신념, 에고를 들여다 봐야 한다. 정확히 보면 볼수록 당신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생체정보반사학은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관점들, 에고들을 살피고 이해하는데 다른 어떤 도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밀성과 속도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아날로그적인 통찰(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탐구하는 자세)이 반드시 요구되지만 '디지털'이 주는 이런 혜택은 역사상 전무한 것이었다. 1:1 접근법을 통해 당신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당신의 내면 세계를 시각적인 정보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자각이다. 이 자각은 분명 당신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
우리 몸의 근육이 음양적 정보에 대해 디지털적digital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국내 여건상 일반 독자들에게는 다소 경험의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호주,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도구를 활용해 이미 수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 곳에서는 생체정보반사학이 (알렉산더 테크닉Alexander Technique 등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스타와도 같다. 

생체정보반사학은 '에너지 심리학energy psychology'라는 분야와 그 기초를 공유한다. 에너지 심리학은 최구 서구에서 주목받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 인간 존재의 생체 에너지적 특성 및 인간 의식의 자기 치유 메커니즘에 주목하고 있다. 시크릿이나 양자 물리학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유전자 속 지니the genie in your genes>라는 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시크릿 관련 도서들이나 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 감정자유기법) 서적 등에 종종 인용된 책이다. 이 책에는 인체가 가진 전기적 특성 및 유전적 특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고대 의술에서부터 현대 의학까지 방대한 역사적 기초를 넘나들며 인간의 자기 치유력 매커니즘을 밝혀 나간다. 이 중에는 인체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중요한 과학적 자료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압전효과piezoelectricity(외부 압력에 의해 '-', '+' 전기적 극성이 발생되어 전기가 발생)의 메커니즘을 밝힌 부분은 독자들에게도 상당히 흥미로우리라 생각된다. 

"압전효과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가장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이자, 인체의 치유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있어 본질적인 개념이다. 압전효과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 발생된다. 일정한 구조를 가진 대상에 압력을 가하면, '+', '-'의 두 극성이 나타난다. 이 둘은 전기를 발생시킨다."

"가스로 작동하는 그릴과 자동차의 컴퓨터 조정 시스템 및 인도의 우테Ute족이 사용했던 래틀rattle(속에 수정 진동자quartz crytals가 들어 있어 흔들면 소리가 나는, 물소 가죽을 꿰어 만든 휴대용 전등)이 인간 의식과 세포들간의 상호작용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인간의 신체 또한 압전효과를 발생시키는 압전기와 같다.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 중 일부는- 그들 자신의 첫째 가는 목적 중 하나로서- 몸의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전기를 발생시킨다. 에너지energy는 자연의 상호작용에서 사용되는 화폐와 같은 역할을 한다."
-도슨 처치Dawson Church, <The Genie in your genes> 

일상에서 당신은 '압전효과'를 종종 경험할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 팔꿈치로 무언가에 '쾅'하고 부딪혔을 때 일어난다. 짧은 순간이지만 당신의 몸 전체로 타고 흐르는 전기적 충격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당신의 몸이 '+', '-'의 양 극성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생체정보반사학의 기초가 바로 당신의 몸(몸으로서의 의식) 그 자체임을 보여 준다. 

생체정보반사학은 현대 코칭modern coaching의 아버지 토머스 레너드thomas leonard가 말한 바와 같이 인간 존재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음을 전제한다. 잘 훈련된 코치coach들은 순수한 호기심과 통찰을 가지고 상대에게 질문을 던진다. 코칭은 다른 도구들과는 달리 지식을 전달하거나, 답을 주는 대신 깊고, 강력한 질문을 통해 내면의 잠재력을 이끌어 낸다. 생체정보반사학의 접근방식도 이와 같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몸을 연구하고, 마음을 연구해서 어떤 체계들, 처방전들을 만들어 놓았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우울증이 생기면 이런 약을 먹어라.'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 처한 연예인들이나 경영자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정형화된 모범 답안, 처방전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인간 존재는 근본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또한 매우 역동적이다. 시시각각 변할 뿐 아니라, 겉보기에 같은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근본 원인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생체정보반사학은 우리에게 정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존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매번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일깨운다. 코치가 고객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깊고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당신 또한 우리 삶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 생체정보반사학은 문제의 원인은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거나 가정하지 않는다. 오직 매 순간 질문을 던질 뿐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챌린지challenge라 하는데, '반응을 확인한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제까지는 불가능하다 여겨져 왔지만, 우리는 생체정보반사학을 통해 인간의 욕구, 감정, 에고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어떤 도구들보다 빠르게(대부분의 경우 수 분 이내에) 이를 해소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기억들, 상처들, 감정들을 다룰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존재가 자유롭게 자신만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 그것도 판단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말이다. 나는 그동안 유명한 경영자들, 연예인들, 리더들이 이 원리와 도구를 통해 과거의 기억들과 현존하는 수 많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지켜봐 왔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인간이 디지털적인 반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에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 개인을 보다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경이이자, 혁명이다. 

'아날로그'가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디지털'이 있다. 이는 음과 양의 관계와 같다. 음에게 있어 양이 선택사항이 아니듯(음과 양은 반드시 함께 존재한다.), 아날로그에 있어 디지털은 선택이나 관심의 문제가 아니다. 21C는 디지로그digilog의 시대이다.  










대가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대의 책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지, 그대의 인생 각본을 새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안나 말라이 스와미, <마음은 없다> 



이 시대의 떠오르는 영적 교사라 불리는 에크하르트 톨레를 비롯해, 석가모니, 마하리쉬, 휴렌과 같은 대가들이 언제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환상illusion이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의식 속에 깊이 감춰진 기억들, 아뢰야식阿賴耶識(의식 현상들의 근본이 되는 작용), 정보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휴렌 박사는 이를 '공유된 무의식'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현 시대와 같은 전 인류적 깨어남의 가능성이 열리기 전까지 이러한 앎을 체득한 사람은 인류의 0.001%에 불과했다. 나머지 99.999%의 사람들은 '마음 그 자체가 오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마음 그 자체가 오류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부차적인 해결책을 내놓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존의 심리학자들은 내담자의 자존감을 높이려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자 노력해 왔다. 한편, 서구의 지성들은 신경 생리학이나 진화 생물학을 통해 마음의 비밀을 풀어 내고자 여전히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는 답은 여전히 실재와 동떨어져 있다. 마음의 구조를 증명해내고자 하는 학자들 자신이 마음이라는 구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하나의 상징이므로 언어들 속에서는 궁극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지 마라.'라는 인류의 오랜 격언대로 언어는 결코 실재가 아니다. 언어는 실재가 아니라, 실재를 가르키는 '지시어direction'이다. 언어들로 구성된 학문의 체계를 통해서는 절대로 마음의 근본 구조와 '마음 그 자체가 오류'라는 사실을 밝혀 낼 수 없다. 그것은 '언어 이전'에 존재하며, '언어 너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뢰딩거와 같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조차 과학적 언어의 한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언어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세계에 대해 경외감을 드러냈다. 그들이 가진 경외감은인간의 이성과 언어, 사고작용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실재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자연의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할 때, 그 어떤 논리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직관으로써 진리를 발견하곤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9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양자의 존재가 알려지던 날, 정통 물리학의 거대하고 장엄했던 전당은 기초부터 흔들렸다. 세계의 지식 역사에서 이와 필적할 만한 대변동은 없었다."
-루이 드 브로이louis de broglie, 192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맨 처음부터 우리는 자연과 인간 사이 논쟁에 휘말렸다. 여기서 과학은 오직 일부분의 역할만을 수행했다. 따라서 세상을 주체와 객체,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는 행위는 더 이상 적절하지 못하고 어려움만을 야기할 뿐이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werner heisenberg, 193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세계는 오직 한 번에 주어졌다. 어느 것도 반영되지 않는다. 원래의 것과 거울에 비친 이미지는 동일하다."
-에르빈 슈뢰딩거erwin schrodinger, 193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인간의 의식은 갓 태어날 당시 백지 상태라 여겨진다. 물론 의식의 맥락에서는 '공유된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어떤 것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인다. 잘 알다시피 갓난 아이 때의 경험들을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연히 그 당시 경험들의 대부분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 윤회라는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전생이 있어 과거의 정보들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일정한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이를 인식할 방법이 없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윤회는 종교적 개념이 아니다.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일종의 과학적 탐구, 다시 말해 체계적인 관찰과 정통한 훈련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을 근거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오랫동안 터부시되던 '자각몽lucid dreaming' 현상이 최근에서야 과학자들에 의해 관찰되고 인정된 것처럼 '윤회'라는 개념 또한 그렇게 될 날이 올 지도 모른다. 과학의 역사에는 인류의 상식을 뒤엎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먼저 들어온 정보는 적절한 분별의 과정이 없는 한 그대로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다. 1시간 전에 들었던 노래를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왜 특정 노래의 특정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가사를 자신도 모르게(즉 자각하지 못하고) 흥얼거리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얼마 전에 들었던 노래는 무의식 깊숙한 곳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는 무심코 흥얼거리는 수준을 넘어 그 노래 가사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감정이 증폭된다. 만약 당신이 이 과정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이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더욱 더 커진다. 이를 학문적 용어로 '배타적 증폭'이라고도 한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든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데 절대적이라 할 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어느 것에도 예외가 없다.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된 사람이라면, 여지없이 나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수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후에라도 적절히 분별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종교적 진리'와 거의 같은 차원으로 여겨지기까지 할 것이다. 즉 이와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또한,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때로 반역자가 된다. 설사 당신이 모종의 위험을 무릎쓰고,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운 좋게 시도한다 하더라도, 오랜 동안 당신을 지배해 온 수 많은 기억들이 되살아나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 것이다.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에너지이므로, 과거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이를 좀 더 정확한 용어로 '공명resonance'라 한다.)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리 당신의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당신은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인간이 처한 지극한 현실은 '정보의 바다'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데에 있다. 당신은 수면 위에 떠 있을 수도, 깊은 바다 속을 탐험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바다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바다를 벗어나면 당신의 삶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필요하다. 행복을 경험하든, 더 많은 불행에 휩싸여 살든 당신은 어떤 기억들, 정보들이 안내하는 방향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만약 당신에게 이런 기억들과 정보들이 없다면 밀림에서 발견된 늑대 소녀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인간은 분명 정보에 종속된 존재다. 이는 거의 모든 인류의 지극한 현실이다. 당신에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당신은 주위를 둘러싼 정보들 속에 파묻히고 말 것이다. 당신은 기억과 생각들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는 때때로 마음의 구조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아래의 글들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큰 유익을 줄 수 있다.  

"꿈꾸는 상태(저자 주 : 일반적인 잠을 의미)는 짧고 깨어 있는 상태는 길다는 점 외에는 두 상태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두 상태 모두 마음의 산물이다. 사람들은 깨어 있는 상태가 길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인 양 착각하고 있다."
-스리 라마나 마하리쉬, <있는 그대로>  

"부분적이고 제한된 위치성이 이른바 '문제'라는 환상을 빚어냅니다. 사실상 문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만 있을 따름입니다. 고통은 저항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데이빗 호킨스, <나의 눈the eye of the I> 

"이 몸은 그 자체로는 지각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마음 없이는 몸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몸이 제공하는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 움직입니다. 마음과 몸은 입 안의 혀와 이빨과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빨은 혀와 싸워서 그것을 깨물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도 마찬가지로 조화롭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몸을 넘어서고 마음을 넘어서고 싶으면, 감각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완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막에서 환상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내는 신기루와 같이, 감각 기관들은 실재하는 하나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어서 마음에 의해 지각되고 있다는 인상을 창조합니다. 세계의 외관상의 실재성은 하나의 환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스리 안나말라이 스와미, <마음은 없다>

"'실재reality'는 언제나 스스로 진실하다. 여러분이 이 실재와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은 기쁨을 경험한다. 실재와의 조화를 잃으면 그 즉시 고통을 경험한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본디 그리되도록 짜여 있는 것이다. 누구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에게 이 앎은 은총이다. 실재는 한결같다. 실재와 다투거나 실재를 거스르면 어김없이 고통이 뒤따른다.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며 모든 존재 사이에 싸움을 퍼뜨린다."
-아디야샨티,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너 자신을 알라. 이 가르침의 감추어진 진리는 형상에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를 발견하는 데 실패한다면 결국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 즉, 상자 안에서(저자 주 : 다른 말로, 마음 안에서) 애쓰고 있는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ekhart tolle, <NOW>

이들이 보여주는 통찰은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정신이상자나 극단주의자들이 아니었으며, 과학과 의식 모두에서 대가 중의 대가들이었다. 나는 과학차원의 엄밀성과 경험차원의 신비로움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들의 가르침에 수 년 전 마음을 활짝 열었다. 우리는 분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의식과 무의식 모두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 전체를 최면 상태에 머물게 만들었던 강력한 환각제말이다. 그것은 '나'라는 환상이다.  















'나'라는 환상

"이 경계야말로 우리에게 분리된 자기라는 존재감을 부여하는 바로 그 경계이다. 우리가 나이 들어 기억들로 가득 채운 다음, 수명을 다해 죽음이라는 무로 발을 들여놓을 때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것이 이 경계이다. 자기와 비자기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그은 최초의 경계이자 우리가 제거하는 마지막 경계이다. 이 경계야말로 우리가 만들어 세운 모든 경계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최초의 경계이다."
-켄 윌버, <무경계No Boundary>



나의 경계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인류의 가장 근본적 물음 중 하나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왜 이 세상으로 왔는지 알고 싶어하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찾고 싶어 한다. 이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욕망 중 하나이다. 

인류가 '나'를 표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 있다. 바로 '몸'이다. 몸은 어쩌면 유일한 합의처일 것이다. 당신의 몸만큼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은 없기 때문이다. 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부 경계'가 되는데, 몸의 가장 바깥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피부는 '자기自己'와 '비자기非自己'를 구분짓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존재한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 자신을 몸이라 여기는 것 같지 않다. 당신이 '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나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소유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나'는 '몸'이 될 수 없다. '나'는 '몸'을 소유하는 주체이다.  

당신은 답을 찾는데 꽤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 자체로 오류인) 마음이 이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답을 찾는 과정은 마음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와 절대적인 연관을 갖는다. 당신이 자신을 평소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거나,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무엇에 답을 하든 관계없이 당신은 당신 마음 속 생각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의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은 당신의 '마음 가는대로'이다. 

'나'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표현은 윌버ken wilber의 말을 빌자면 '어디에 경계를 긋느냐'의 문제가 된다. '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경계'를 그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마치 땅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상권地上權'을 설정하는 것과 같다. 

일단 경계를 설정하고 나면, 당신의 '나'에 대한 인식은 경계선 안쪽이 되고, 경계의 바깥은 '너', '그것', '비자기'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세상과 분리되고, '나'라는 인식은 강해진다. 그리고 이 경계는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는 전쟁터가 된다. 당신은 단 하루도 편히 쉴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모든 경계들이 지켜질 때만 '나'라는 느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경계를 설정해 놓는다 해도,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경계선은 겉보기에는 세상을 경계 내부와 외부, 이 둘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계선은 당신과 세상을 나눔과 동시에 당신을 세상과 통합시킨다. 경계는 더 높은 차원(마음이라는 오류를 넘어서는 차원)에서는 경계가 아니다. 단지, 둘의 연관성을 극명하게 드러내줄 뿐이다. 당신의 부동산이 더 높은 차원에서는 '우리 나라'과 되고, '지구earth'가 되고, 우주가 되듯, 이 땅의 모든 소유물조차 최초에는 선 긋기(영화 <파 앤 어웨이Far and Away에서 깃발을 꽂는 자가 그 땅의 임자가 되는 선 긋기 경쟁)로부터 시작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 당신의 모든 소유물들은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차원이 낮아질수록 세상은 화려해진다. 그러나 거기에는 온갖 투쟁과 괴로움이 존재한다. 반대로 차원이 높아지면 세상은 단순해진다. 그러나 당신이 겪는 고통은 줄어들고, 걱정과 두려움은 자취를 감춘다. 이는 당신의 의식수준, 자각의 수준과 관련되어 있다. 다시 한 번 톨레의 말을 빌려 보자.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대게 가르키는 것은 대개 당신의 실재 존재가 아니다. 축소라는 기형적인 행위를 통해, 실재 존재가 가진 무한한 깊이는 성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소리와 혼동된다. 또는 당신 마음속의 '나'라는 생각, 그리고 당신이 '나'와 동일시하는 것들 모두와 혼동된다. 그렇다면 그 평소의 '나'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그것과 관계된 '나를', '나의', '나의 것' 등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의 성대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소리의 조합이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는 하나의 단어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 단어는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으로 뿌리내린다. 이 단계에서 어떤 아이는 자신을 3인칭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쟈니는 배고파요." 머지않아 아이는 '나'라는 마술적인 단어를 배우고,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이 때 이름은 이미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 처음의 '나'라는 생각과 합쳐진다. 

그 다음 단계는 '나'의 일부분인 것들을 가리키기 위한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은 바깥의 세상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물들에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물들에 해당하는 자신의 생각들에게 '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그것들로 자기 존재의 정의를 내리는 일이다. '나'의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빼앗기면 극심한 고통이 일어난다. 그 장난감이 가진 본래의 가치때문이 아니라-아이는 어쨌든 조만간 그것에 대한 흥미를 잃을 것이고, 그것은 다른 장난감 또는 다른 대상으로 대체될 것이다.-'나의 것'이라는 생각때문이다. 그 장난감은 아이의 발달해 가는 '나'라는 자아개념의 일부가 된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 <NOW>

'나'는 맨 처음에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지만, 결국 '나'라는 마음의 구조물로 자라난다. 그것은 결국 뚜렷한 경계선을 긋고 그 외부의 대상들을 자신과 차단시키는 도구로 사용된다. 경계선 안쪽에는 무엇이든지 들어올 수 있다. 때에 따라 당신은 경계선 안쪽으로 새로운 대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경계선 안쪽에 있던 어떤 것을 외부로 던져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게임은 한동안 매우 즐거운 유희가 된다. 스릴이 넘칠뿐 아니라, 경계선을 넘나드는 (마치 남의 집 담장을 몰래 넘나드는 것처럼) 재미까지 있다. 그러나 이 놀이는 언제까지나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윽고 당신은 경계를 허물거나, 더 높은 담을 쌓게될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결말이다.   

분리되었다는 착각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듯,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오류이다. '마음'은 '나'라는 개념과 찰떡같이 맞붙어 있다. 다시 말해 '나'라는 환상을 지속시키기 위해 마음이 존재한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나'라는 경험자가 존재한다. 

갓난 아이에게는 '나'라는 관념이 없다. '나'를 규정할 생각과 언어가 그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갓난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현재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며, 있는 그대로 느낀다. 사실 본다는 자각 조차 없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가 세상을 보는 것이 세상이 그에게 보여진다.) 그에게는 경험되는 현실이 기쁘거나, 슬프지도, 우울하거나, 경이롭지도 않다. 존재 그 자체로 거기에 있을 뿐이다. 

갓난 아이에게는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정보들이 없다. 이 순수한 상태는 그들의 부모에 의해 곧 깨지게 되겠지만, 갓난 아이에게는 '마음'이라는 인류 공통의 질병이 없다. (부모는 아이에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라는 장난스런 질문을 던지면서 전혀 장난스럽지 않은 에고를 그의 무의식에 삽입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인류가 겪는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없다. 그는 무의식 중에 수 많은 정보들을 그대로 흡수한다. 거기에는 아무런 판단이 없다. 정보들은 그대로 그의 기억의 일부가 된다. 그는 곧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움과 동시에 기억 그 자체에 물들게 된다. 

언어는 분명 실재 그 자체가 아니지만 갓난 아이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모든 언어는 곧 실재보다 더 실재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 일단 언어를 익혀 두기만 하면 그것은 상당한 쓸모가 있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당신이 가진 어휘는 점점 늘어 간다. 당신은 언어가 주는 마법 같은 힘에 빠지게 된다. 곧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생각의 힘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아무리 노력해 봐도 이전과 같은 고요함을 경험할 길이 없다. 수 년간 축적된 언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다. 이제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없고, '이것'과 '저것'이 명확히 구분될 뿐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부각되어 보일 뿐이다.

당신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 쯤이면 감정이 그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 좋은 것에는 '욕망'을, 나쁜 것에는 '저항'을 하기 시작한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은 사라지고, '고요함' 대신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자신처럼 여겨진다. 이제는 더 이상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생각은 어디선가 '떠오르고' 있지만, 당신에게 있어서 생각은 곧 자기자신과 다를 바 없다. 생각은 완전히 자신과 '동일시'되고, 당신의 생각이 아닌 것들은 자신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기 시작한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
-<햄릿>, 셰익스피어

톨레가 정확하게 지적한 바 있듯, 인간의 마음은 '자기 동일시'와 '분리'라는 고통을 먹고 자란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지탱하는 근본 요소이며, 이것이 사라지면 마음도 소멸된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는 결코 쉽지 않다. 언어와 생각은 당신을 이롭게도 하지만, 당신이 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게도 하기 때문이다. 

세계대전 당시, 중공군이 미국인 포로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그들의 사상을 단지 받아적고, 소리내어 읽게 만드는 것이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시키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자 그들은 중공군의 사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격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게 되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가요든, 드라마든, 책이든, 부모의 말이든, 당신이 태어난 곳의 문화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당신 자신과 동일시된다. 마음이 한 번 그렇게 길들여지면 또 한 번의 철저한 각인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너무도 무서운 일이지만, 지구 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인류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길들여지고, 또 강화된다. 만약 당신이 아무 의미없는 삶을 원한다면 아주 간단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서 흘러 들어오는 정보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고, 반복하면 된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그 정보들로 가득찰 것이며, 당신의 삶 또한 그 정보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과정에는 예외가 없다. 

코치의 코치의 코치라 불리는 Tom Stone 코치(그는 현대 코칭의 아버지 토머스 레너드thomas leonard의 라이프 코치이기도 했다.)는 인간 소프트웨어 공학Human Software Engineering의 창시자이다. 그는 이러한 깨달음을 Core Dynamics of Common Problems(저자 주.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핵심 메커니즘)라는 다이어그램을 통해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냈다. 

도해. Core Dynamics of Common Problems


그에 따르면, 우리가 존재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분리되었다는 착각illusions of separateness'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경험자experiencer'와 '경험의 대상object of experience'이 분리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경험의 과정process of experience)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충분히 느끼지 않기로 결정할 때 (또는 충분히 느끼지 못할 때) 경험자는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된다. 이 3가지 요소가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면서부터 나머지 9개의 핵심적인 에고들이 생겨난다. 

너무도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다. 이는 2600년 전 고타마 싯타르타의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과 비견될 정도다. 당시 Tom Stone 코치의 이 놀라운 통찰을 접한 사람들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처럼 간명한 도해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들은 심리학자, 종교 지도자, 자기개발 전문가들이었다. 내가 보기에도 이만큼 간명하게 인간의식의 구조를 담아낸 도구는 이전엔 없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경험자(관찰자)는 '분리되었다는 착각'에 의해 경험대상(관찰대상)으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이러한 분리는 경험의 과정에 의해 유지된다. 

경험과정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착각illusions of separateness'에 의해 생겨난 '욕망(이걸 가지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나는 아직 행복하지 않다.)'과 '저항(이것이 없어야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의 감정상태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강화시키기 위해 특정한 신념을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 신념을 유지할 수 있을 때는 '욕망상태'를 유지하며, 신념에 반하는 상황이 생기면 '저항상태'에 빠져든다. 만약 당신이 쾌활하고, 재치 있는 사람을 너무도 좋아한다면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 즉 조용하다 못해 소극적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다. 하나의 신념은 당신을 둘로 나눈다. 이 과정이 바로 Tom Stone 코치가 '충분히 느끼기를 거부하기'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험의 과정process of experience'이다. 

상대성이론과 양자혁명 이전까지 과학자들의 주된 가정은 '관찰자와 관찰대상은 구분되어야 한다.'였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2가지 거대한 혁명(상대성 혁명과 양자혁명)이 일어난 뒤에 그들의 가정은 기초부터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자신을 배재하고도 세상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관찰대상뿐 아니라 당신 또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에고는 세상을 '경험자'와 '경험대상'으로 나눈다. 바로 여기에서 '경험의 과정', 즉 즐거움과 슬픔, 행복과 불행, 욕망과 저항이 발생한다.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principle of uncertainty'를 발견한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말한다. 
"20세기의 과학 혁명은 무생물 세계를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우리의 신념을 뒤흔들었다. 첫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어떤 현상도-심지어 시간의 흐름도-관찰자의 운동상태와 무관하게 기술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고속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이 읽는 (정확한) 시계는 우주정거장에 있는 시계보다 느리게 갈 것이다. 이는, 먼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가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시계가 단지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 아니다. 시계는 실제로 더 느린 속도로 작동한다. 우주선 속에서는 시간 자체가 느려지고, 우주인의 심장박동과 탈모 속도도 느려진다. 이 주장은 매우 반직관적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로 인해 시간의 객관성 자체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관찰자의 역할을 물리학의 언어 속에 불가피하게 삽입한다."

경험자(관찰자)는 경험대상(관찰대상)과 자신을 애써 구분하려 하지만, 실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좌절감만을 안겨 준다. 그러나 '분리되었다는 착각'이 해소되면, '나'라는 환상도 사라진다. 

이런 작업에는 분명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 거대한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불행'이 무엇인지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대립은 상호적으로, 동시에 발생한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행복이 사라짐으로써, 불행 또한 사라진다. 그리고 그 곳에는 (더 높은 차원에서) 오직 평화만이 남는다." 


















양 극단에 선 사람들

"새로운 과학적인 진리는 반대자들을 설득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반대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대신 세월이 흘러 그들이 차츰차츰 죽어서 사라지고 새로운 진리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
-양자론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 



나는 우선 이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 대다수가 체계적으로 사고할 줄 모르며, 구조적인 사고에는 더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말이다.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사고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경계선에서watchman's rattle>의 저자 레베카 포스터가 지적한 바대로 자신이 기존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에서 '믿음(이 경우 맹목적인 믿음)'으로 도약해 버린다. 안타깝게도 이는 국내 종교계의 현실이자 의식의 본성을 탐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처한 현실이다. 그러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들은  '기氣'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몸서리를 친다. 반과학적인 것이라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을 몰아 세우기까지 한다. 모든 단어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전체 맥락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르는 듯 하다. 이들은 맹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일종의 신념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막연한 거부감 뒤에는 항상 '나는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확신이 버티고 서 있다. 정작 자신은 '분위기雰圍氣'라든가, '기분氣分', '기력氣力'과 같은 개념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기氣'라는 단어 대신, '에너지energy(물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라는 개념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 모든 언어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심지어 어떤 종교인들은 과학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그러면서도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병원 응급실 문을 두드리며, 최신 스마트폰으로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더 극단적인 사람들은 문명의 혜택을 모두 부정하기도 한다. 그들은 극단적인 영적 행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종교를 추구하는 자들이 실제로는 더 강력한 신념체에 사로잡혀 있다. (모든 '~~주의', '~~ism'은 하나의 신념이지, 실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오히려 진실 그 자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간에도 이러한 신념들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때로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행동하지만, 자신들의 마음 속 깊이 뿌리내린 신념을 들여 보려 하지는 않는다.

의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의식의 본성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접해 봤을 법한 데이빗 호킨스의 <의식혁명power vs force>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이 그러하다. 호킨스 박사는 인간 의식이 카오스 이론에서 발견한 '끌개attractor'의 성질과 유사한 면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앞에서 설명한 근력 검사muscle power test와 연결지으려 했다. 그는 '의식의 지도map of consciousness'라는 개념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의식수준을 수치화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생명들 뿐 아니라, 문명 사회(예를 들어, 뉴욕의 의식수준, 서울의 의식수준)도 포함된다. 그의 저작물은 독창적일 뿐 아니라, 의식의 본성에 대해 실제로 많은 것들을 알려 준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일반인들은 알아차리기 힘든 미묘한 실수를 몇 가지 범했다. 근반응 검사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본의 아니게 얼버무린 것이다. 그는 그의 책 곳곳에서 "근반응 검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대략 10%에 이르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어떤 경우에 잘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설명도 많이 부족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설명의 부재로 인해 혼란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 그 개념을 접했을 당시의 나를 포함해, 내가 만났던 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며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 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이것이 하나의 과학이라면 일정한 조건 내에서는 언제나 명료한 설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킨스 박사는 '운동역학kinesiology'을 통해 '의식(존재하는 모든 것 전체로서의 의식)'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독자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내가 그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가능해진 것은 그 때로부터 약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 정통한 학문을 통해 정확한 방법을 알고 보니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국내 유관단체에 알려야 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핵심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해당 단체와 담당자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대답 때문이었다. 

"본인은 과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뿐 아니라, 별 관심이 없습니다.(이메일 답변 내용 중)"

이 반응이 다소 충격적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호킨스 박사의 이론이 근반응 검사muscle response test라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과학도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과학은 실험의 설계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도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한결같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충분치 못했다. 그의 공식적인 답변조차도 명료하지가 못했다. 관련자들도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발견의 결과들이 의미 있으니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일까. 이는 흡사 세계신기록을 세우기만 하면, 약물복용 같은 것은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는 육상선수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water knows the answer> 또한 정확히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KAIST 정재승 교수가 2003년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실험결과는 다분히 편의에 맞게 조작되어 있다. 

이 책의 논리구조를 따져보자면, 이 책에 등장하는 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우선 책에 등장하는 물 결정 사진들이 믿을 만한 데이터인지 의심스럽다. 저자 에모토는 샬레에 물을 떨어뜨려 영하 20도의 냉장고에 3시간쯤 넣어둔 후 결정 구조를 관찰했다. 그는 클래식음악이나 ‘사랑, 감사’라는 단어를 보여준 물은 결정 구조가 아름답고, ‘망할 놈’이란 단어나 헤비메탈 같은 음악을 들려준 물의 결정은 흉측하더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비물질적인 것이 물질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주장으로, 무슨 에너지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결정 구조를 바꾼다는 것인지 기존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은 더욱 위험하다. 저자는 물 입자가 사랑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는 감사의 주파수를 물에게 보내 아름다운 결정을 만들고, ‘망할 놈’이라는 단어는 비난의 주파수를 내보내 결정 구조를 깨뜨린다는 것이다.  물질마다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이에 쓴 글씨가 단어의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주파수를 낸다는 주장은 실소를 자아낸다. 물이 세계 각국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의식’이 있다는 과격한 주장을 하려면 꼼꼼히 그 근거를 대야 할 것이다.

실제 그를 직접 만난 사람의 증언이나, 그가 주장한 실험방식을 따라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 봐도 에모토 마사루가 제시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적지 않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마사루 박사는 각종 신과학 강연 자리에만 모습을 드러낼 뿐 저명한 과학학술지 등에는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이 글을 읽은 독자들 중 몇몇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 책은 일반인, 종교인 할 것 없이 존재의 경이로움과 우주의 신비를 깨닫해 준 장본인이자, 의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긴 지금도 많이 읽히는 책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메시지를 통해 영감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책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단 말인가. 그러나 과학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너무 싸늘해서 기존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대응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정교수는 그의 글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사랑과 감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책의 메시지는 좋다. 그러나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가 조작된 것이고 해석 또한 엉터리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만약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자는 각 국의 신과학 지지 모임에만 참석하지 말고 연구 결과를 저명한 과학저널에 제출해 심사 받기를 권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이 책은 근래에 나온 최악의 ‘과학’ 도서가 될 것이다.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도 훌륭하다. 아마 의도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종교와 과학, 또는 과학과 의식의 관계에 대해 진정으로 통합적인 길을 제시하고 싶다면, 어느 한 쪽도 섣불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과학은 과학이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종교인들의 무지를 깨뜨리고 새로운 기초를 세운 것은 과학자들 쪽이었다. 물론 과학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실험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다. 인간 이성의 차원(이원성의 차원)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비이원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당신이 물리법칙을 통해 자연현상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있어도, 왜 그런 규칙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인간이 그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답할 수가 없다. 분명 과학 자체에도 한계는 있다. 그러나 종교가 오류를 범할 때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바로 잡아 왔던 것은 언제나 과학, 아니 '과학적 사고방식 그 자체'였다. 

나는 얼마 전, 여러 모임과 강연자리에서 '신념'과 '이론'의 차이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했다. 마치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일종의 상식과도 같은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쩔쩔맸다. 그들은 학문에서의 '이론'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 보였다. 상당 수의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세우는 가설조차 '신념'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지휘한 프랜시스 콜린스가 충격을 받은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경이롭고 놀라운 우주를 체계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 여전히 무지한 상태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이다. 

"어쩌면 진화론에서 '론(thoery)'이라는 단어를 오해해 이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비평가들은 진화가 '단지 이론일 뿐'이라는 점을 즐겨 지적하는데, '이론'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과학자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내가 가진 <펑크앤드왜그늘스> 사전을 보면 'theory(이론, 학설)'에 다음 두 정의를 달아 놓았다. "(1) 추측 또는 억측에서 나온 견해 (2) 과학, 예술 등의 밑바탕에 깔린 근본 원칙 예)음악이론, 방정식론."

과학자들이 진화론이라고 할 때는 중력이론 또는 전염병에 관한 세균이론 등을 말할 때처럼 (2)번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론' 또는 '설'은 불확실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을 드러낼 때 과학자들은 '가설'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나 일상에서 '론'이나 '설'은 훨씬 더 느슨한 의미로, <펑크앤드왜그늘스>의 (1)번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또는 "그건 단지 하나의 설에 지나지 않는다. "에서처럼. 생물의 유연관계를 놓고 벌이는 과학과 신앙 사이의 논란이 단순한 언어 의미의 혼동으로 더욱 심화되었다는 명백한 현실을 보노라면, 마땅히 구별해야 할 이런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언어의 한계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신의 언어>, 프랜시스 콜린스 

만약 당신이 이 둘의 차이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당신 삶을 지배하는 신념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것이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둘의 차이를 무시하고 계속 신념을 따라 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하고 산다면 삶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힘들게 될 것이다. 무수한 자기개발 이론들에서 신념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은 계속 환상 속에서 맴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 둘의 차이를 꼭 알아야만 한다. 명확히 구분해 낼 수 있을 때만, 자신만의 고집을 버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내딜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손꼽히는 리처드 파인만은 오늘날의 시대를 '비과학적인 시대'라 딱 잘라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한다. 그의 생각은 과학의 본질에 관한 기념비적인 명저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잘 나타나 있다.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고도의 추론 능력을 아주 철저하게 테스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작업에는 섬세한 기교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함에 있어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아름다운 논리의 줄타기'가 포함돼 있다.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이다...과학의 실용적 측면과 과학적 발견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학의 세 번째 측면이기도 한 '발견하는 방법으로서의 과학'이다. 과학은 발견을 위한 방법으로서 '관찰'을 사용한다. 관찰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심판관이다. 한 아이디어나 가설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명하고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결국 관찰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과학이 지닌 다른 측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증명'이란 실상 '검사'를 의미한다. '표준순도 100도 알코올'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알코올 검사를 통해 100퍼센트 순수 알코올이라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뜻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다. 아마도 다른 말로, '예외가 가설을 시험한다.' 혹은 '예외가 그 규칙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과학의 원리이다. 만약 어떤 규칙에 예외가 존재하고 규칙에 위반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관찰됐다면 그 규칙은 틀린 것이 된다. 
-리처드 파인만,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의 원제는 심오하다. The Meaning Of It All. 직역하면 '모든 것의 의미'가 된다. 여기에는 일반 독자들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과학의 본질이 담겨 있다. 과학이라는 것은 종교와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그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의 본질은 '세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일관성있는 태도' 그 자체이다. 현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다. 특히 충분한 사회경험없이 종교 경전만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물리학자 볼츠만Ludwig Boltzman의 예를 보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 

물질의 배후에 원자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던 이론물리학자 볼츠만은 수학적인 계산을 동원해 그의 주장이 새로운 발견이 될 수 있음을 설득력있게 전달했다. 그러나 당시 종교인들은 신이 창조한 세상이 그깟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을리 없다며 '신성 모독'을 이유로 그를 맹렬히 비난했고, 과학계는 그를 학문적으로 고립시켰다. (종교인들의 비난의 근거는 전혀 체계적이지 않았다. 단지 자신들이 경전을 해석하고, 믿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가 전부였다.) 당시 과학자들은 단지 볼츠만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볼츠만을 궁지로 몰아 넣었다. 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평소 우울증을 앓던 그는 1906년 9월 5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근방의 두이노에서 휴가 중 목을 메어 자살한다. 그러나 볼츠만은 그가 자살하기 1년전인 1905년, 아인슈타인이 '브라운 운동'에 대한 논문(물 속에서 꽃가루들이 무작위 진동을 보이는 이유가 원자들 때문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의 예에서 알 수 있듯 무지한 종교인들, 감정적인 과학자들은 때로 애꿎은 사람을 궁지로 몰거나, 심할 때는 '마녀 사냥'을 하기도 한다. 단지 주류의 상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말이다.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 루터Martin Luther가 자신들의 이념에 반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 화형시킨 사실을 말이다. 루터의 경우  "그것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사탄의 미신에게 굴복했기 때문이다. 하와와 같이... 그녀들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 마녀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바른 계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늘날 그의 주장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그 자신만의 신념일 뿐임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외국자료들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번역, 보급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주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교인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단지 수동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더 이상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연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성이론, 양자역학의 교훈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러한 토론 주제를 꺼내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자로 여겨져 무리로부터 소외된다. 그들은 생각하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과학적 태도를 갖는 것은 단지 관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은 인류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으로서는 (그리고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있어서도)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관찰자와 관찰대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기존 과학의 착각 역시도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해 무너졌다. 그러므로, 함부로 예단하거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를 총지휘했던 프랜시스 콜린스가 말한 바 있듯, 과학이 아직 증명하지 못한 것을 무조건 신神으로 채우는 행위는, 나중에 과학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치명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 있다. 켄 윌버가 지적한 대로 종교와 과학 사이에는 아무런 근본적 딜레마가 없다. 우리의 분열된 사고방식의 한계와 무지가 있을 뿐이다. . (종교 또한 일관성있는 결과, 즉 삶의 열매를 통해 믿음이 낳는 결과에 대해 증명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격자들을 증인이라고도 표현한다.) 

프랜시스 콜린스는 얼마 전 '창조적 진화론bio-logos'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세상은 신神에 의해 창조되었으나, 그 방법은 빅뱅big bang이었고 진화였다고 한다. 나는 그의 주장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주장은 체계적으로 탐구해 보기 전까지는 결코 그 진의를 알 수가 없다. 혹 아는가. 그의 주장이 정말로 사실로 밝혀질 날이 올지를 말이다. 당신은 무지한 상태로 남은 삶을 살 수도, 진지한 탐구자가 되기로 결심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이 진지한 탐구자의 대열에 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과연 존재하는가

"끌어당김의 법칙은 인간의 이런 능력을 설명하는 수많은 심상화 이론 중 하나에 불과하다." 
-<No 시크릿>, 이지성



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마쳤으니 이제 우리 모두의 기본기를 테스트해 볼 때가 되었다. 이 장은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Law of Attraction은 정말 존재하는가?"

수 년 전, 전 세계 서점가는 해리포터 열풍이 재점화된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마치 보물선을 발견한 탐험가들처럼 오랜 동안 흥분이 가시질 않았다. 내 기억에 이 열풍의 근원지는 오프라 윈프리 쇼Oprah Winfrey Show였다. 첫 방송이 나간 후,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재방 요청이 쇄도했다. 그랬다. 전 세계 수 억 명의 사람들이 이번엔 진짜 대단한 무언가가 나타났다는 믿음을 가질만 했다. 오프라 윈프리 쇼의 앵콜 방송, 그리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는 시크릿 영화는 영화로 치자면 블록버스터의 출현과도 같았다. 국내의 반응은 해외의 그것과 사뭇 달랐지만, 그렇다고 결코 냉랭하지도 않았다. 국내에서 초베스트셀러를 뜻하는 100만부를 거뜬히 넘긴 것은 물론이고, 올 해의 책으로도 뽑혔다. 이러한 열풍, 아니 광풍에는 이유가 있었다.

매 주 로또 번호가 당첨될 때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서 희비가 교차된다. 당첨된 극소수의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희열을 느끼며 당첨 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 '이제 고생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었다.' 한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잠시나마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다음 발표를 기다린다. 아직 나에게는 행복의 여신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안타까움과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부러움, 언젠가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는 운명적 기다림이 그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채운다. 

시크릿secret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유의 여신'과 같은 희망을 안겨 주었다. 벅찬 기대감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러한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이뤄질 가능성도 함께 커져 간다는 확고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다. 기댈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일종의 계시와 같았다. 여기에 더해,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던 '심상화imaging'가 더 큰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법칙이 제시되었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이미지 + 좋은 느낌 = 시크릿의 실현   
 
당신은 꼭 이와 같지는 않더라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개념들을 여럿 접했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 드디어 그 베일을 벗은 것이다. 이 공식을 접하고 나니,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듯 했다. 이제까지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감정emotion에 있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각각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래서 당신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비전 보드(vision board,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는 이미지, 키워드 등의 자료들을 모아 놓은 보드판)를 만들고 나서, 이것이 이미 실현된 모습을 상상하고 그 때의 기분을 구체적으로 느끼면 때가 되면 그 일이 성취된다. 때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말이다. 당신은 그 때, 그 때 떠오르는 직관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law of attraction'이다.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불리는 '시크릿'의 내용 중 대부분은 이미 그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자기달성예언self-fullfillment prophecy'이나, '긍정적 암시' 등은 분명 일상에서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는 무뚝뚝한 사람이나 불친절한 사람보다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사회생활 일반에서 긍정적 기대나 열정이 문제가 될 일은 없어 보인다. 삶의 태도라는 측면에서도 그리 문제가 될 일은 없다. 긍정적인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이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무지와 오류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정보 하나하나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 몇 가지 근본적인 오류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positive'이란 개념의 남용에 대한 것이다. 

먼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살펴 보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분명 '끌어당김', 영어로 말하자면 attraction이다. 당연히 '끌어당김'이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끌어당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끌어당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나는 우선 끌어당김이라는 표현이 물리적인 상황을 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무엇이 끌어당겨진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반드시 물리적인 이동을 수반한다. 어떤 물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 또는 상호작용에 의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힘에는 '자력磁力'과 '중력重力'이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자석은 주위의 철가루를 '끌어당긴다.' 질량을 가진 두 개의 행성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하며, 이 둘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나타난다. 분명 이러한 종류의 힘은 우리가 속한 대자연의 본성이다. 그리고 이 힘은 자연적natural이다. 인위적인 노력을 요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시크릿secret'이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당신도 한 번 생각해 보라.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기만 해도 그 대상이 물리적으로 끌어 당겨져 온다. 느낌을 강화하면 할수록 더 빠른 시일 내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 앞에 나타난다.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이 아무리 오랫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상상한다 해도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당신 옆으로 저절로 이동하는 일은 없다. 당연히 당신이 죽을 때까지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혹 초자연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끌어당김'이 하나의 '법칙'이 되려면 그것이 매우 일반적이어야만 한다. 예외적인 상황은 법칙이 될 수 없으니까 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전 세계 수 억의 독자를 매혹시킨 장본인이자, 가장 큰 혼란을 안겨준 주범이기도 했다. 전 세계 도처에서 수 십, 수 백만명의 사람들이 이 법칙이 약속하는 매혹적인 느낌때문에 한껏 들떠 있다가, 이렇다할 효력이 없자 큰 실망감을 드러 내었다. 어떤 이는 이 책에 대한 혹평을 서슴치 않았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얘기들의 재탕일 뿐이라며, 뭔가 그럴듯한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실망감만 안겨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 다른 사람은 당시 시크릿 관련 서적들을 모두 구입해 읽었지만 바뀐 부분은 없다고 했다. 물론 이와 같은 반응은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감정섞인 푸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크릿은 달랐다. 책 출간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내가 만난 거의 모든 독자들은 이 책이 자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고 터 놓았다. 

내가 아는 바로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에 론다 번이나 그 외의 출연자들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다. 심지어 영화의 주요 출연자 중 한 명인 조 바이텔마저 그가 시크릿 열풍 이후에 쓴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을 시크릿보다 한 수 위라고 평가했다. 적절한 해명은 없었다. 독자들이 모두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런 정도의 상황은 기분좋게 웃어 넘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과학적 상식과 기초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대다수의 독자들은 이런 변화에 크게 상심하고 있었다. 마치 뿌리뽑힌 나무와 같이 주변 상황이 바뀌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릴 뿐이었다. 보다 안타까운 점은 기대가 큰만큼 실망도 커진다는 점에 있었다. 여느 자기개발이론들과는 다르리라 여겨졌던 시크릿 이론의 주된 뼈대가 비과학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은 '이번에는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정보에 치이며 살아야 하는 걸까?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두 가지 열쇠, 기질 그리고 기억

"사람은 변화무상(變化無常)한 지구 위에서 살고 있다. 지구는 인간과 만물을 가득히 안고서 음양(陰陽)이 교차하는 일월(日月)과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한동석, <우주변화宇宙變化의 원리原理>



기질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기질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질'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채 자신들을 이끄는 힘에 무지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조차 학창시절 제공되는 여러 기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기껏해야 MBTI 성격유형검사 정도만을 받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신의 기질을 비교적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기질이 인간 삶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는 경우도 많다. 기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배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대서양을 횡단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여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말하려는 바를 당신이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기질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일생에 얼마나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당신은 삶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전에는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로 인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지식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경이로운 인간 존재에 대해 전혀 새로운 통찰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이다. 

일반학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기질에 대해 가장 적절한 정의를 내린 사람은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 갤럽Gallup의 수석 연구원이자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는 '유능한 관리자(원제 First, break all the rules)'의 저자인 마커스 버킹엄Marcus Buckingham이다. 그는 20여년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한 연구를 통해 기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그가 내린 기질의 정의는 이렇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특정 사고패턴, 감성패턴, 행동패턴.' 참으로 놀랍게도 이 짧은 정의 안에 인간 삶의 복잡미묘한 양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는 사실 매우 정교한 정의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기질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재능과 같은 맥락이다. 다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겨우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해당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기질의 정의가 재능의 실제 의미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재능은 결국 그 사람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므로, 기질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직업에 대한 명료함을 얻는 것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 

기질=재능=직업

이 간단명료한 등식이야말로, 오늘날 수 많은 사람들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찾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다. 어떤 일을 해야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다. 분명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될수록, 남은 직업적 삶에 대한 만족도는 커질 것이다. 

그러나 기질에 대한 정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질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갖추려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소우주, 지구 밖 세계를 대우주라고 표현하는 말을 듣는다. 그도 그럴 것이 달moon의 운동은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태양sun의 운동은 지구의 거의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과 태양이 더불어 선사하는 개기일식 현상도 짧게 나마 사람들의 심리와 지구의 에너지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쓰나미로 인한 지구 자전축의 변화는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다시 태양을 포함한 태양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실로 역동적인 공간임을 암시한다. 

인간은 단지 자신의 정해진 기질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우주인 외부세계의 변화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기질이 있고, 시시각각 주변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요동치는 기질의 양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질이 요동친다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 기질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시사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몸이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질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만약 당신이 이를 실험해 보고 싶다면, 열대 우림이나 남극지방 또는 이 땅의 환경과 판이하게 다른 장소에 가서 한 동안 지내 보라.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기질적 특성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기질은 체질과도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질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출생 당시 형성된 기질을 이해해야 하며, 만약 가능하다면 끊임없이 역동하는 기질의 흐름을 관찰해야 한다. 

기존 검사법들의 한계
그러나 기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질에 대해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다. 오랫동안 부정확한 이해로 기질을 다뤄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질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 

이미 우리에게 널리 기질 검사법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는 있으나, 기질이 뜻하는 바를 모두 전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아니 그보다는 독자들에게 소개하려는 도구들이 워낙 혁신적이고 탁월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 MBTI 성격유형검사는 독자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징집된 병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전에 배치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이었다. MBTI는 특수목적적인 도구로 개발되었으므로, 인간 존재를 깊이 이해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한편,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DISC라는 검사법은 그 사용과 적용이 상당히 직관적이기는 하나, 다양한 삶의 영역 속의 개인의 행동양식을 다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다. Enneagram은 이에 비해 훨씬 더 나은 도구이다. 이 검사법은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인류의 검증을 받아 왔기에 현재 가장 정통한 검사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동양의 고전 황제내경黃帝內徑이나 주역周易 등에서는 인간 존재는 하나의 소우주로, 물리학이 다루는 우주를 대우주로 보고 이들 간의 상호성에 주목해 왔다. 

인간이나 만물의 유형, 무형의 변화 생멸이 다 대자연계의 천체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형식이나 법도에 따라 천류遷流되는 것이라 생각하네. 천체 중에는 공간의 한 위치를 점유하여 방위적으로 그 공간에 구분을 형성하는 성좌星座가 있으며 또 그 성좌와 성좌 사이를 운행하고 있는 일월日月이나 금, 목, 수, 화, 토 오성五星 등의 천체가 있는데, 그 진퇴進退 승강적昇降的인 운동의 관계로 인하여 지상 생물의 생성 화육化育에 변화가 생기게 되며 생활 형태에도 지대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네. 
-한규성, <역학원리강화易學原理講話>

이들 간의 관계는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그의 부모와 가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질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이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기질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검사방법의 문제이다. 거의 모든 검사법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반응을 체크하거나 설문지를 통해 개인이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이 좋으면 360도 피드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방법이라 해도 이 방법들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설문 응답자 본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답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MBTI의 경우 첫 검사를 실시한 뒤, 수 년 뒤 다시 테스트를 해 보면 설문자의 의도나 기분, 외부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오곤 한다. 그러나 단지 이쪽에서 저쪽으로의 변화가 있을 뿐, 그 안에 내포된 역동성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인위적인 억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기존의 기질 해석 도구들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있어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제한된 설명만을 제공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Strength Finders나 MBTI, DISC 등은 사람의 기질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미 파악된 하나의 틀 안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당신은 00형 기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세부적인 설명이 제공되기도 한다. '남녀 관계는 대략 이럴 것이고, 비즈니스 방식은 대체로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질이 00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기존 기질 프로그램들이 다루는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즉, 하나의 양상을 발견한 뒤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인간 존재는 삶의 모든 영역이 일관된 속성을 영구히 띨 정도로 단순하지 않다.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매우 독립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남녀관계에서는 쑥스럼이 많고 조용할 수 있다. 평소 매우 체계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이 자신을 표현할 때만큼은 직관에 따르는 경향성이 두르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간 존재가 고정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지속한다는데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인간 내, 외적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소우주-대우주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난다. 

한국의 기후는 점점 아열대의 그것을 닮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양식, 비즈니스 양식의 변화를 가져 온다. 제주도나 싱가포르에서나 볼 수 있는 야자수가 심겨진 서울 도심을 상상해 보라.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성패턴은 기질과도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분명 기질적 측면의 변화가 나타난다.  
 
정말 숙련된 전문가라면 개인의 기질을 이해하는데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지만, 핵심적인 내용과 그 설명이 본질적인 요소에 의해서가 아닌 개개인의 해설에 따라 좌우된다면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검사방법은 비록 많은 유익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설문 응답자의 의도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요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더 체계적이고, 정밀한 도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분면 이러한 장애는 고려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그저 그런 부차적인 것들이 아니다. '검사도구'와 '검사방법' 모두 검사결과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하는데 있어 좀 더 신중해야만 한다. 한 개인에게 주어진 정보는 적절한 분별에 의해 새로운 맥락으로 대치되기 전까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는 운명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 개인이 가진 자신의 기질에 대한 유일한 지도, 또는 결정적인 지도가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출생차트birth chart'를 분석하는 것이다. 인간의 출생차트에는 다양한 정보가 언급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친 '경향성'들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를 다루는 학문적 접근법을 어스트럴러지astrology(국내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여기서 다루기에는 다소 부적절해 원문 그대로 표현했다.)이라 한다. 어스트럴러지astrology는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 및 황도대를 지나는 12가지 별자리와 특정 개인간의 역동성을 보여 주기 때문에, 앞서 말한 소우주-대우주라는 맥락에 적합할 뿐 아니라 인간 이해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야를 제공한다. 

(이미지. astrology의 대표적 이미지 삽입)

또 다른 하나는 생체정보반사학Specialized Kinesiology 부분에서 언급한 '근반응 검사Muscle Reponse Test'를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기질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예', '아니오' 방식의 '디지털digital' 검사라는 특성상, 개인의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기질을 이해하는데 어떤 방식보다 큰 유익을 제공한다. 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스트럴러지Astrology 관련 바이얼vial이 필수적인데, 기질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유리 캡슐vial이 있으면 정교한 디지털 검사를 통해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 방식들은 기존의 상식과 사뭇 달라, 제대로 이해하기까지는 분명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과거의 다소 단편적인 이해로부터 벗어나 소우주와 대우주라는 더 큰 맥락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때때로 요동치는 기질의 역동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다. 정보가 당신의 삶을 이끈다는 점을 기억하라.  

당신의 기질은 세상에 태어나 첫 호흡을 할 때 결정된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질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기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기질은 유전자 정보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나, 자신의 게놈 지도를 구해 그 정보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인의 게놈 지도를 분석하는 비용은 대략 3,0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그 원리와 방법에 있어 어떤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할까? 

밤낮의 변화나 계절의 변화는 늘 에너지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일교차나 계절차에 의한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당연히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몸과 마음은 근본 하나이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마음의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생체 시계는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몸을 쉬게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또 그렇게 할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깨어 있는 사람의 신장은 으례 좋지 못하다. 신장의 기능이 좋지 못한 사람은 신체 에너지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자주 피로해 지며, 좋은 체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시간, 온도, 바람, 일조량, 습도 등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갓 태어난 아기들도 태어날 당시의 특정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제각기 그 태어난 시각에 알맞는 퀄리티를 갖는다."

이 말이 의마하는 바는 무엇일까? 칼 융의 말은 매우 흥미롭다. 그의 말은 오늘날 '출생차트'를 살펴 보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된다. 이 말에 따르면 한 사람의 기질은 태어나서 첫 호흡을 하는 순간 결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놀랍게도 출생차트에 대한 수 많은 분석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혹자는 이런 내용을 생소하게 느껴 다소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어스트럴러지는 수 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학문이다. 수 백 년 전 종교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시하기 전까지는 그들 종교의 맥락 속에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었다. 

이론과 신념의 차이를 언급한 부분에서 강조한 바 있듯, 관찰이나 직관에 의한 가설이 수 많은 세월을 통해 계속 검증되고 단단해지면 이는 하나의 이론이 된다. 그 이론은 인류 역사를 통해 그렇지 않음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옳은 것으로 간주된다. 반증사례가 제시되지 않는 한, 명백히 과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어스트럴러지Astrology 또한 그런 학문 중 하나이다. 

출생 차트를 볼 때는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태어난 월, 일의 황도대 별자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를 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그 어떤 세부적인 설명보다 유용한 설명서를 제공받게 된다. 이 기본 맥락에는 음/양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진취적/고정적/상호적인 에너지 특성과 물/불/흙/바람이라는 4가지 원소들 중 어떤 것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담겨 있다. 이를 '2대 극성', '3대 특질', '4대 원소'라 한다. 이 간략한 구조만으로도 당신 삶의 전체 패턴 및 경향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미지. 출생차트 다이어그램)

기질이라는 것은 태어난 직후 첫 호흡을 할 때(특히 숨을 들이쉴 때) 결정된다. 이를 다른 말로 '조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인간 기질의 전체 스펙트럼 중 특정 영역에 마치 악기가 조율되듯 기질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종종 '채색됐다.', '물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어떤 시기에 태어났느냐는 당신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이를 알고 있었건 그렇지 않건 이는 마찬가지다. 당신의 기질은 불fire같이 화끈할 수도, 물water과 같이 부드럽고 매끄러울 수도 있으며, 공기air와 같이 추상적인 생각에 물들 수도 있다. 그에 따라 당신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소도 함께 정해진다. 어떤 사람은 직관intuition에, 또 어떤 사람은 감각sensation이나 느낌feeling에 의해 동기를 부여 받는다. 이 모든 양상들이 단지 당신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흔히 결혼생활을 오래한 부부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기가(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함) 쉽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의 스타일만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이런 문제들은 기질에 기인한다. 기질은 각 개인의 지적 수준이나 가정 환경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인간 삶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기질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어스트럴러지astrology가 제공하는 통찰을 활용하면 왜 신앙심이 깊은 헌신된 종교인들조차 서로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문제가 그토록 많은지, 왜 평생을 노력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보자. 남성은 전통적으로 양yang이라 여겨지고, 여성은 음yin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 중에도 음의 에너지를 타고난 사람이 있고, 여성 중에도 양의 에너지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 만약 이 둘이 결혼한다면 커뮤니케이션 및 삶의 패턴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소 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남자의 기질이 양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성 또한 그러할 때 다시 말해 남/녀 모두 양일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성의 기질이 양자리에 해당하고, 여성의 기질이 리오Leo(이 둘은 모두 양yang이면서, 뜨거운 불fire의 에너지를 가진다.)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설상가상으로 만약 이 부부의 유일한 자녀인 남자 아이가 음yin과 흙earth의 성질을 가졌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특히 한국의 부부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들이 마치 '또 다른 나'인양 애지중지여기는 그들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복잡한 양상을 수시로 목격해 왔다. 이들이 운 좋게 자신의 기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건강한 가정 생활과 풍요로운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기질에 대해 무지몽매할 뿐 아니라, 기질이라는 것을 인정조차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부부생활은 평탄치 못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혹이라도 이들이 여느 한국의 부모들과 같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들의 자녀는 암울한 기억들만을 떠올리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3월 20일~4월 20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만약 당신이 이 기간에 태어났다면 당신은 '에리즈aries'라 불린다. 우리 말로 쉽게 '양자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이 갖는 어감이 다소 부정적으로 고착화된 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양자리'보다는 '에리즈aries'라고 부르려 한다. 어떻게 한 개인이 태어난 시간만을 가지고 설문조사도 없이 기질에 대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냐고 반문하는 독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 있듯,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소우주로서 대우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과학은 별stars과 함께 시작됐다. 인류는 그 속에서 만물의 지배자인 신(神)과 함께 황도대의 별자리들이 갖는 독특한 심리적 기질을 보았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간의 천성과 그대로 상응하는 별들의 법칙이었다."
-<심리학과 연금술>, 칼 융

이들 에리즈는 양yang의 에너지를 타고 나며, 불fire과 같이 열정적이며 생각보다는 직관intuition에 따른 행동을 더 많이 한다. 직관에 대한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 사물이나 현상의 본성을 더 빠르게 파악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원소들 즉 물water, 흙earth, 공기air 등의 원소를 타고난 사람들보다 앎의 방식이 직관적이며 빠르다. 

이들의 존재 표어는 "나는 나다.", "나는 개척자다.", "나는 이겨야 한다."이다. 승부욕이 강하며, 자기 주체성을 주장하는데 있어 여타의 11가질 기질과 비교해 매우매우 강하다. 윤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한 번 옳다고 여기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 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상대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두려움없이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담하게 반응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감정이 추스려지고 나면 자신의 급진적인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기도 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취한 행동방식으로 인해) 

이들이 자신을 주장하는 방식은 어린 아이의 그것과 거의 같다. 에리즈는 어스트럴러지astrology의 구분법으로는 0~6세에 속하는데(12번째인 '파이시즈picses'는 78~84세), 자신의 개체성을 주장할 때 이 나이 때의 어린 아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체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리즈의 이 점이 정신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에리즈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소신을 주장할 때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대체로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공유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대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본인의 순수의도를 이해받지 못한 점에 대해) 당황스러워 한다.       

만약 에리즈를 자녀로 둔 사람이라면(그리고 부모 자신이 에리즈가 아니며, 위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모 역할을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게 느껴질 것이다. 에리즈는 불fire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직관intuition(내면의 목소리)를 따른다. 직관은 이성을 초월하는 '직접적인 앎knowing'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해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당연히 부모도 거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나이가 많아져도 대체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에리즈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는데 대체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자신의 직관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상황을 몹시 힘들어 한다. 에리즈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 자신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독특한 경향성을 이해하게 되면 회사를 뛰쳐 나가 자영업을 하거나, 1인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결혼 생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어떤 기질로 채색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순탄한 결혼생활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 상대 배우자까지 '양yang'의 기질에 물들어 있다면 둘은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부부싸움도 격렬할 것이다. 어느 한 쪽도 가만히 듣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말한 것은 에리즈의 주된 경향성에 대해 간략히 추린 것이다. 그리고 어스트럴러지astrology가 말하는 여러 가지 영역, 수준에서 단지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썬 사인sun sign을 읽는다'라고 말한다. 썬 사인sun sign은 어스트럴러지astrology가 보여주는 7~8가지 주요 맥락 중 하나로서 '문 사인moon sign', '어센던트ascendant'와 함께 기질을 이해하는 3대 기본 축으로 불리거나, '썬 사인sun sign', '문 사인moon sign', '머큐리 사인mercury sign', '비너스 사인venus sign', '마스 사인mars sign'과 함께 5대 핵심 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다섯 가지 사인의 경우 '개인적 의식'의 측면 전반을 보여 준다. 

각각의 개념이 상징하듯 한 개인을 이해하는데는 '2대 극성', '3대 특질', '4대 원소'의 완전히 다른 조합들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문 사인'은 버고virgo, '어센던트'는 쎄저테리어스와 같은 식으로 말이다. 이들 각각은 썬 사인의 에리즈와 다른 경향성을 드러내 줄 뿐 아니라, 영역별로 일관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어찌됐건, '썬 사인sun sign'은 개인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독자들이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는 '오늘의 운세'에는 '썬 사인sun sign'에 대한 내용이 담기는데, 종종 이 때문에 어스트럴러지astrology에 불신이 가중되곤 한다. 정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한 개인의 심오한 기질의 의미를 '오늘의 운세'와 같은 맥락으로 손쉽게 축소해 버리는 행위는 일반인들이 순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쉬리 유크데스와르라는 학자는 어스트럴러지astrology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라고 지적한다. 이같은 수준의 복잡성을 가지는 도구라면 그 이해와 적용에 당연히 신중해야 한다. '기질'을 다루는데 있어 '이해의 깊이'와 더불어 '언어의 정밀성'은 너무도 중요하다. 

기질은 영역에 따라 다르다
유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각각의 행성들, 태양sun, 달moon, 수성mercury, 비너스venus, 화성jupiter, 목성mars, 토성saturn 등은 각각의 행성이 상징하는 영역의 색깔을 보여 준다. 
태양sun은 한 개인의 정체성 전반을 보여주며 개인이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자 생명력을 표현한다. 
달moon은 그의 무의식적 성향, 자동적인 반응양식 등을 나타내며, 감정 체험의 저장 및 축적된 기억들과 연관이 있다. 또한 개인의 본능, 욕망, 습관 등을 포함한다. 
수성mercury은 태양과 달의 영향을 받아 적절한 분별력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개인의 사고방식과 재능을 보여주는데, 이는 수성이 한 개인의 신경계통과 연관을 가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뜻하기도 한다. 
금성venus은 균형과 안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또한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는지, 남녀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는지를 그 경향성을 말해 주며, 종종 삶 전체에 반영되는 사랑과 헌신의 태도를 묘사해 주기도 한다. 금성은 지구 안쪽에 있는 행성으로서 구심력을 상징하며, 감각기관 전반의 특성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그러나 화성mars은 지구 바깥 쪽에 있는 행성으로서 원심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태양과 달은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보여 주며, 금성과 화성은 한 개인의 사회적 적응력을 나타내 준다. 화성은mars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하는지를 보여 준다.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화를 내는 방식, 성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화성은 운동기관과도 관련이 있다. 

목성jupiter는 개인이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을, 토성saturn은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훈련의 영역을 나타내 준다. 이들 영역은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드러내야 할 것과 절제하고 훈련해야 할 것들을 드러내어 준다. 

어센던트ascendant라는 것도 있다. 비슷한 말로 라이징 싸인rising sign이라고도 한다. 라이징 사인이란 한 사람이 태어날 때 동쪽 지평선에 떠오르고 있던 사인을 뜻한다. 어센던트 라이징 싸인이 정확하게 동쪽 지평선과 만난 지점을 의미한다. 어센던트는 한 개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이를테면, '가면mask' 기질을 보여 준다. 태양sun과 달moon, 어센던트ascendant의 각각의 원소(불fire, 공기air, 흙earth, 물water)가 어떤 조합을 이루는지를 보면 한 개인이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정도 및 어센던트가 가장 기본적인 태양sun과 달moon의 에너지 양상을 촉진하는지, 억제하는지를 알 수 있다. 어스트럴러지의 진가는 이들 각각의 영역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황도 12자리와의 조합, 에너지를 지배하는 행성들과의 조합을 통해 인간 존재의 '역동성dynamics' 그 자체를 드러내 보여준다는데 있다. 

우주의 역동성과 인간의 역동성을 하나의 큰 그림 내에서 파악함으로써, 개인의 기질을 추상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어스트럴러지의 진가는 분명 진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내용조차, 어스트럴러지가 말해 줄 수 있는 것에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장의 목적이 인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시야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맺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위의 내용을 통해 살펴 본 기질 이해의 본 모습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던 '별자리 놀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오늘날 어스트럴러지는 대중적으로 그 진가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전달하는 자의 분별력도 관계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대중의 지적 탐구 수준과도 관계가 있다. 몇몇 지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스트럴러지astrology를 무시하는 진짜 이유는 대중이나 언론에 노출된 '오늘의 운세'에서 받은 가볍고, 때론 장난끼 넘치는 조악한 이미지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알던 어스트럴러지는 오히려 진정한 어스트럴러지에서 거리가 멀다. 당연히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동적인 태도로 어미가 주는 모이만 받아 먹는 아기새는 결코 독립할 수 없다. 기본적인 분별력, 탐구력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최소한 돌팔이 의사는 가려낼 수 있지 않겠는가. 

뉴트리노nutrino의 발견이 의미하는 것
오스트리아의 이론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Wolfgang Ernst Pauli는 '파울리의 배타원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원리를 통해 미시세계의 원자구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물리학에 공헌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한 1930년대 물리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던 '배타 붕괴' 현상에서 발견되는 에너지 스펙트럼 문제에 대해서도 큰 활약을 했다. 일반인들이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당시 붕괴 현상에서 발견된 에너지 스펙트럼이 단절적이지 않고 연속적이라는데 착안하여 중성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후에 다른 과학자가 발견한 물질의 이름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어, 페르미라는 과학자가 작다라는 뜻의 접미어 '-ino'를 덧붙여 뉴트리노라 부르게 된다. 

1953년에 발견된 뉴트리노는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질량을 갖고 있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87년 뉴트리노가 질량을 가진 물질로 확인되었고, 매초 1평방 인치에 3조 가량의 엄청난 양의 뉴트리노가 우주에서 내리는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뉴트리노는 현재 지구 탄생의 비밀을 푸는 실마리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질량을 가진 이 미세한 물질은 인간의 신체뿐 아니라 지구까지도 순식간에 그냥 통과해 버린다. 또한 다른 물질들과 거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 관측이 매우 어려웠다. 
1987년 2월 24일 칠레의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에서 학자들은 유사 이해 최초로 죽음에 이르는 별 '슈퍼노바supernova'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촬영하는데 성공했다. 산둘릭이라고도 불리는 이 수퍼노바supernova 1978A는 지구로부터 17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던 청색 초거성이었다. 18시간 전, 2월 23일 일본 수퍼 가모간데의 거대한 뉴트리노 탐색장치에 지구를 통과하는 1987A로부터의 엄청난 뉴트리노 파도가 탐지되었다. 우리의 두뇌를 작용하게 하는 힘의 대부분은 별들의 죽음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입자들의 존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씨뿌리기'와 같은 이러한 별들의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확실하다. 뉴트리노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최근의 발견에 따라 물리학도 그에 상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는 지금 머나먼 성단의 별들로부터 오는 미립자들이 우리의 몸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별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어떤 근원적인 정보의 씨뿌리기 현상을 가져 온다. 

우리는 이원적 우주에 살고 있다. 태양은 '양yang'이고, 지구는 '음yin'이고 뉴트리노는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재빠른 중간자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그러므로 태양으로부터 작게는 별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프로그램'된다. 또한 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프로그램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도 그것들을 프로그램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다. 뉴트리노란 순수한 형태의 에너지가 아니라, 지극히 작고 작은 물질 알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뉴트리노 하나하나는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변질되어 우리 몸의 어떤 상태를 우주 공간으로 전해준다. 인간의 몸과 똑같이 모든 우주의 존재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전체를 향해 자기존재의 의미를 주고 받는다. 인간의 몸을 관통한 뉴트리노는 살아있는 동안 50~70광년까지 퍼져 나간다. 인간은 우주적 차원의 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대행자인 것이다.     
-리차드 러드richard rudd, <Gene Keys>

인간 존재를 관통하는 이 뉴트리노들은 단지 기이한 입자가 아니다. 이 뉴트리노들은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자신이 가진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정보를 공유해 간다. 인간의 기질은 바로 이렇게 형성되며, 또한 물질적 몸으로서의 존재와 더불어 계속해서 변해 간다. 인간은 경이롭고 놀라운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인간 이해에 있어 새로운 차원의 시각을 가져야만 한다. 

어스트럴러지astrology와 휴먼 디자인human design이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
이런 소우주-대우주의 맥락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는 어스트럴러지astrology와 휴먼 디자인human design이라는 것이 있다. 이 중 휴먼 디자인은 비교적 최근에 대중에게 소개된 도구로서, 기존의 천문학뿐 아니라 동양사상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주역의 개념과 인도의 차크라Chakra(바퀴라는 뜻을 가지며 인체 내의 경락 시스템과 같이 에너지 흐름 및 고유 기능을 관장한다.), 유대교의 카발라kabbalah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각각은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학문적 깊이와 넓이에 압도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경이롭고 신비한 존재다. 제대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검증된 전문가들에 의해 이 도구들의 유효성이 광범위하게 입증되어 가기 시작한다면, 자신들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열망 또한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분기점의 한복판에 서 있다. 

(이미지. 휴먼 디자인 샘플 차트 삽입)  
위의 차트는 특정인의 Human Design 차트이다.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엄청난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Human Design 차트의 가장 큰 유용성을 꼽는다면 시각적으로 드러난 출생 차트가 갖는 전달력이다. 인체 내에서 9개의 차크라 센터가 갖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를 신체 내의 에너지 흐름도로서 명료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 당신은 이들로부터 얻는 통찰을 활용해 당신의 가족(또는 가계도)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팀을 조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는지를 봄으로써 다른 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각 개인과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략을 찾을 수 있고, 기질뿐 아니라, 체질적 측면에서도 당사자가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를 재조직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개념 중 하나만 잠시 나눠 보겠다. (지금 들려주는 내용은 Human Design이 말해 주는 내용의 1/100도 채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다음 번에 삽입)
-라 우루 후ra uru hu, <Living Your Design> 

어스트럴러지나 휴먼 디자인 모두가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이다. 분명 본래의 차원에서는 의식과 무의식 모두 보다 더 큰 전체의 일부이지만 음/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인간 삶의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의식과 무의식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둘로 나눌 때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의식은 평소 당신 자신에 대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 것 같아'라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그 경향성을 인식하고 있다. 반면 무의식은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스스로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반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들로부터는 대부분 영향만 받게 된다. 

자신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뿐 아니라(이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매우 많다)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적어도 자신의 삶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말이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왜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야 할까?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 이 생각을 안 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든 존재가 근본 하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달라도 너무 다르고, 나름 애를 써 봐도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또 어떤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어 한다. 설사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마음 속에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십 수년, 아니 평생을 노력해도 자신이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조차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어 보인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면서도 삶에 대한 명료함이 없고, 급기야는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포자기, 또는 무덤덤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 

인간 존재를 4가지로 분류하든, 9가지로 분류하든, 12가지로 분류하든 결국은 마찬가지다. 인간 존재가 특정한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보다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어차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평생 바뀌지 않는다. (외모는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기질과 같은 것은 거의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달라야 하는 것일까? 그냥 남자든, 여자든 하나의 기질만 가지고 살면 안되는 것일까? 다르게 본다면 한 사람이 모든 기질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걸까?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특정 기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모든 원리들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은 정교한 수학의 언어로 기술가능하지만 어째서 인간이 고안해 낸 수학의 언어로 우주를 설명할 수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도리가 없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최소한 하나 이상의 차원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를 인정하는데 익숙하다. 어차피 우리의 앎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를 안은 채 접근하는 것이다.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데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어떤 분류법을 쓰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각 기질은 문명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평생토록 유지된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상수이다. 주어진 값이며, 불변하는 질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너무도 선명해서 대다수의 상식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인간 기질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다름 속에서 현재의 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남자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만 여성됨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 자신됨을 이해하는 것도, 공통점을 이해하는 것도 모두 '다름'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나뉨을 통해 우리가 근본 하나라는 사실을 배운다. 이는 철학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 존재는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 나뉘어져 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과 상반되는 듯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또는 엇비슷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다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다름'에만 초점을 둔다면 당신은 이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좋음과 싫음을 구분짓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름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근본 하나임을 인식하기 위한 것임을 알 때 당신은 서로의 다름을 귀히 여기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깊이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는, 각 개인의 기질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성훈련을 하든, 의식훈련을 하든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반드시'라는 말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정 개인은 특정 기질을 타고 난다.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단지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질적인 차원에서도 대체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 또는 자신이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기질의 사람들을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이 리더나 관리자가 되면 어떨까? 기질이 무엇인지, 각기 다른 기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스타일을 무의식 중에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당신의 팀원들 중에는 기질적으로 자연스럽게 공명되지 않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곧 갈등이 시작되고,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기질들끼리 충돌하게 된다. 

붓다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40여가지의 훈련방법을 제시하며, 초기에는 여러 가지를 배우되 이후에는 자신의 기질에 맞는 훈련방법을 하나씩 정해 거기에 전념하라고 했다. 즉 사람은 누구나 기질에 적합한 일을 하고, 기질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라이프 파트너십(즉, 결혼)도 마찬가지다. 기질은 신뢰나 사랑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다. 기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파트너십, 결혼, 팀웍에 대해 섣불리 다루려 하지 말라고. 몇몇 극도로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기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각종 인간관계의 실타래를 푸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기질과 기억이 만날 때
그러나 기질에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다. 바로 기억memory라는 개념이다. 종교가 얘기하는 몇몇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면, 인간 삶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기억'과 '기질' 이 가지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 둘을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기질과 기억 각각에 대해서는 이미 다룬바 있지만 이 둘이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았다. 

기질은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으로 태어나는 순간 결정된다. 기억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기억들 중에는 기질에 대한 기억들이 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자녀의 기질에 대해 매우 정교한 이해를 갖추고 있고, 불필요한 에고들을 주입시키지만 않는다면 아이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매우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정보를 먼저 접하든 선입견은 매우 강력하므로, 이 아이는 건강하고 힘있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질에 대해 부정확하고, 때론 무분별한 정보들만을 접해 특정 기억들 속에 갇힐 수 있다. 

기질은 누구에게나 중립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기억은 그렇지 않다.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기질에 대해 어떤 사람은 좋은 기억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기억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기질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신이 기억 안에 갇히게 될 때, 기질에 대해서도 갇힐 수 있다.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나, 기질을 운명과 동일시하는 것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기질에 대해 불편한 기억들만 가지고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기질은 하나의 출발점이다. 종착역이 아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기질을 파악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규정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함이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왜 다른지를 알게 되면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쌓게 된다. 자신만의 방식을 주장하는 대신, 각 개인의 특성과 역할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질은 자기 자신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특질을 이해하는 기초이다. 기질에 대한 이해가 출발점인 이유가 이것이다. 기질을 이해하고 나면 기질을 초월할 수 있게 된다. 기질을 초월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의 경이로움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며 인류를 지배해 온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무의식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경이이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말았다."
 -제임스 왓슨(노벨 생리학상/의학상 수상자)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소식들을 접하노라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경이롭고 아름답게 여겨지다가도 참을 수 없이 비참하게 느껴지곤 한다. 같은 인간으로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진다. 인종 차별, 성폭력, 전쟁, 복수극, 기업들의 비윤리적이고 무자비한 행태들은 도무지 끝이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일들은 나와는 상관없어 보인다. 그것은 여전히 저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고, TV속에서나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그렇다. 그것은 남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국제기아대책기구나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 나보다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 평소와 달리 그 날만큼은 그 일이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 않는다. 때로는 남의 일이지만, 가끔은 나의 일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철저히 자의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경험, 기억들과 관련이 깊다. 만약 당신이 어린시절을 부모없이 보내야 했다면 당신은 부모없이 자라는 사람들에 대해 큰 연민을 느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 대인기피증에 시달린 적이 있다면, 아토피 환자들에게 큰 관심을 보일 수 있다. 반대로 아무런 문제나 걱정없이 자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여유가 있을 때마다 주위의 사람들을 도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억과 경험들로부터 온다. 또한 당신 자신만의 해석으로부터 온다. 하지만 진실은 더 큰 곳에 있다. 

우리는 실로 하나의 거대한 정신적 연합체이다. 물질적인 차원, 오감五感의 차원에서는 서로 나뉘어져 있어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의 호흡은 바로 옆 사람과 공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우주의 에너지들과도 공유되어 있다. (뉴트리노가 당신의 몸을 관통하면서 당신의 정보를 전 우주와 공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의 호흡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단지 거시적인 시각에서만 서로간의 구분을 인식할 수 있을 뿐, 미시세계로 들어가거나, 무의식의 차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우리는 이제껏 이성이나 과학이라는 미명 하에 직접적인 앎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현상 속 진실들을 억눌러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현 시대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집단의식이 깨어나는 때이기 때문이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 한마디 의문은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이 이 의문을 깊숙이 들여다볼 때, 이 의문을 실제로 여러분의 세계를 파괴할 것이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자아관념을 파괴할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작용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 세계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이 가정과 신념과 견해에 근거한 것일 뿐임을 알게 된다.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에게 진실이라 교육되고 길들여져서 스스로 믿어버리게 된 것들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꿰뚫고 그 실상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개체의식은 계속 꿈 속에 갇혀 있을 것이다.
-아디야샨티,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사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실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더욱 혼란스럽게 여겨질 수 밖에 없다. 당신의 자아관념은 실재reality가 아닌 인류의 에고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너무도 무뎌져 있다. 갈릴레이 이후로 관찰자와 관찰대상을 구분하던 과학의 굳은 믿음은 상대성이론과 양자론 이후로 무너져 버렸다. 이분법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던 과학이 상호주관성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인간지성은 거기서 길을 잃어 버렸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와 '나'를 전제한다. 분명 서로 다른 존재이고, 말 한 번 섞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동질감 보다는 이질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관점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종요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프랙탈 이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부분이 곧 전체'임을 알고 있다. 소우주가 곧 대우주이고, 하나가 모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인류도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본성을 공유한다. 단지 과거에 물든 지성만이 이 모든 것을 다르다고 여길 뿐, 우리 삶의 실제 기반은 오직 하나에서 비롯된다. 

네 문장 속에 담긴 치유의 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했을 때 진실하게 용서를 구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사과가 진심을 담고 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너그럽게 용서를 받아 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때 그 동안 둘 사이를 갈라 놓았던 분리감分離感(진실여부와 관계없는, 단지 느낌의 차원임을 주목하라. 실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을 뿐이다.)이 해소된다. 당신은 더 이상 불편한 마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언제나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표현은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주고 불일치와 분리감을 해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분리는 일차적으로 감정적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분리감이 해소되면 어느 누구와 함께 있든 불편함이 없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고요함이 더해지면, 당신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수용할 힘을 갖게 된다. 

과거에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이를 잘 잊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마음 속에 계속 남게 된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분리감이 느껴진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일상에는 잊고 지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기억은 그의 평소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상처를 당사자가 당신을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당신의 마음은 평화롭게 된다. 오랜 시간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던 기억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당신에게 큰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것은 상처를 입은 당신 자신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우리는 이제까지 세상이 실제로는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당신이 관찰한 것과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확히 같음을 확인했다. 당신은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을 본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기억들은 인류 공통의 무의식 속에도 존재한다. 즉 기억은 공유되고 있다.  

하와이식 자기 치유법으로 불리는 '호오포노포노ho'oponopono'는 내면의 기억들, 인류의 공유된 무의식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근본적인 해소법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은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문장은 단순한 주문이나 미신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유사 이래 사용해 왔던 가장 효과적인 용서의 방법이자, 치유법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 속 기억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신 내면의 수 많은 기억들을 정화淨化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당신이 이해할 수조차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기억들에 대해서도 이 방법은 힘을 발휘한다. 

잠시 정화조의 원리를 떠올려 보자. 일반적인 정화조는 '부패조', '산화조', '소독조'로 구성되어 있다. 배설물 등의 오염물질은 이들 3개조를 통과하는 동안 침전되고, 산화되고, 소독되어 방류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화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 (부패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48시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오염물질이 1차적으로 처리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이들 정화조는 평소 땅 속에 묻혀 있어 그 기능과 유용성을 잊기 쉽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들의 독한 냄새는 하수관을 타고 당신의 화장실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것은 참기 힘든 냄새를 풍긴다. 때로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도 한다. 당신이 화장실에 맘 편히 갈 수 없다면 당신의 체내에도 곧 독소가 쌓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당신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과도 같다. 당신이 기억이 제 때에 충분히 정화되지 않으면 당신 삶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상황을 초래한다. 정화되지 않은 기억들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마구 방출될 때 세상은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곳이 된다. 

잠시 시간을 내어, 최근에 당신을 불편하게 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해소되지 않은 그 기억이 당신의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당신의 자각력이 커질수록,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처리되지 않은 기억들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차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그러하다. (그래서 천연의 자연환경에서 2~3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은 도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정화되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오랜동안 묵혀 있던 기억들은 당신을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 이는 종종 악취를 풍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자각하지 못한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도 심한 악취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억들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며, 당신을 가난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당신이 만약 이러한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존재 자체로 향기가 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악취를 금새 알아차릴 것이다. 분명 그들은 당신을 온갖 악취들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무의식 중에 사로잡고 있는 수 많은 기억들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이 훈련을 시작하라. 당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작업말이다. 처음에는 이것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생각보다 변화가 더딜 수도 있다. 분명 초기에는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기억이 아주 뿌리 깊은 것이 아니라면, 이 네 가지 문장은 거의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당신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다면 좀 더 시간을 내어 이 과정에 집중해 보라. 아무리 두터운 기억의 층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어떤 정신과적 치료보다 근본적이며 효과적이다.  

이 방법은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당신의 어린 시절 기억들로부터 최근에 경험한 사업 파트너의 배신까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는 더 싫은 기억들이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거칠었던 마음이 점차 녹기 시작한다. 때로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둘 중 하나밖에 없다. 또 다른 기억을 안고 살아가든지, 그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지든지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수 개월간 이것을 지속할 수 있다면 당신 자신의 인생궤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네 가지 문장을 모든 기억에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 놓는다. '나는 옳다'라는 뿌리 깊은 에고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모든 고통은 결국 '나'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되고, 이는 결국 '내 방식이 옳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생각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무책임한 현실도피나 책임부정이 아니다. <긍정의 배신>의 저자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탁월한 통찰로 긍정주의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는 했지만 냉철한 현실주의 외에 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인류가 처한 수 많은 감정적 고통과 기억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내가 옳다', '오직 나만 옳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없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성경은 말한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기억을 놓아주게 되면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뀐다. 

그러나 단기간에 예상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는 마라. 그 또한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에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언제가 가장 좋은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자신의 기억과, 그리고 현재에 대한 분리감과 화해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면의 울림에 충실하되 기억들과 화해하는 것을 계속해 나가면 머지 않아 당신 삶에는 당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당신이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저항이 아닌 수용을 통해 자유를 얻다
<호오포노포노의 지혜>의 저자 이하레아카라 휴렌은 '모든 이해를 넘어선 평화가 있기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 표현 속에는 인간이 겪는 행복과 불행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담겨 있다. 인간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한다. 거기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행복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내게 이렇게 해 준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된다면 불행할 것이다.'가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 다시 말해 이런저런 조건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심지어 불행할 수도 없다. 당신은 이런 삶을 원하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즐기기조차 한다. 굽이치는 열차가 스릴넘치고 재미있듯, 행복과 불행이 있어야 인생이 살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적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들이 말이 그 당시에는 진심일지언정,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인생의 본질을 더 깊이 자각할수록, 나이가 들어 황혼기에 다가갈수록 그들이 찾는 것이 행복과 불행의 파도타기가 아님을 깨닫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평화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이해라는 개념은 이해하는 자와 이해의 대상이 구분되어 있지만, 평화에는 그런 것이 없다. 평화로운 삶은 행복과 불행을 초월한다. 행복과 불행에는 조건이 있지만, 평화에는 조건이 없다. 모든 종류의 분리감으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외부의 세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길들여진 마음이 이 세상을 둘로 나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나와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분리되었다는 착각'을 녹이는 화해와 관련이 있다. 화해는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든다. 우리는 그 때에야 비로소 행복의 눈물이 아닌 평화의 눈물을 흘린다. 멈출 수 없는 고통때문이 아니라, 있음 그 자체로 인해 흘리는 눈물은 기억을 반복, 재생하는 기존의 눈물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눈물에는 에고의 경향성을 녹이는 힘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문을 외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휴렌 박사는 진심을 담아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훈련의 차원에서 본다면 건성건성하는 것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태도의 차이는 에너지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기억들을 놓아 주는 구체적인 방법
무엇보다 집중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맥락을 어느 정도 파악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되고 고요한 장소를 택해 자신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때로는 시끌벅적한 커피숍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가능한 고요한 장소를 택해 충분히 오랫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의 섭지코지나 전남 증도, 또는 경기도 부근의 조용한 카페 등을 택해 도심을 벗어나 있으면 더욱 좋다. 

-심호흡을 충분히 여러번 반복하라. 가능하면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 보라.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관찰해 보라. 일상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호흡을 관찰해 보라. 호흡은 생명현상 그 자체와도 같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고요함을 얻게 된다. 
-당신이 정말 힘들게 여기는 일, 고통스럽게 여기는 기억들을 떠올려 보라. 글로 자세히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머리 속으로만 하는 생각은 도약이 일어나기 쉽지만, 종이 위에 씌여진 글자들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충분히, 떠오르는 기억들을 적어 보기 바란다. 이 과정이 잘 될수록, 개인적인 정화淨化 작업의 효과가 더 커진다. 
-각각의 기억들에 대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라. '나'라는 존재가 무수히 많은 기억들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자각하라. 그 기억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될수록 당신의 삶은 고되고 답답할 것이다. 그 어떤 기억도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이 아님을 알라. 모든 (존재를 제한하는) 기억들은 그 과정을 자각하지 못할 때만 무의식에 저장된다. 
-자신과 세상에 대해 연민을 가지라. 당신과 당신이 만나는 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기억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해, 기억의 언어로 말하고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라. 당신의 삶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깊은 연민을 가지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억을 놓아 주라. 당신은 단지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명심하라. 당신의 삶 거의 전부가 기억 속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당신이 무자각 상태로 살아온 삶이 길수록, 어느 정도의 시간은 꼭 필요하다.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지금 이 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는 큰 전환이 일어난 것과 같다. 원리를 믿고 인내심을 가지라. 
-인내심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잠시 다루라. 어떤 기억이 떠오르든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문제를 분석하고 분노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놓아주는 것뿐임을 다시금 생각하라. 행복이 아닌 평화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 존재한다. 

잠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 당신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히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지금 이대로와 같은 삶을 원하는가? 모든 인류는 기억의 지배를 받고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야로 당신의 삶을 바라 보라. 전체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 보라. 당신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선택권이 있다. 기억을 따르는 삶과 영감을 따르는 삶. 오직 이 두 가지의 삶만이 존재한다. 세상을 문제로 바라보는 삶과 모든 문제가 기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을 놓아주는 삶, 이 둘 뿐이다. 

모든 것에 회의가 느껴질 때 
우주는 본디 단일한 전체로서만 존재한다. 인간의 의식활동이 이 우주를 관찰자와 관찰대상으로 나누기 전까지는 우주에는 어떤 분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현대의 과학과 의식의 대가들은 '분리되었다는 착각'이 모든 오류의 근간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우주는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며, 오직 당신 자신의 기억이 투영되는 거대한 스크린이다. 당신은 '분리되었다는 착각'을 유지하면서 관찰대상인 우주라는 스크린screen에 당신의 기억을 투영시킨다. 당신이 보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기억들 뿐이다. 여기에 날 때부터 부여된 고요의 기질이 더해져 당신의 삶을 형성한다. 

당신이 평화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근본적 착시 현상을 자각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모든 현상들을 당신 자신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우주는 거울에 비친 당신 자신의 모습과 같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생겨 먹었어?"라고 성질을 부리는 것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 거울은 오직 자신 앞에 있는 사물들만을 비춰 주기 때문이다. 거울은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스스로 보여주지 못한다. 

당신 기억의 저장 창고에 있지 않은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다는 진실은 전 우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 중 하나이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을 보고 있을 뿐이며, 세상이 아닌 당신 자신과 싸우고 있을 뿐이다. 기회의 순간은 언제나 현재로만 존재하는 지금뿐이다. 언제든 당신 자신의 마음이 열릴 때 세상 또한 그 마음을 열어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수용,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옳다.", "오직 나만이 옳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이 모든 것을 일시에 허물 수 있을만큼 강력한 에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분명 당신에게도 회의의 순간은 찾아올 것이다.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들이 눈 앞에 펼쳐질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당신이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 펼쳐진다.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은 없다. 언제나 당신의 삶에는 깨어남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도 이제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깨어남의 현장으로 당신을 정중히 초대한다.
























자각몽lucid dreaming과 요가 니드라yoga nidra

"우리가 이성적 의식이라고 부르는 일상의 의식은 의식의 한 가지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 일상적 의식의 주변에는 아주 얇은 스크린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의식의 형태가 잠재되어 있다."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



자각몽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자각몽lucid dreaming'이라는 개념에 대해 한 번 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각몽이란 문자 그대로 자신의 꿈을 자각(自覺)하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버스터 영화 <인셉션>에는 이 자각몽과 관련된 장면이 하나 등장한다. 

인셉션을 수행하는 코브(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이토라는 이름의 일본인 사업가(와타나베 켄)을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중 사이토가 자신의 거실에 깔려 있던 카페트의 천이 원래의 그것과 다른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여기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자각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다. 다시 말해, 카페트의 천이 원래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차림으로써 당시의 경험이 실제가 아니라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의 본질을 알아차리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장면에 속지 않게 된다. 반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단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에 속게 된다. 자각몽은 꿈의 한복판에서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꿈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그런데 꿈 속에서 그 꿈을 알아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꿈 속의 내용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꿈은 일반적으로 억눌린 욕구의 분출로 여겨진다. 억압된 본능이나 충족되지 않은 현재의 욕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일상생활에서 무척 하고 싶었던 경험이나 표현하지 못했던 욕구들을 꿈 속에서 경험한다. 다른 한편으로 꿈은 일종의 조짐을 나타내 주거나, 종교적 계시를 드러내주는 통로로 여겨지기도 한다. 꿈은 때로 갓 태어날 아기의 삶을 암시하는 수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 과학적 근거는 참으로 미비하지만 말이다. 

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기능과 목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종교적 계시나 태몽은 꿈의 특수한 형태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욕구, 그리고 기억과 관계된 것이다. 몇 가지 예외적인 현상들을 제외한다면 꿈이 다루는 내용은 이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실은 강요된 꿈'이며, '꿈은 강요되지 않은 현실'이다.

수 차례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경험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기억으로 채색된 자기만의 세계를 본다. 그렇기에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기억' 즉 '강요된 꿈'이다. 그리고 꿈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꿈은 실제로 현실보다 더 현실에 가깝다. 그래서 꿈은 '강요되지 않은 현실'이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해 본다면, 당신은 꿈을 꿀 때 자기 자신이 되고, 꿈에서 깨어날 때 배역을 맡은 배우가 된다. 꿈에서는 판단없이 거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현실에서는 당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배역을 소화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각몽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과도 같다. 꿈에서 꿈을 자각함으로써 내면의 기억이나 욕구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합하고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후에 다룰 '자각하면 해소된다.'라는 맥락과 깊은 연관이 있다. 

현대과학이 말하는 자각몽의 세계
그렇다면 자각몽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당신이 만약 자각몽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꿈에서 깨어 꿈을 자각하고 있을 때, 외부 실험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어떨까? 실제로 이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해 자각몽이 하나의 과학적 사실임을 입증한 사람이 있다. 

1975년 4월 영국의 헐hull 대학의 앨런 워슬리alan worsley라는 자각몽자는 자각몽 상태에서 케이스 허니keith hearne라는 연구자에게 과학적으로 기록되는 최초의 신호를 보냈다. 미리 약속한 눈동자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워슬리는 꿈을 자각하는 도중에, 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8회 이동함으로써 의도적인 신호를 보냈다. 모든 생체신호가 그가 잠든 상태임을 알리는 동안에 말이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자각몽 상태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냈다. 얼마 뒤 1978년에는 스탠포드 대학의 수면 연구가 스티븐 라버지stephen laberge가 자기 자신을 자각몽의 피험자로 사용하여 눈동작을 통해 꿈속으로부터 자각상태를 알리는 실험을 별도로 고안해 실험에 성공했다. 

가장 과학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인 과학자들 사이에서 100년 동안이나 철저히 무시되어 왔던 자각몽 현상이 정신 나간 사람들의 궤변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적 사실임이 명백히 증명된 것이다. 자각몽이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악마적 속삭임이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학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 하나의 현상이 과학적 사실로 증명된 이후에야 비로소 일반 대중이 이를 거부감 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자각몽은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그 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각된 꿈을 틈날 때마다 기록해 두는 것만으로도 삶에 대한 큰 통찰을 얻거나, 어떤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익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 별로 이롭지 않ㄴ다. <자각몽, 꿈에서 꿈을 깨다>의 저자 로버트 웨거너는 이렇게 말한다. 

꿈꾸는 사람 누구나 그렇지만, 꿈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그것은 다른 꿈, 혹은 모종의 다른 형태를 띠고 돌아온다. 꿈꾸는 사람들은 누구나 결국, 그것이 자각몽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이 억눌린 욕구들, 무의식속 기억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인식할 기회를 갖는 것은 삶에 큰 유익을 준다. 자각몽이 제공하는 기회를 도외시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삶에서 당신이 맡은 배역들을 검토하고, 원한다면 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선택권도 갖게 된다. 다시 한 번 그의 말을 들어 보자. 

명상수행에 요구되는, 아니 최소한 몇몇 명상법이 요구하는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자각몽자들이 개발하려고 애쓰는 그것과 유사해 보인다. 명상하는 사람들, 특히 초보자들은 의식을 내면으로 돌릴 때 일종의 균형감각 같은 걸 익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상을 하는 동안에 잠이 들거나 망상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와 비슷하게 자각몽의 초보자들도 흔히 초점 잡힌 깨어 있음을 짧은 시간밖에 유지하지 못한다. 새로운 생각이나 이미지들, 즉 마음의 산물들을 눈앞에서 대하고 있는 동시에 깨어 있음을 유지하는 일은 연습과 인내심, 그리고 평정심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자각몽 세계의 경력이 쌓여가면 평정심과 확신, 그리고 기술과 유연한 태도 등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신의 깨어 있는 의식은 생각이나 이미지들과 점차로 다른 관계를 갖게 된다. 꿈, 즉 생각에 의한 사건들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게 되고, 그 대신 무엇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좀 더 강한 '참여적 무집착심engaged detachment'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골라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로버트 웨거너, <자각몽, 꿈에서 꿈을 깨다>


자각몽lucid dreaming과 요가 니드라yoga nidra 
자각몽이 하나의 과학적 사실로써 인정받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세계의 다른 한편에선 더욱 의미심장한 임상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었다. 이는 오늘날 요가 니드라yoga nidra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훈련법이다. 

요가 니드라yoga nidra는 요가와 니드라의 합성어로서, 요가는 '합일이나 집중된 자각'을, 니드라는 '잠'을 의미한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잠을 자면서 하는 요가가 되는데, 실제로는 잠을 자는 대신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도하여 소위 '입면기(잠에 빠져드는 시기)' 상태를 활용한다. 

이러한 상태는 내적인 자각이 있는 깊은 이완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보다 수용적이되며, 무비판적이 된다. 수용적이고 무비판적인 상태에서는 기존의 기억, 감정, 욕구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 수면과 깨어있음의 경계상태에서는 잠재의식, 무의식적인 차원들과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므로, 당신은 자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결심이나 단기 속성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는데 이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별 효과가 없다. 그러한 결심, 의도가 대부분 실제 마음의 상태와 다른 방향을 가르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생체정보반사학'을 논하면서 다룬 바 있다.)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 실제로는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기 성과를 강요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볼 때 커다란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결심은 불편할 때나 흥분될 때가 아니라 마음이 고요할 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에는 독특한 수준들이 있다. 어떤 것들은 아주 단단한 토양이며 어떤 것들은 아주 부드러운 토양이다. 의식적인 마음은 작용 중인 지능과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단한 토양과 같다. 지능은 사물을 분석하는 공정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거부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깊은 의식은 그것과 같지 않다. 우리가 잠재의식적인 마음 안에 심는 모든 인상은 거부될 수가 없다. 그것은 자랄 것이며 그 열매는 삶의 모든 면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스와미 사띠아난다 사라스와띠, <요가 니드라yoga nidra>

우리가 찾는 답은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노력의 강도', '불굴의 의지'에 있지 않다. 더 효과적인 길, 더 쉬운 길은 오히려 '의식의 구조'에 있다. 요가 니드라를 고안하고 체계화한 사띠아난다 사라스와띠(그는 또한 기존의 요가를 오늘날과 같이 대중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는 인간의 의식적 마음, 곧 지성은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말한다. 때문에 단단한 토양을 바꾸려 힘든 노력을 하지 말고, 부드럽고 유연한 토양인 깊은 잠재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요가 니드라이다. 

요가 니드라는 의식의 보다 깊은 층들을 의식적인 경험으로 가져 오는 훈련법이다. 뇌의 모든 지역에는 원형(한자삽입, 인간의 정신 내부에 존재하는 기억의 상징체계들)의 형태로 저장된 수백만 가지 인상들이 있다. 이 원형들은 그 자체로 우리가 까르마karma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경험의 총합이다. 마치 카메라가 원판에 찍힌 것은 무엇이든 등록하듯이,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겪는 모든 경험은 잠재의식적인 마음에 의해 등록되며, 때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원형이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 마치 나무가 해마다 씨앗을 생상하여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엄청난 수의 씨앗을 만들어내듯이, 인간의 마음은 그 경험으로부터 수십억의 씨앗을 생산하며, 그 씨앗들은 까르마, 삼스까라, 원형이라고 한다. 
-스와미 사띠아난다 사라스와띠, <요가 니드라yoga nidra>

토니 부잔의 마인드 맵mind map 이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듯, 인간의 마음은 여러 정보들, 기억들을 모두 기록하는 대신 심상이나 소리, 색깔 등의 형태로 단순화하여 저장한다. 바로 '원형들'이다. 원형들은 당신이 꿈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뜨거운 불'이나, '해질녁의 태양', '차갑게 내리는 비', '날아다니는 흰 비둘기'와 같이 원초적인 상징물의 형태를 띤다. 이는 때로는 막연한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이유 모를 행복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억의 원형들을 제대로 다루려면 판단없는 깊은 이완의 상태가 요구된다. 

이완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수용성은 더욱 커진다. 반대로 우리의 의식이 감각들, 소위 오감이라 부르는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수용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인간의 지성이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깊은 변화의 과정은 오히려 지체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을 거두어들여' 깊은 수면도 아니고,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도 아닌 상태로 들어가면, 마음은 방어태새를 완화한 채 변화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긴다. 이를 '잠을 던져버린 뒤의 잠'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거의 '절대적인 이완'의 경험이 일어난다. 

요가 니드라yoga nidra를 통한 의식의 통합
일상적인 잠에서는 이를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입면기 상태'라는 것이 3~5분 이상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상태는 근육과 몸 전체에 걸친 이완을 일으키며, 외부환경에 대한 자각을 차단시킨다. 점진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가 흐려지면서 무자각, 꿈꾸는 듯한 상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요가 니드라는 바로 이 '입면기 상태'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진행자의 목소리를 따라 짧은 입면기 상태를 오랫 동안 유지하는 법을 훈련함으로써 일상적인 상태에서의 뇌활동을 차단시킬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어느 정도의 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요가 니드라는 자각몽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울 뿐 아니라, 그 효과도 훨씬 더 강력하다. 전혀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조차도 단 2~3회의 경험만으로 거의 완전한 이완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에서 요가 니드라yoga nidra 세션을 여러 차례 진행해 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3회 정도 이후부터는 깊은 이완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이 익숙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그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면서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흐름에 기꺼이 동참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 때부터 '깊은 이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깊은 이완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평소 잠을 잘 때도 충분히 깊이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존 장기 베스트셀러 <브레인 룰스brain rules>의 저자 존 메디나는 잠자는 전체 시간 중 약 20% 정도만 뇌가 진정으로 휴식한다고 말한다. 나머지 80%의 시간동안 뇌가 쉬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의 활동이 쉬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매일 잠을 자도, 대부분의 시간을 여전히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깊은 이완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 니드라를 통해 '깊은 이완'을 경험하는 것은 당신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요가 니드라yoga nidra를 경험하는 사람은 단지 누워서 진행자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깊은 이완을 경험할 뿐 아니라, 오래된 감정적 이슈가 해소되는 경험을 한다. 이것은 유명 스파에서 마사지와 스파를 경험하는 것보다 실제로 더 효과적이다. (요가 니드라 1시간은 깊은 수면 4시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잠을 잘 때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몸과 마음의 동일시를 벗어나,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한다. 그래서 몸이 '나'가 아님을 자각하게 되고 더 깊이 쉴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몸을 지칭할 때 '나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몸을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분명 몸 그 자체는 당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과연 무엇일까? 깊은 이완상태에서 요가 니드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몸이 아닌 '나' 그 자체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요가 니드라는 보통 25분에서 최대 1시간 30분까지 진행되는데 이 시간 중 대부분이 몸이 아닌 마음을 인식하는데 사용된다. 요가 니드라 중에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험을 갖게 되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기회도 갖게 된다. 이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자신을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공중에서 내려다 보는 경험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는 '자아의식'이라고 불리는 의식의 보편적 특성으로서, 요가 니드라 중에는 이를 오랫동안 매우 깊이 경험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사띠아난다 사라스와띠는 그의 책 <요가 니드라yoga nidra>에서 세계적인 연구 센터들의 연구결과를 이와 같이 요약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에서 수행한 최근의 한 연구는, 요가 니드라 매일 수련에 의해 유도된 혈압감소가 온종일 유지되는 광범위한 효과가 있으며, 수련 세션에만 일어나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캘리포니아의 랭글리 포터 신경정신병연구소에서 행한 또 다른 통제연구는, 고혈압환자들의 혈압과 근심 수준의 감소가 요가 니드라 훈련 뒤 12개월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임상성과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제3세계에서 언어학습에서의 요가 니드라 활용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비롯, 심장질환, 감정표현불능증, 천식, 위궤양, 협심증, 고혈압 등에도 의미심장한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깊은 이완과 자각이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근본적인 조건인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지표이다. 

(도표. 의식의 상태들/요가 니드라yoga nidra)

꿈 속의 꿈, 그리고 림보limbo
영화 <인셉션inception>이 개봉했을 당시 관객들의 반응은 대단했다. 평점 9.3, 개봉 5일 만에 전국 120만 관객 동원. 마지막 장면에 대한 끊이지 않는 토론 등. <인셉션>은 단 한 편의 영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 영화는 당신의 현재 삶이 기억이라는 것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 기억은 '인셉션inception(생각의 시작)'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깨달음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화는 <인셉션>이 처음이 아니었다. 영화 <매트릭스matrix>는 이미 오래 전 깨어남에 관해 깊고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이 영화 또한 당신의 현재 삶이 하나의 꿈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날 것인지, 계속 잠든 상태로 살 것인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은 영화 속 한 장면에 나오는 대사들이다.  

모피어스 : 지금 자넨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된 기분이겠지. 토끼 구멍(rabbit hole) 속으로 떨어진 것 같지?
네오 : 그런 것 같아요. 
모피어스 : 얼굴에 씌여 있어. 자넨 곧 꿈에서 깨어날 걸 알기에 눈에 보이는대로 믿는 사람같군. 실제로 자넨 곧 깨어날거야.
                                                                       .
                                                                       .
                                                                       .
모피어스 : 너는 평생을 느껴 왔어.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말이야.
                머리가 깨질 것처럼 자넬 미치게 만들지. 그 느낌에 이끌려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오 : 매트릭스요?
모피어스 : 그게 뭔지 알고 싶나? 매트릭스는 모든 곳에 있어. 우리 주위의 모든 곳에. 바로 이 방안에도 있고, 창 밖을 내다봐도 있고, TV안에도 있지. 출근할 때도 느껴지고, 교회갈 때도, 세금을 낼 때도. 진실을 못 보도록 눈을 가리는 세계란 말이지
네오 : 무슨 진실요?
모피어스 : 네가 노예란 진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너 또한 모든 감각이 마비된 채 감옥에서 태어났지. 네 마음의 감옥.

<매트릭스>는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자각하지 못했던 진실들을 들려 주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 진실들은 <인셉션>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 앞에 다시 찾아 왔다. 이는 마치 의식의 대가들이 말해 왔던,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그러한 깨달음의 기회가 다른 모습, 다른 형태로 다시 찾아 온다.'라는 교훈과 같다. <인셉션>은 이제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당신을 찾아 왔다. 당신은 잠을 잘 때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 일상 생활까지도 하나의 꿈이라는 진실을 들려 주면서 말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몇몇 사람을 잠 못 이루게 할 정도로 충격의 충격을 더하는 장면이었다. 코브(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토록 원하던 집으로 돌아와 그의 사랑스런 아이들과 재회하는 마지막 씬. 코브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리기 시작한 토템totem이 (당연히 멈춰야 함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도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건 단지 그 때문이 아니었다. <인셉션>이라는 고도의 네러티브 영화가 바로 그 장면에서 끝이 나기 때문이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자리를 쉽게 뜨지 못했다. '도대체 저게 뭐지?' 

사람들을 당황하고, 망설이게 만든 장면 하나. 그 마지막 장면이 문제였다. 이 영화는 분명 영화 속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관객들에게 너무도 큰 충격을 주었다. '마지막 장면도 또 하나의 꿈이란 말인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다음 질문까지 나아갔을 것이다. '혹시 내 삶도 꿈인가?', '지금 내 삶도 '인셉션'이란 말인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혼란스워지는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해외영화포럼에서는 마지막 토템이 멈추지 않고 도는 듯한 장면을 보며 이 영화의 이야기는 코브의 장인 마일즈 교수가 만든 시나리오이자 코브에 대한 인셉션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감독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이 매우 강력한 마취 속에 있다는데 있다. 그 마취가 너무도 강해서 당신은 왠만해서는 빠져 나올 수 없다. 

이 꿈속에서 당신이 꾸는 꿈은 매우 다양하고 화려하다. 꿈에 도취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 주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깊은 꿈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꾸고 있는 거대한 꿈 속에서 당신은 꿈속의 역할 하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연기자들은 자신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연기였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반면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하나의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맡아온 사람은 종종 자신이 맡은 역할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각을 경험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이 삶 자체가 꿈임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혹 영화 <인셉션>에서처럼 그들이 꾸던 꿈이 붕괴되어 삶이 그림자임을 자각하게 된 사람들이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현실이야' 라는 이름의 마취제가 워낙 강력하기에 그들 중 대부분은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 든다. 이 경우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꿈에서 깨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알지 못해 더욱 더 깊은 잠으로 빠져 들 수도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통제하려 하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대부분의 자기개발 이론들과 상당 수의 의식훈련 프로그램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상대의 휴대폰 번호를 알듯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꿈에서 깨어나는 '킥(영화 인셉션에서 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 사인을 제대로 듣지 못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 다시 말해 림보limbo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 

림보limbo라는 표현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카톨릭에서 사용하던 종교적 표현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죄를 고백하고 신을 믿기도 전에 죽게 되면,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원죄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으로 가게 된다는 자신들만의 교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던 용어였다. (이 교리, 다시 말해 그들만의 신념은 최근에 폐기된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영화에서 사용되는 림보limbo는 꿈속에서 죽고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독자 중 대부분은 아직 림보limbo 상태까지는 빠져 들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자각하지 않으면 그 꿈은 점점 깊어져 갈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꿈에서 깨어나기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당신은 꿈에 대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는 잠을 잘 때 꾸는 꿈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이름의 꿈이다. 아직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수 있겠지만, 분명 당신의 현재 삶은 아직 제대로 자각되지 않은 꿈이다. 자각몽은 당신이 꾸는 꿈 속에서 그 꿈을 자각해, 거기에 현현하는 기억들을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요가 니드라는 육체적인 잠을 벗어난 상태에서 당신의 현실 또한 하나의 꿈임을 자각하게 도와 준다. 두 종류의 꿈이,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는 두 종류의 방법이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요가 니드라의 샘플 스크립트는 부록에 제시해 두었다.








사마디samatha와 윗빠사나vipassana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섯 가지 존재의 집착다발을 말한다."
-붓다budda



가장 단순하고, 정통한 구조
우리는 지금까지 자각몽lucid dreaming과 요가 니드라yoga nidra가 '깊은 이완상태에서의 자각'이라는 점에 대해 다뤘다. 이러한 자각은 수용성을 높여 주며 무의식, 잠재의식적 측면들과 일상의 감각의식적 측면들을 통합시켜 준다. 스트레스 해소와 학습에도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보다 깊은 안정감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이는 분명 인간 잠재력 개발에 있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기업교육이나 군인들의 정신교육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진짜 본질에는 다가서지 못했다.

꿈 속에서의 자각이나, 입면기 상태에서의 자각은 분명 경이로운 경험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코칭modern coaching 이론은 일상에서의 자각에 대해 다룬다. 우리는 분명 이 영역에서도 자각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야 한다. 잠자고 있는 시간보다 일상 속에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을 뿐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 여러 상황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면 요가 니드라 등의 효과는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코칭modern coaching은 질문과 경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한 존재의 내면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판단을 보류하고, 함부로 조언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창조되기 때문이다.  이 때 코치는 '촉매제'의 작용을 하며, 고객이 자신만의 답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호의적인 환경이 되어 준다. 이러한 무비판적 환경에서 경험하는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 고객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각을 경험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문제를 규정하는 방식, 자신의 잠재력, 선택하지 않은 기회, 주변의 환경들에 대해 깊이 인식할수록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코칭이 일어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에는 현대코칭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트레이너들과 무분별한 인증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현대코칭에 대해서는 나의 다른 책 '코칭이란 무엇인가?what is coaching?'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자각은 본디 인간 존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그 때문에 서구에서 예술가들과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알렉산더 테크닉Alexander Technique'이나, 에크하르트 톨레와 같은 현시대의 의식의 리더들 모두 몸과 마음에 대한 자각을 핵심 주제로 다룬다.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나, 발성을 교정하는 것이나, 문제의 습관을 바꾸는 것 모두 자각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각에 관한 가장 정통한 맥락을 다루는 것은 매우 적절할 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 가장 요구되는 일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명상, 의식 훈련 단체들은 너무도 복잡하고 비효과적인 방식을 취한다. 일단 훈련의 단계와 각 단계별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 이 코스를 끝내면 다른 코스를 또 해야 하고, 그 코스가 끝나면 또 다른 상위 코스를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면 괜찮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보라. 물리 세계에 법칙이 존재하는데, 의식 세계라 해서 과연 예외가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종종 "그렇다."라고 답한다.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인간의 이슈를 해소하는 방법도 다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사실 막연한 추측이 대부분이다. 정작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그 근거를 전혀 명확히 대지 못한다.) 정말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는 아주 큰 착각이다. 

사람이 아무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60억 인구의 해부학적 구조는 동일하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원리에는 변함이 없다. 당연히 근본이 되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고,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가 보여주는 자명한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기초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스트레스 해소, 복잡한 문제의 해결 및 인간 잠재력 개발의 기초일까? 과연 어떤 원리가 수 많은 자기개발서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집약할 수 있을까?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시크릿 관련 서적들과 뇌과학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론들, 보다 최신의 과학이론으로 무장한 경영이론들을 관통하는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일까? 과연 그런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전제로 한 수 많은 자기개발이론들은 그 다이내믹함때문에라도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국내에서 100만부 이상 팔리는 책들은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이 찾은 블록버스터급 영화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논쟁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내가 아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로 목말라 있다. 봐도 봐도 끝없는, 다람쥐 쳇바퀴도는 식의 이론들은 식상한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이는 마치 오랫 동안 곪은 상처에 또 한 번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을 때는 짜릿함이 있지만 이내 그것은 커다란 고통으로 여겨진다. 성공의 사다리를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아픈 법이다.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수 많은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구 상의 존재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음과 양, 단지 2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차가운 것이 있으면 더운 것이 있고, 안이 있으면 밖이 있다. 행복함이 있으면 불행함이 있고, 생기는 것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도 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태극은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에 혼돈한 것으로 형체가 있는 것이 비롯된 것이요, 음양의 시초요, 만물의 태초이다." 놀랍게도 우주의 모든 변화는 이 단순한 이분법에서 시작한다. 의식의 정통한 구조도 이분법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지(止)'와 '관(觀)'이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止)'와 '관(觀)'은 현재 불교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 기원은 초기불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이 개념의 정통한 맥락이 석가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불교의 맥락을 다루기 전에 분명히 해 둬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불교를 종교라 보지 않는다.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석가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다. 가르침은 본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가르침의 본질은 가르침의 내용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붓다 자신도 이를 종교적 형태로 미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것 외에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도 만들지 말라고 엄중히 당부한 바 있다. 

두번째로, 어떠한 명제나 가르침은 그 내용이 하나의 객관적 사실일 때 보편성을 갖는다는 점을 재확인해 두고 싶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의 보편적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종교인들은 따르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배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나 종교적 신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잠시 중력의 법칙을 생각해 보자. 당신은 이 법칙이 하나의 자연법칙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절벽 앞에서는 몸을 사릴 뿐 아니라, 그 어느 누가 당신에게 절벽아래로 뛰어 내리라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인류 모두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공통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원리와 수학 공식을 몰라도 상관없다. 당신은 이미 중력의 법칙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접 경험을 통해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원리를 따르는 이유는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모든 현상들이 그 원리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의 모순성에 대한 부분은 현대의 (종교로서의) 불교, 기독교에도 적용된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이 매우 '조건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 하다. 조건은 마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로 남는다. 만약 당신이 지금 말한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분법적 모순이 하나의 보편적인 상식이자 의식의 구조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신(神)이 부여한 삶의 토대를 오히려 부정하는 셈이 된다. 사람들을 에고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에고체를 활성화시키는 경우는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누차 얘기해 왔던 바대로 과학이 이 세상 모든 것의 본질을 규명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과학은 종종 종교, 철학의 오류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했다. 분명 실증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식의 구조에 대해 과학의 본질인 실증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려 한다. 의식의 구조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의식 차원을 전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시대적으로도 반드시 요청되는 하나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니 냉철한 지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란다.

초기 불교의 핵심 '해체주의'
'지止'와 '관觀'에 대해 제대로 다루려면 초기불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초기불교의 맥락을 다룬 텍스트들 중 초기불전연구원이 펴 낸 <초기불교이해>는 상당히 균형잡힌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초기 불교의 핵심사상은 '해체주의'로 집약된다. '해체주의'란 문자 그대로 어떤 대상을 나누고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경우 해체의 대상은 인간의 인식과정이다. 
 
양자정보이론을 다룬 부분에서 말한 바 있듯, 인간의 경험은 지성과 감각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더라도 대상 하나하나 하나를 인식할 수 없으면 경험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정보가 사전에 제공될 때만 인간은 특정 대상을 경험할 수 있다.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관찰의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놀라운 발견도 결국에는 인간의 감각기관 그 자체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인간의 인식과정을 해부하는 것는 조난당한 뗏목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발견한 유일한 선박과도 같다. 켄 윌버ken wilber는 이렇게 말한다. 

'사물'은 단지 생각의 산물이지 우주를 구성하는 실재의 존재가 아님을 상기해라. 다시 말해서, '사물'이란 선택적인 관심의 한정된 조각에 불과하다. 그것은 분리할 수 없는 '배경'을 무시함으로써 전체로부터 얇게 베어낸 '모양'일 뿐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사물'이란 "이것에는 관심을 두고 저것은 무시하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의 주장처럼, 이러한 관심의 한정된 조각들은 단어, 이름, 몇몇 다른 표상에 의해 나타나고, 그리하여 진짜의 살아 있고 독립적인 '사물'이란 지위로 격상된다. 적당한 이름을 제외한 모든 단어들은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사물들'을 분리되어 있고, 인식되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놓여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환상을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가 이런 표상들을 실재 그 자체와 완전하게 혼동하는 순간, 그 환상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가 별개의 사물, 별개의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바탕에는 세상을 편의대로 '조각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붓다는 이러한 착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오온(五蘊)'이라 불렀다. '오온'이란 '다섯가지 무더기'를 뜻하는데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기관인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 등을 말한다. 붓다에 의하면 '나'라는 것은 곧 '오온'인데, 이 다섯 가지 기능인 육체, 감각, 상상, 마음의 작용, 의식이 없으면 '나'라는 인식이 형성되지도, 재생되지도 않는다. 

이 '다섯가지 무더기' 덕분에 비로소 '나'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다섯가지 무더기' 때문에 인간은 착각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선택적 관심에 의해 조각조각 나뉘어진 '사물'들 속에 갇혀 살아간다. '이것은 저것보다 낫고, 저것은 이것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만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이분법적 판단은 이 '다섯가지 무더기'때문이다. 코이케 류노스케의 책 <생각버리기 연습>에는 이러한 사실이 잘 표현되어 있다. 

앞에서 오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불교에서는 이 오감(눈, 귀, 코, 혀, 몸)에 의(意)를 더해 '육문(六門)'이라고 하고, 외부의 자극을 인식하는 통로로 본다. 우리는 이 여섯 개의 문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이때 '듣고 있다.', 냄새 맡고 있다.', '맛보고 있다.', '접촉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동작이 함께 한다. 육문을 통해 인식하는 것은 나(我)의 정체 즉 '이것이 나다'라는 것이다.
-코이케 류노스케, <생각버리기 연습>

그의 다른 책 <화내지 않는 연습>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항상 눈과 귀, 코, 혀, 신체감각, 사고라는 6개의 관문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원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분자,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동이라는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보면 빈틈없는 단단한 물체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책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원자와 원자, 소분자와 소분자 사이에 수많은 틈이 존재한다. 산재된 분자가 모여 '책'이라는 물체로 보이는 것은 '시각'이라는 마음의 필터를 거쳤기 때문이다. 
-코이케 류노스케, <화내지 않는 연습>

당신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든 그것은 언제나 이 '다섯가지 무더기'의 결과물이다. 당신이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미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있는 그대로'의 현재에 어떤 필터를 추가하는 것과 같다. 

필터를 추가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마주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세상을 둘로 나누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향하거나 욕망하게 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피하거나 저항하게 된다. 당신의 의식이 언제나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은 외부상황에 이리지리 흔들린다. 이것이 고통이다. 

석가는 이를 철견(徹見)했기 때문에 '다섯가지 무더기'의 해체를 설했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40여가지 방법을 통한 '지止'와'와 '관觀'의 훈련을 강조했다. '지止'는 '생각이 그침'을 의미하며, 사마디samatha라고도 표현한다. 그리고 '관觀'은 '알아차림'을 의미하며, 위빳사나vipassana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지止 : 생각이 그치고, 마음은 해체된다
최근 개봉한 <쿵푸팬더2>는 전편과 더불어 인간 본성에 대한 심도깊은 교훈을 전달한다. 1편에서는 '용의 문서'와 우그웨이 대사부의 가르침을 통해 '비어 있음'과 '조건없는 신뢰'의 교훈을 주고, 2편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는 '내면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준다. 이른바, 평정심이다.  

<쿵푸 팬더 2>가 개봉된지 며칠되지 않아 페이스북facebook 뉴스피드에는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쿵푸 팬더를 봤는데요. '내면의 평화'라는 말이 무척 인상에 남네요.', '저두요. 저도 그 단어가 맘에 와 닿았어요. 언제쯤 평정심(내면의 평화)을 가질 수 있을까요.' , '정말 어려운 거죠. 내면의 평화라는 건. 일상에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네요.' 등 사람들의 관심은 영화의 재미만큼이나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에도 쏠려 있었다. 

영화를 본 상당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 깊은 평정을 누리고 싶어한다. 주말 휴식이나 휴가철에 떠나는 여행은 사실 모두 '깊은 이완', '내적 평정심'과 관계된 것이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깊은 안정과 평화화다. 이는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재된 보편적인 갈망이다. 번쩍이든 네온 사인과 기준치를 넘나드는 경적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니, 결국에는 원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는 별로 갖고 있지 않은 듯 보인다. 아마도 이런 저런 방법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결국 의식의 본질적 구조와 관계된 것이다.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모른다. 그저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할 뿐. 하루 내내 계속되는 생각들 속에서 한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생각이 오면, 잠시 뒤에 또 다른 생각이 줄을 잇는다. 하루에 떠오르는 생각의 갯수만 해도 수 만 여 가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각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생각=나'라는 환상에 빠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진다. 생각의 본성이 본디 그러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생각없음을 생각하지 못한다. 생각없음의 상태는 생각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상태이다. 

이와 견주어 흔히 '삼매경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잊은 상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다. '삼매경(三昧境)'은 '오직 한 가지 대상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경지(境地)를 뜻하는 말로 '빠지는 상태'가 아니라 고도의 훈련에 의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집중이 원하는만큼 유지되는 도달가능한 하나의 단계이다. 삼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삼매를 유지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이미다. (무아지경無我之境도 마찬가지이다. 이 또한 맹목적인 무자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 경지를 뜻한다. 단순 무자각 상태는 '무아지경'이라 하지 않고, '혼침昏沈'이라 한다.)

이는 움직이지 않는 특정 대상에 눈을 고정하거나, 호흡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예외없이 이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만다. 아무리 한 점에 시선을 고정시키려 해도, 일반 사람들은 집중은 커녕 더 많은 생각 속에 빠져들고 만다. 혹자는 '몰입'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몰입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止'의 상태는 '몰입'과는 전혀 다르다. '몰입'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지만, '지止'는 훈련에 의해 가능한 하나의 단계이다. 그리고 '지止'의 일정한 단계를 획득한 사람은 '몰입'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몰입'과 '지止'의 근본적인 차이다. 

이러한 '지止'에서는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끊어져 버린다. 그리고 이는 훈련의 대상에 눈이 완전히 고정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우리의 눈은 어떠한 대상에 고정시켰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실제로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의 초점에 단 10초도 완벽한 집중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는 하나의 점을 대상으로 훈련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주장하더라도, 마음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많다. '눈의 이동'은 '의식의 이동'이기 때문에(눈의 의동=의식의 이동), 원할 때마다 눈을 고정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훈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눈이 하나의 대상, 초점에 완전히 고정되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매주 2~3회씩 매회마다 20~30분씩 훈련하는 사람의 경우 보통 3~6개월 정도가 걸린다. 물론 정확한 훈련의 구조와 방법을 알고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훈련의 기초가 잘 닦인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생각의 끊김'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몸의 특정 부위에서 호르몬 분비로 인한 희열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부위가 의식의 대가들이 말해왔던 그 부위와 같을 때, 눈이 고정되고, 생각이 끊어진 상태가 지속될 때 이를 일컬어 '초선(初禪)'이라 한다. 총 8단계 중 첫번째 단계라는 의미이다. 

8단계를 일컬어 흔히 '팔선정'이라 표현한다. 여기서 절반에 해당하는 초선에서 사선까지는 '지止'와 관련된 것이다. 초선 단계에 이른 뒤, 계속해서 정통한 방식으로 훈련을 해 나가면 두번째 단계인 '이선(二禪)'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때에도 몸의 특정 부위에서 희열감이 경험된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강렬한 느낌이 일어난다. (몸의 특정 부위들은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고 이를 해당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초선과 이선의 단계에서 언어작용의 소멸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언어작용의 소멸이란 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작용의 소멸은 훈련이 진전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나누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구분과 판단의 언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부적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오히려 침묵하게 되고,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눈을 뜨게 된다. 

삼선三禪과 사선四禪에서는 희열감이 서서히 사라지다가 사선에 이르러서는 희열감이 소멸된다. 대신 깊은 현존,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존재함 그 자체만이 남게 된다. 사선에서는 '나'라는 인식도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사선의 단계가 '지止'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나'라는 관념이 사라지고, 둘로 나뉜 세상이 하나로만 인식된다. 이는 지극한 고요함의 상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훈련의 대상도 함께 사라진다. 다시 말해, '보는 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본다'라는 인식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다. 

사실 '본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작용이 개입된 것으로서, '보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나뉘어진 것으로 인식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싫어하는 것에 시선이 집중된다. 그러나 삼선을 지나 사선에 이르는 과정 중에는 이러한 경향성들이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한다. '보려고'하는 의도들이 점차 녹아짐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하나의 전체로서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세상을 '보려고 하는', '파악하려고 하는 나'가 해체될수록 지금 여기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하던 인식의 대상들도 해체되기 시작한다. 외부의 이런저런 것들이 '문제'라는 인식은 여기서 완전히 뿌리 뽑혀진다. 이것이 바로 '나=오온'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생각이 그치면, 당신은 아무 것도 판단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가 후회스런 과거와 여기에 있지 않은 미래에 빼앗기지 않고, 현재 모습에 대한 분노나 판단없이 머물 수 있게 된다. 당신은 고요함의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이다. 

얕은 바다는 당신을 언제나 출렁이게 한다. 때로 묘한 흥분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당신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출렁이는 바다는 잠잠할 길이 없다. 행복과 불행은 존재라는 파동의 양쪽 마루(물결 모양의 위아래 양쪽 끝부분. 그 너비가 서로 같다.)와 같다. 그러나 당신이 깊은 바다에 머물 수 있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사건들은 그냥 당신을 지나쳐 간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당신은 심해의 기이한 생물들과 같이 매우 적은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아무런 동요없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단지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관觀 : 안과 밖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림 자체도 알아차린다 
'지止(사마타samatha)'가 움직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것이라면, '관觀(위빳사나vipassana)'의 대상은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지止'는 '마음을 고정시켜 고요하게, 침묵하게' 하지만, '관觀'은 모든 변화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본성에 대한 앎(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을 획득하게 한다. 외부 상황의 변화로부터 몸의 세부적인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들의 본성을 알아차림으로서, '변화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없음을, '나라는 것이 하나의 환상'임을 알게 된다. (종교로서의 불교 중 일부는 '대아大我'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원래의 뜻이 잘못 전달되면 의식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맥락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현재의 모습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문자 그대로 '무상(영원하지 않음)'하다. 이는 허무주의, 염세주의, 공허함 등과는 다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차원에서부터 일상에서 관찰되는 거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행복한 것도 영원하지 않고, 불행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 삶의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에고로부터 벗어나는데 근본적인 도움을 준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욕망하고, 또 저항하는 것은 그래서 '고통'이 된다. 이를 직시하면 할수록 더 빨리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 '무아'는 오온이 해체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하나의 진실이다. '나'는 개념들의 집합일뿐 실제하는 '나'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오직 우리의 마음만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몸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이리 저리 나눌 뿐이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당신이 자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이리저리 좌우하는 하는 에고ego, 좀 더 분명히 말해 기억memory으로 저장되지 않는다. TV를 시청하던, iPod에서 흘러 나오는 가요를 듣던 그 과정 내내 자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당신이 들은 드라마, 가요는 당신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 흘러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학문적 지식과 같이 사회적, 기능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축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문적 지식은 일반적인 에고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기억과 동의어로 종종 사용되는 '추억'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추억'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현실을 등지게 한다. 당신이 만약, '추억거리'들을 회상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수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회생활을 유지해가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기능적 지식 이외의 기억들은 모두 당신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반면, 당신을 이제까지 속여 왔던 수 많은 기억, 에고들에 대해 판단없이 자각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 기억, 에고들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 만약 당신이 기억과 에고의 구조를 잘 알고 있거나 훈련되어 있다면 단지 무비판적 관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기억은 점점 용해되기 시작한다. 이같은 과정이 거듭 반복되면 될수록, 당신의 기억은 뜨거운 태양볕 아래의 얼음 조각같이 녹아져 버릴 것이다. 

'관觀'은 본성에 대한 알아차림이며, 깨어있는 현존이기 때문에 당신은 기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대신, 기억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깊이와 밀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높아진다. 자각이 유지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고요함 속에서 보내게 된다. 이 때의 고요함은 마치 갓난 아이의 숨소리를 듣는 것과도 같다. 고요한 것은 재미없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쉼이며,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휴가이다. 완전한 정신적 휴가말이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훈련법 중 하나는 '경행經行'이다. '경행'은 걷는 동작과 그 속에 담긴 의도들, 느낌들을 알아차리고, 관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 의도 하나하나에 대해 깊은 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훈련방법이다. 발을 들어올릴 때는 들어올린다고 알아차리고, 발을 내릴 때는 내린다고 안다. 발을 밀 때는 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가벼움과 무거움, 뜨거움과 차가움 등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알아차린다. 마음과 몸 모두를 알아차리는 것은 '관觀'의 중요한 목표이다. 

태극권 등의 무술훈련에 사용되는 '참장站桩'훈련도 도움이 된다. 참장의 자세는 몸을 단련하는데 유익할 뿐 아니라, 몸을 관찰하는 훈련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발, 무릎, 허리, 목, 팔, 팔꿈치 등의 자세를 정확히 취하게 되면 하체가 심하게 떨리면서 발바닥은 불에 덴 듯 아프고 온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를 시작으로 발목, 종아리, 허벅지, 단전, 머리 등 몸의 각 부위별로 강한 힘을 주는 훈련까지 포함해 약 25~30분 정도 훈련을 한다. 기마자세와 같은 자세로 이 정도 시간을 버티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관觀' 훈련에서는 그 고통을 아무런 판단없이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일정기간 동안 훈련이 된 사람은 '안(몸의 내부)'과 '밖(몸의 외부)'을 동시에 관찰하게 된다. 이는 훈련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경지다. 또한 훈련 중 느껴지는 아픔에 대해 '이것은 고통이고 피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없이, 몸의 떨림을 하나의 '진동vibration'으로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마음뿐 아니라 몸에 대해서도 판단없이 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됨을 의미한다. 당신이 만약 30분 동안 아무런 판단없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면, 1시간, 2시간 이상도 (그 당시의 체력이 버텨 주는 한) 그 떨림을 떨림으로만 관찰하며,  떨림에 저항하지 않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 훈련을 뒷발을 살짝 든 상태(계단 끝에서 발의 앞부분으로만 기마자세를 유지하는 것과 비슷함)에서 훈련해 왔는데 일정한 훈련을 거친 뒤에는 당신 역시 아무런 판단없이 힘들이지 않고 될 수 있다. 

이런 훈련들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마음만 훈련되고 몸은 훈련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없다. 몸과 마음은 궁극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 몸 또한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마음의 작용을 넘어선 사람이라면 당연히 몸의 작용에 대해서도 깨어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통한 훈련이 중요한 이유이며, 정법한 의식의 구조가 중요한 이유이다. 몸과 마음의 차원에서 이 정도 수준의 훈련이 되면 이러한 사람은 일상 생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몸의 안과 밖,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자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 

정법한 구조와 정통한 훈련의 세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종교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지는지, 인간의 의식이 우리의 눈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몸과 마음이 훈련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다룬 것으로서 인류의 보편적인 의식의 본성을 다루는 것이다.  

'눈의 이동은 의식의 이동'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로 고요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선 또한 자주 이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선이 이동하는 경우 그것이 에고에 의한 것이든 본인의 의도에 의한 것이든 그것을 알아차린다. 관련된 훈련이 깊어질수록 알아차림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육선六禪은 식무변처識無邊處로 불리는데, 이 단계는 '실견실지悉見悉知(외부환경에 대한 반응과 이에 대한 자각이 동시적으로 일어남을 뜻함)'의 단계이기도 하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무의식의 반영인 꿈도 거의 꾸지 않는다. 의식이 더 이상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등으로 분리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말한 의식의 구분법은 이러한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의미하다. 그들에게는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의 분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수준은 '고요함', '집중', '알아차림' 등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류가 오랜동안 추구해 왔던 '시크릿Secret'이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naturally' 성취된다. 

그러나 이런 단계들을 밟아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등지거나 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식의 대가들이 지적한 바대로, 현 시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반 대중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때이다. 그들은 월요일이면 예전과 다름없이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다. 과거에는 더 깊은 앎을 원하는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야 했으나, 지금 이 시대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앎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지속하면서 이러한 앎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얼마 간의 체계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법한 의식의 구조는 대학에서 전공지식을 습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체득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
한 가지 더 말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는 국내외 의식훈련 프로그램들이 '나'라는 개념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 대부분의 훈련 프로그램들은 나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훈련을 한다. 세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L모, A모 프로그램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그런 방식은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당신이 복용하는 일반적인 감기약이 증상에 대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나'를 강화하는 자기개발식의 접근법은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몇몇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까지 한다. 한 두 가지 에고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당신 뜻대로, 마음 가는대로 살라.'로 말한다. 그것이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단언컨대, 전체지도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크다. 이는 단지 차이가 큰 정도가 아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당신이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 가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체지도가 없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목적지조차 정할 수 없다. 물론 원한다면 출발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대강의 목적지를 택해, 대강의 경로를 쾌속으로 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자기개발프로그램 및 의식훈련과정이 취하는 방식이다.) 당신은 인증받은 전문가라는 칭호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스터라는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근본적인 목적지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애처부터 명확한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신은 당신의 신념과 에고를 충족시키는 방식만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들의 구호는 언제나 같다. "나는 나다."  

그러나 의식의 대가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오류로서 반드시 퇴치되어야 할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같다. 의식의 정법한 구조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방법을 배우고 여기저기서 훈련을 한 사람들은 나중에 상당히 심각한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 전체지도는 매우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난무하는 이론들과 방법론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낼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止'와 '관觀'이다. 여기에는 인류가 획득한 보편적 의식구조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자기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물리학을 믿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란 단지 고질적인 환상일 뿐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자기개발의 대가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스티븐 코비, 앤서니 라빈스, 브라이언 트레이시, 데일 카네기 그리고 그들의 선배 격인 맥스웰 몰츠나 노만 빈센트 필은 산업화된 자기개발 시장의 촉매들이었다. 그들은 산업혁명, 화이트 칼라 혁명의 시기에 개인의 생산성 및 행복(?)의 증대에 기여했다. 그들의 이론은 효율성efficiency(주어진 일을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과 효과성effectiveness(더 적합한 일을 찾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 양쪽 모두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기준과 모델을 제시했다. 그 방법들은 현재까지도 기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들 중 몇몇은 앞으로도 쓸모있는 도구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의지will'와 '대가지불'이라는 개념의 사용이다. 자기개발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이 개념을 신봉하고 있지만, 이 환상은 인류가 표면적인 의식의 측면에만 관심을 가질 때 유지될 수 있다. 현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자리를 맴도는 자기개발 이론들에 반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론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기까지 하다. 책에서 주장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론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그들 자신이 주장하는 이론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살지 못했을 뿐 아니라(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론을 페기하기 까지 한다.  

지방의 어느 한 카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가는데 까지 가거라. 가다 막히면 앉아서 쉬거라. 쉬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리.' 사뭇 감성적이기도 하고, 뭔가 감동적인 면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같이 그 개념이 막연하고, 사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주장들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기는 경우가 더 많다. 자기개발이론은 실제로 추상적이다. 현대과학의 새로운 발견을 인용하고, 명확한 비전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시간관리와 인맥쌓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항상 놓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고, 의식의 수준과 기질,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치가 현저히 다르다. 어떤 것이 정말 원리라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하건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00법칙'과 같은 식의 제목을 달고 있는 책들 중 대부분은 제목은 그럴 듯 하지만, 내용은 전혀 딴 판이다. 

사람들은 또 속는다. 그런 책들을 스스로 구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크건만,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책을 구입한 사람들은 매번 똑같은 느낌을 받고, 또 실망한다. 이론이 세련되지 않거나, 저자의 삶이 감동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다. 저자 자신이 성공(매우 제한된 의미의 성공)의 이유를 보편적인 '원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신념'들과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들에서만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요즘 세상에는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 블로그blog, 텀블러tumblr(이들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의미있는 사회적 교류를 가능하게 해 준다.)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SNS 서비스는 정보를 정화하는 필터의 역할을 하며, 유용하고, 가치있는 정보들을 빛과 같이 빠르게 유통시키고 있다. 유명인들의 삶이 공개되고, 공유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어떤 종류의 정보든지 사람들의 진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리고 진실되게 유통되고 있다. 자기개발이론들은 이제 일반 대중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의지', '대가지불', '전략'만을 강조하는 이론들은 급속히 그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심지어는 첨단 물리학이라 일컬어지는 '양자 물리학'에 기반한 이론들까지도 검열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머레이 겔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양자 물리학을 언급한 책들 중에서 기본이 탄탄하고, 오류가 없는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크릿secret>은 물론이고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나, 디팩 초프라의 <바라는대로 이루어진다> 등의 책들도 양자물리학을 거론하기는 하지만, 개념의 적용범위가 애매하고 따라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어렵기만 한 경우가 적지 않다. 내가 보기에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간단하고, 명료한 핵심적인 원리만을 짚어낸 경우는 없었다. 간명하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지止'와 '관觀'과 같이 불필요하게 많은 규칙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국내에서조차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그래서 진지한 탐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첨단의 물리학인 '양자 물리학'이나 '상대성 이론'의 본질이 오해되고 남용되기 일쑤다. 마치 '현대 코칭modern coaching'과 '자기주도학습'이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몇몇 기업들의 욕심때문에 많은 오해를 사는 것처럼 말이다. 

의식의 정통한 원리와 구조 내에는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간다든지, 자존감을 높이는 법, 무시당하지 않는 법이라는 불필요한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고통스런 기억을 해결하기 위해 큰 대가를 지불해 가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망치는 식의 허황된 주장도 없다. 또한 세상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상자라는 식의 차원낮은 주장도 하지 않는다. 시크릿 시리즈의 가장 큰 위험은 당신이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기만 하면 결국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다. 그리고 일정 단계에 이르면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긍정의 배신>의 저자 바버라 에런라이크가 지적한 바대로, 모든 사람들이 시크릿을 체화해 자신의 소원들을 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나 현장에서 유효한 체계적인 훈련법은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단지 '내면의 기쁨'을 잘 분별하고, 따르면 된다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내면의 기쁨', 즉 '직관'을 잘 분별하고, 억지 욕심내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체계적인 훈련을 반드시 요하는 차원의 주제이다. 

<리얼리티 트랜서핑>과 같이 세상을 통제하는 법을 제시하는 매뉴얼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 양자 물리학자이기도 한 저자 바딤 젤라드가 물리 세계의 구조에 대해 비교적 정교하게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가 말한 차원은 결론적으로 말해 의식의 중간 정도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자기통제와 대가지불을 요한다. 물론 일정한 수준까지 도달하는데는 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훈련 과정 중에는 어느 정도의 의지가 요구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의지의 목적은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는데  있지, 의지를 단련해 의지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있지 않다. (바딤 젤라드도 그런 수준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훈련 방법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천 명 중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은 또 한 번 좌절할 수 밖에 없다. ) 

나는 지금 자신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이 본디 독자들을 위한 것이지 저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비교적 마니아층이 두터운 책들을 거론하는 이유는 '일반 독자들이 일정한 훈련을 통해서라도 저자가 말하는 수준에 정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때문이다. 몇몇 독자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때문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기때문에 (또는 하나의 질서로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이론을 지지하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으로 꿈에서 깨어나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삶의 평생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사람이 변하는 방식
사람이 변하는 방식은 우리의 예상과 아주 다르다. 우리는 직선적이고, 단절적인(여기에서 자기로 단숨에 건너뛰는) 변화를 상상하고 꿈꾸지만 실제 변화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단호한 의지'를 통해서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자기이해'를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도해삽입. 그래프 변동폭min-max)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변화의 흐름은 일직선을 따라가지 않는다. 변화는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멀리서 보기에는 완만한 직선처럼 보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바라볼 때는 위의 그래프와 같이 보인다. 원자 이하의 세계가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세계인 것처럼, 사람이 변하는 실제 현장은 끊임없는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목할 점은 변화의 그래프가 자신만의 진폭을 가지고 낮은 상태와 높은 상태 사이를 반복하며 불규칙적으로 요동친다는데 있다. 그리고 때로는 변화를 향해 가는 여정 중에 경험하는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낮은 경우도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좌절하며, 중도에 포기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여겨지던 상황은 그 다음의 상승 그래프와 연결되어 있다. 도약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일어난다. 

왜 이런 식으로 요동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한 번에 쉽게, 마치 한 차례의 대수술을 하듯이 짧고 굵게 변하면 좋은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하고 말이다.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이유, 임계점에 도달한 이후의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해 아디야샨티는 이렇게 말한다. 

...이 꿈 속 상태는 중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의식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바로 이 중력이야말로 변화 여전의 온 기간 동안 모두가 씨름을 벌이고 있는 대상인 것이다. 깨어남이란(저자 주 : '즉 변화란') 이 중력을 깨고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깨어났다는 것이 곧 의식이 꿈속 상태의 중력을 이겨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중력장을 완전히 벗어나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다시 '나'라고 하는 이 경험,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 속으로(저자 주 : '과거의 상태로') 끌려 들어와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당신에게는 몇 가지 기초훈련과 안전수칙이 필요해진다. 기초훈련이란 기존 자기개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통한 의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수칙이란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용납, 분노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훈련을 반드시 요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대략 1~2년 동안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의지와 대가지불이라는 거짓말
[bookmark: _GoBack]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 많은 장애물들 때문에. 그렇다. 넘기 힘든 장애물 때문이다. 이제 두번째 질문을 던지겠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장애물이라는 인식은 어디서 오는가?

"어떤 것이 장애물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기억이다. 그것은 선입견先入見에서 나온다. 어떤 것이 장애물이라는 인식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당신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습득해 온 것들이다. 당신은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장애물이라는 신념이 근본적인 진실이 아니라 자신만의 신념일 뿐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입견이 바로 수 많은 자기개발 이론들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자기개발 이론들이 장애물이라는 선입견을 넘어서기 위해 또 다른 선입견, 즉 자신만의 성공에 대한 신념들을 강조한다. 이것이 자기개발이론의 구조이다. 장애물이 하나의 선입견, 신념, 에고임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당신을 자기개발이론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많이 인용하는 싯구 중에는 이런 글이 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의 단호한 결심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회니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는 것은 없다." 엘라 휠러 윌콕스의 시 '의지will'에 나오는 글이다.   

장애물이 하나의 신념이자, 환상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은 곧 의지라는 개념 또한 하나의 주장이자 신념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애물 없이는 의지라는 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도와 의지의 차이가 중요해진다. 

당신은 걷고자 할 때 걷고, 일어나고자 할 때 일어날 수 있다. 왼손의 두번째 손가락을 움직이고자 하면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손가락과 발가락을 동시에 움직일 수도, 순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보다 정교하게 컴퓨터나 기계를 조작할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고 키보드 자판을 두드려 한 장의 문서를 10분 만에 완성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 중 여러분의 의지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었는가? 

바로 위에서 말한 모든 내용들은 의지가 아닌 의도에 관한 것이다. 당신의 몸을 움직이거나 몇 가지 활동을 하는 데는 전혀 의지가 필요치 않다. 그리고 당신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당신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지구 상에서 당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당신이 의지를 사용하는 유일한 이유는, 의도와 움직임 사이에 '장애물'이라는 선입견이 머리카락처럼 끼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입견은 생각보다 껄끄럽다. 마치 입 안에 들어간 머리카락 하나와 같이 계속해서 불편한 느낌을 준다. 만약 이미 접한 선입견들, 제한된 신념들이 없다면 당신은 불가능이라는 개념도, 어렵다라는 인식도, 귀찮다는 인식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행동을 하는데 의지가 필요치 않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존재대로 살고, 존재대로 말할 것이다. 신체상의 근육의 힘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일 뿐, 의지를 사용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의지는 딱 한 번만 필요하다. '인생은 원래 고달프다',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신념을 내려 놓기 위해 일정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기존의 에고적 경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훈련을 할 때 말이다. 이는 어떤 단계(성공하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에서 다음 단계(생각없음, 판단없음)로 넘어가는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신념이 철저히 해체되기 전까지는 신념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당신이 바로 이런 변화에 강하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한 동안은 그 경향성을 넘어설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훈련의 효과를 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갖가지 신념들을 들춰 내고 이를 해소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존재의 의무이기도 하다. 

생산성 피라미드에서 실현 모델로
현대 자기개발이론의 대가라 불렸던 스티븐 코비는 '카리스마는 죽었다'라는 책을 통해 인류의 역사 대부분을 지배해 왔던 카리스마 리더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강조한 바 있다. 나는 오늘 스티븐 코비가 주장한 '생산성 피라미드productivity pyramid'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말하려 한다. 

스티븐 코비의 '생산성 피라미드'는 기존 자기개발 이론의 허점이 '실행do'만을 강조하거나, '계획-실행' 또는 '전략-실행'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과 조직의 사명, 비전, 가치를 발견하라고 말했다. 자신들의 고집대로 주장하거나 있지도 않은 개념들을 끌어와 그럴싸한 간판을 다는 대신, 내면의 울림을 따라가라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개인의 삶과 직장에서 필요한 핵심 가치들을 발견하고, 이에 기반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누구나 고도로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스티븐 코비는 일반적 형태의 성공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자연법칙을 따라가면 누구나 자신만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델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 합리적인 서구인들(지구인들 중 일부에 해당하는)이나 의지가 강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주장하는대로 '주도적'으로 살 수 없었다. '주도적인 삶'은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했던 기질temperament이나, 기억memory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리고 뿌리 깊은 감정들emotion과도 관계가 있다. 확실히 몇몇 사람들은 그가 제시한 개념과 이론, 방법을 통해 사회적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었다. 지금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진정한 원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분명 그가 말한 이론에 결함에는 결함이 있다. (그리고 현대의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말했던 이론들 역시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그 결함을 찾아내어 메꾸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댐이라도 작은 구멍하나에 무너질 수 있듯, 머지 않아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때론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자기개발self-help'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래의 도해는 오랜 연구를 통해 새롭게 디자인한 인간 잠재력 개발의 차세대 구조이다. 이는 총 5단계로 되어 있다. 기존 모델에 2가지 개념이 추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의 3단계의 개념 또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도해. 실현모델)  

실현모델의 가장 밑바닥에는 존재, 진실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의 'Recognize'가 있다.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의 생각, 에고, 신념임을 자각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는 인간 존재의 구조와 의식의 구조를 인식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 바로 위에는 'Dissolve'라는 단계가 있다. 에고를 덮고 있는 수 많은 감정들을 다루는 과정은 반드시 변화의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는 곧 물질과 같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E=MC^2) 보이지 않는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다루지 않으면, 그 감정들은 물질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세번째 단계인 Discover는 여기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스티븐 코비를 비롯한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말해 온 기존의 'Discover'는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지침을 따라 발견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 존재의 가치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강력한 에고일 수도 있는 사회적 가치, 오랜 동안 전해져 온 가족들의 무의식적 신념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 뿐 아니라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발견한 것을 따라가고, 그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라는 강력한 판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Discover'의 과정은 반드시 맨 아래인 'Recognize'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든 거기에 집착하고, 평생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 지도 모른다. 행복과 불행의 줄타기를 하면서 말이다. 

이같은 차원에 이르면 나머지 Plan과 Do는 사실상 별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된다. 거대한 빙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 왔던 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빙산의 나머지 거대한 밑부분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착각 속에 사는 것은 여전할 수 있다. 빙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빙산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바다이다. 그 거대한 바다에는 빙산이 미처 닿을 수 없는 깊고 깊은 심해가 있다. 그곳은 바로 고요함의 바다이다. 거대한 빙산조차 바로 그 고요함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Recognize'는 심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이 모든 드라마가 어떤 각본에 의해 펼져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앎을 획득할 수 있으면 수 많은 신념들은 그냥 녹아져 버릴 것이고,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음에 놀라게 될 것이다. 계획과 실행절차는 기업에서 때론 삶에서 가장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 나머지 영역에서는 단지 고요함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아마도 삶의 중요한 진실들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정보'는 너무도 중요하다. 마치 낯선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도로에 있는 각각의 이정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말이다. 만약 당신이 살면서 접하는 모든 새로운 경험에 완전히 열려있는 자유로운 여행자라면 이정표가 없어도, 때로 이정표가 틀려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영원하지 않은 삶을 그런 방식으로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때로, 어쩌면 자주 이정표가 요구될 것이고 그 때마다 당신이 접하는 정보, 즉 이정표의 정확도는 당신의 삶을 갈라 놓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끝으로 이 장을 마치려 한다.  

“자기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